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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올특별시 중구향토사 제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중구운희윈



발 간 사

. ..3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구향토사 관계 자료집

을 통하여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보존 등으로 주민의 향토애와 자

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에 제3집인 r남산의 역사와 문화J 를 발간하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 향토사 연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동일 중구

청장님,구의회 김사홍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

중구문화원은 제l집으로 지역관계 논문을, 제2집으로 6oo년간 우리역사의 주

요한 무대였던 중구에 읽힌 야사를 발간하여 중구의 역사와 인물들의 행적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제3집 r남산의 역사와 문화J 는 애국가 가사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역

사적, 문화유산, 명승지, 시설물, 기념비, 동상 등 우리 민족의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남산을 연구하였습니다 .

이 책이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널리 읽혀져 남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앞으로도 중구문화원은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구석

구석을 연구하여 더 종은 자료집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r남산의 역사와 문화J 를 위하여 애쓰신 향토사 연구 위원 및 자문

위원, 필자인 민속학자 이재곤(李在鹿)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9 9 8 . 1 2 .

중구문화원장 김영남



축 사

중구문화원이 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3집 r남산의 역사와 문화J 를 발간하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우리 중구는 서울 속의 서울, 전통과 현대가 멋드러지게 어우러지는 우리들

의 고장입 니다
.

이런 측면에서 향토사료를 발굴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우리선조의 삶의 터전이

었던 우리고장의 향토사, 생활사, 사회사, 인물사 등 각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

하여 중구향토사 관계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은 지역주밀에게 중구민으로서의 자

긍심과 일체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남산은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서울의 상징입니다
.

남산을 역사적, 문화적, 사회학적, 인물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남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게 널리 읽혀져 남산을 이해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향토사 연구가 계속되어 더 좋은 향토사 관계자료집이 발간되

기를 당부드립 니다 .

이번 중구향토사 관계자료 제3집 r남산의 역사와 문화J 가 우리 i3만 중구

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애를 북돋우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이 책을 발간하는데 수고하여 주신 김영남 중구문화원장님과 향토사 연구위

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1 9 9 8 . 1 2

중구청장 김동일



축 사

우리구의 자랑인 남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 제3집

r남산의 역사와 문화J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영남 중구문화원장님과

자료집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향토사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

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남산은 우리 민족과 함께 걸어온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 전설, 동상, 비석 등 어느 것 하나 선조들의

숨결이 깃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높지도 않은 남산은 수도 서울의 허파이며 곳곳에 있는 약수터, 운동시설, 전

망대 등은 우리 구민과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

남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r남산의 역사와 문화J 라는 단행본을 발간한

것도 우리 구민의 긍지를 더욱 높이는 훌릉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

로 도 꾸준한 향토사 연구를 부탁드리며 발간되는 책을 누구나 구독하기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더 발전된 향토사 관계자료집 제4

집을 기대해 봅니다 .

끝으로 r중구향토사 관계자료집J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1 9 9 8 . 1 2 .

중구의회의장 김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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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역사와 문화

조선시대 수도의 성곽을 둘러싼 4대산으로는 동쪽에는 낙산(駱山)이

며, 서쪽에는 인왕산(仁王山)이고, 남쪽에는 남산이며, 북쪽에는 북악산

이다. 이 산들은 대부분 경사가 급할 뿐 아니라, 바위 덩어리의 산인데

비해 남산은 숲이 울창하고 산 골짜기가 그윽하고 산등성이로 오르는

길이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가 산책으로 즐겨 찾는다. 산 정상에 오르

면 넓은 서울의 전경(全景)은 물른, 서북쪽으로 아늑하게 둘러싼 멀고

가까운 산들과 남서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푸른 물결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 진다
.

봄이면 진달래 철쪽꽃이 산등성이마다 활꼭 피고 여름이면 골짜기로

흐르는 밝은 샘물과 푸른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생활

에 시달린 일들을 한 때나마 잊게 한다 .

조선시대에는 녹음이 무성한 5월, 단오절이 되면 도성의 젊은 청년들

과 소년들은 남산 중력 푸른 잔디로 덮인 예장(藝場)에 모여 씨름대회

를 열기도 하였고 부인과 처녀들은 소나무가지에 그네 줄을 메고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기도 하였으며, 단풍이 붉게 물드는 9월(음력 ) 중양절

(重陽節)이 오면 풍류(風流)를 즐기는 선비들은 남산의 높은 언덕에 올

라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출고 창(唱)을 부르기도 하였었고 계곡으로

흐르는 밝은 물에 갓끈을 밭아 팔리는 선비도 있었다 .

이렇게 태평세월이 흐르다가 일제(日帝)의 강권정치와 한국전쟁을 겪

은 뒤 l96o년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설이 들어섰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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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대기에는 서울타워(남산타워)가 들어서고 케이블카가 관광객을 운송

하고, 어질고 훌룹한 학자, 문인, 독립운동가 동상과 기념비 그리고 기

넘물을 비롯해서 각종 교양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 많은

시설물이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절의를 제공하고 있다
.

이제 남산은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위치에 놓여 있어

서울을 상징하는 산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남산의 모든 것을 살

펴 보기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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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세 (山勢)와 자연생 태(自然生態)

르. 산세(山勢)

백두대간(白頭大幹)이 힘차게 면어 오다가 철령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한북정맥(漢北正脈)으로 가지를 쳤으며 , 한북정맥은 축석고개 (祝石帳)와

불곡산(佛谷山)을 만들고 이어 도봉산을 빛어 놓았으며, 도봉 줄기는

다시 우이령(牛耳嶺)을 만들고 한강과 마주치기 전에 한바탕 기세를 올

려 다시 힘차게 일어나 북한산이라는 거대한 바위 몸체로 솟아나 곳곳

에 절경을 이룬 다음, 다시 남쪽으로 조용히 돌아 인왕산을 만든 다음

남쪽으로 꺼질 듯이 띤어 오다가 동쪽으로 획 돌면서 가병게 일으켜

세운듯한 산이 바로 유명한 남산으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를 이루고

왕십리에서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있다 .

남산은 동서의 길이가 2.7km이고 남북의 길이가 2.lkm이며, 전체 면

적의 36.9%가 표고(標高) l關m이하이고 l00~200nKr 50.1%이며 , 2oom이

상이 l3.o%를 점하고 있으며 서북 사면은 습기가 알맞아 식물의 종류가

..)교적 풍부한 편이다 .

.해발 265rn의 선이 부드러운 푸른 산이나 서북쪽 기출같은 곳은 경사

가 8o" 가 넘는 가파른 곳도 있으나 멀리서 보기에는 부드럽고 아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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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다. 이 산은 서울 분지의 남쪽을 막으며 또 좌우의 능선을 끼고

도는 서울 성곽의 남쪽 중심지였으며 지형학적으로 보면 남산은 준평

원상(準平原上)의 편마암(片磨를)으로 된 잔구(殘丘, monadnock)라 하

겠다.

풍수지리상으로의 남산의 산형(山形)은 마치 달리는 말이 안장을 벗

은 형국(走馬脫較形)이라고 한다
.

2 . 자연 생태(自然 生態)

(l) 동물(動物)

남산 출에는 옛날부터 우리 토종인 정 .다람쥐 .박쥐 .토끼 뿐 아니

라 계절따라 오가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정 . 다

람쥐 .박쥐 .산토끼도 차층 보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강을 따라 찾아

드는 철새의 수도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날

로 더해가는 공해와 모자라는 먹이 때문이다 .

남산에 사는 새들의 종류를 보면 토박이 및새인 참새를 비롯해서 까

치 .박새 . 노랑력멧새 .곤줄박이 .진박새 . 출새 .상모솔새 .쇠막이새

등 여러 종류의 새가 살고 있다. 이 새들은 즉새를 빼고는 모두 우리

텃새이다 .

출새는 겨울새로 우리나라에는 lo월 중순경에 와서 이듬해 5월 초순

경에 날아가는데 평지 . 얕은 산 .풀밭 .숲에 떼지어 살며 풀씨 .곤충

따위를 먹고 울 때에는 머리 꼭대기의 깃을 곧추세우는 것이 특이하다 .

주로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만주 .중국동부에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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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우리나라 . 만주 .중국 .몽고 등지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수꾸머

리새라고도 한다 .

r서울시 야생조류 보호 추진반J 이 i977년부터 8o년까지 3년 동안

에 걸쳐 ll월과 l2월에 실시한 관찰에 따르면 겨울철이면 찾아와 지저

귀던 방울새, 오목눈이는 l98o년 겨울부터는 아예 날아들지도 않았으

며, 또, 즉새 .피새 .홍양진이 .솔잣새 .덧장이새 .직박구리 .지빠귀

같은 철새들도 찾아드는 수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해

충(害去)을 먹이로 하고 나무 구멍을 집으로 삼는 새 이외에 나무 열매

를 먹이로 하는 새들은 눈에 띄게 줄어 간다는 것이다. 남산은 공교롭

게도 열매나무가 있는 곳에는 매점이나 공공시설이 있고, 또 도로가 나

있어 새들이 가까이 날아들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

그러나, 최근(1998) EBS(한국교육방송)의 자연다큐멘터리에서 약수터

계곡 바위틈에서 가재를 찾았으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발견하고

족제비도 목격했으며, 특히 황조롱이와 까치가 공중전을 불사하며 영역

싸움을 벌이는 생생한 장면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

(2) 식물(植物)

남산이라 하면 소나무가 떠오른다 .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 애국가 한 구절에서 보듯이 남산에는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듯이

많았었다. 옛날에는 특히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했으며 소나무 때는

것을 금지시키고 송충(松喪)을 잡았다. 이 영향으로 산은 푸르렀으며

온갖 동 .식물의 천국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고의적으로

남산의 소나무를 훼손시켰으며 광복 전후의 혼란기에 자연히 황폐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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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은 소나무가 있는 곳은 비교적 척박한 곳 뿐이고 큰 소나무는

많이 남아 있지도 않으며 대신 아카시아 나무와 신갈나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림청은 i995년 i2월 4일 r육림(育林)의 날J

을 맞아 폭파철거된 외인 아파트에 민족정기를 드높이기 위한 사업으

로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소나무 8o그루를 심기로 하였는데 모두 뿌

리목 지름 20~30cm에 수령 3o~5o년 되는 나무들로서, 서울지역에서

자란 lo2그루와 나머지 l4개 시도에서 각각 52그루씩 채취한 소나무들

이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생긴 소나무로 평가받는 백두대

간(白頭大幹)의 춘양목을 비롯하여 충남 안면도와 경남 안강면의 소나

무도 포함된다. 이렇게 전국 각지의 향토색 짙은 소나무들로 조성되는

숲은 남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

팔각정에서 식물원 쪽으로 향하는 계단길과 소월로 남산타워 주변을

포함한 찰각정 남서 사면을 보면 위쪽은 느티나무와 신갈나무 군락으

로 특징지워지고 그 아래 부분은 소나무와 아카시아 조림지가 뚜렷하

나 팥배나무 .산벗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때죽나무가 섞여있는 교목

층도 많다 .

시립남산도서관 옆 계곡은 물오리나무 .산및나무 .신갈나무 .아카시

아나무 등의 교목과 당단풍 .때죽나무 .팥배나무 등의 아교목층과 진

달래 . 엄나무 .회나무 등 관목층을 이루며 하층쉐는 국수나무가 남산

전역 중에서 이곳에 가장 많고 고사리류 . 애기나리 .신갈나무와 당단

풍의 치수가 많다 .

이태원동과 한남동 윗사면 아래쪽에는 아카시아나무 조림지, 그 윗쪽

은 소나무숲, 전 외인 아파트 주변은 은사시나무 조림지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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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주요 식물 분포도

아카시아나무 조림지에는 물오리 .자작나무 .독일가문비 .잣나무 .소

나무 .은사시나무의 조림 수종이 복잡하게 섞여 있고, 아교목층과 관목

층에는 팥배나무 . 때죽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대체로 층의 발달이 나쁘

고 초본층(草本層)도 빈약하다. 딸기류 . 맹댕이덩굴 .싸리류 . 십자화과

식물들이 삼림의 파괴 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지대는 남산에서 가장

식생(植生)이 나쁜 곳이고 흡고직경 (D B H ) 15 ~ 3 0c m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복사면은 대체로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군집(群集)으로 덮여 있으며

식물(植物)의 발달이 가장 좋은 곳이다. 사면 아래쪽은 계곡과 능선으

로 구분되며 습한 계곡의 식생은 신갈나무 . 물푸레나무가 많고 아교목

층에는 당단풍나무가 많으며 식피을(植被率)은 7o%이상이다. 초본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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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사리류가 많다 .

남산골 윗사면은 교목층에 신갈나무가 많으나 조림한 것으로 보이는

물오리나무가 출현하며, 또 아교목층에는 찰배나무 .당단풍나무 .때죽

나무 .산벗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관목층(灌木層)에는 진달래 .생강

나무가 있으며, 초본층에는 국수나무 .애기나무 .고사리류가 많이 분포

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

의 거목 세그루가 발견된 사실이다. 아마 삼림이 파괴되기 이전에는 남

산 북사면 중턱 아래 계곡은 서어나무 출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또 서양 등골나물은 남산 서사면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최근에

퍼진 귀화식물이다. 귀화식물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교통수단에 의해서

외국에서 도입되었거나 농작물이 야화(野化)하여 자생하게 된 것으로써

서울 시내에는 4o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화식물 중 망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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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현존 식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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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나 개망초는 강화도조약(1876), 즉 개항(開港)이후에 전국에 퍼진 식

물이기 때문에 자연 식생에는 귀화식물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등골

나물이 언제부터 퍼지게 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며, 다른 곳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데도 이곳 남산에만 유독 많이 퍼져있는 까밝이 무엇인가는

분명치 않다. 어떤 씨앗(種)이 한 무리집단(群集)안에서 생존하려면 r L

무리 안에서의 위치, 곧 생태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

서 등골나물의 급증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구성원으로 정

착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등골나물은

산초나무 .담쟁이멍굴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졸참나무는 표고 lOO-ZOOm인 동북사면과 서사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한데 모여(群落) 자라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남산의 낮은 지대가

대부분 주택지로 잠식되었거나 자연이 파괴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남산의 식물 군집(群集)을 크게 나누어 보면 신갈나무.당단풍군집과

소나무군집으로 구분되며 이 무리모임은 다시 신갈나무.진달래 무리

모임과 둥골나물 무리모임으로 갈라진다. 이들 외에도 신갈나무.느터

나무 군락(群落), 찰배나무 소나무 군락, 산및나무.때죽나무 군락, 신

갈나무.아카시아나무 군락, 아카시아나무 조림지, 은사시나무 조림지

아카시아나무.소나무 조림지 등이 있다. 이들 무리집단(群落)은 무분

별한 식수(植樹)에 기인했거나 인간의 간섭으로 생긴 식생형(植生形)

등이다.

(3) 살아 '있는 남산 조성

9o만평에 이르는 남산공원에는 까치, 박새, 정 등 조류 63종과 다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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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고양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양서류인 산개구리, 무당개구

리, 도롱뇽과 양서류를 먹고 사는 템 등은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시가

지난 6월 남산의 야생동물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l종 22l바리가

조사돼 아직 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o년 조

사에 비해서는 제비, 피꼬리, 곤줄박이 등은 사라지거나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소적새와 같은 야행성 육식조류의 먹이인 들쥐의 서식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들고양이는 천적이 없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약

150-2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고양이는 다람쥐 , 야생조

류와 알 등을 먹어치워 야생동물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

라 산림과 주택가를 오가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등 위생적으로도 문제

가 되고 있다 .

이처럼 남산에 야생동물이 줄어든 것은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

는데 필요한 연못이나 계곡등이 없고 또 과도한 병충해 방제로 먹이사

슬이 파괴됐으며 동물들의 은신처와 먹이가 되는 관목, 초본류 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시에서는 올해부터 2천년까지 푸른 숲이 우거지고 새가 지저귀며, 야

생동물이 뛰노는 남산을 가꾸기 위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연학습원과 천일 약수터 주변 둥 2곳에 생태연

못을 조성하고, 연못 주변에는 밑새(다른 새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새)사육장을 조성하고 또 야외식물원 주변에는 생태연못을 조성하

고 또 산림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라니를 방사하고 이어

및토끼, 원앙, 횐찰검둥오리, 산개구리, 도롱뇽 등도 방사할 계획이며
)

한편 미국자리공, 서양민들레 등 외국식물을 없애고 절레, 기린초, 억

새, 마가목 등 야생동물들의 먹이와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관목류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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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를 심기로 하였으며, 또 인공새집 l5o개를 설치하여 화학약품에 의

한 병충해 방제를 중단하고 토양산성화 방지를 위해 유기질 비료도 살

포할 계획이며 다람쥐, 청설모, 작은 새들을 잡아먹어 생태계를 파괴하

는 들고양이를 포획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보내 관리토록 할 계획을 하

고 있다.

이제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별지 않아 새가 지저귀고 토끼가 뛰어노

는 풍요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기대에 젖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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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명칭(名稱)과 연혁(沿革)

l. 명 칭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북악산 기는.에궁궐이 건축되고 거기서 바라볼

때 남쪽에 솟아 있는 산인데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 높이 265m의

남산이 다 .

남산은 r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J . r한경지략(漢京識略)J 등 옛 책

에서는 목멱산(木寬山) .인경산(引慶山) .열경산(列慶山) .종남산(終南山) 그리

고 우리말로 마뫼 등 여러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로 남

산이라 불렸으며 그것은 남쪽에 있는 산인데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딘

남산.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이 든다. 입춘(立春)날 기둥에 써 붙이던

주련(柱聯, 春縮)에 r남산수J (南山壽)라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r수여남산J

(壽如南山) 또는 r수복여남산J (壽福如南山)이라 써서 대청이나 사랑방에

걸기도 하였다. 문자 그대로 수복(壽福)이 남산 만큼만 되어 달라는 축

수(祝壽)의 뜻을 담고 있다. 이렇듯 남산은 수복(壽福)을 상징하는 그리

움의 대상이 되었기에 순수한 우리말로 r마뫼J 라 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濯) 선생의 저서인 r성호사설(星湖健說)J 에는 <南風謂之流

卽景風 > 이라 하였다. 이 뜻을 풀이하면 남풍(南風)은 마(流)파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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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경풍(景風)이라는 말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마(流)는 남(南)을 가리

키며, 뫼는 산의 옛말이다. 그러므로 마뫼란 남산의 우리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목멱산(木寬山)이라 부른 것은 조선시대 이 산 정상에 목먹신사(木寬

神祠)라는 신당(神堂)이 있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조(太祖) 4년

(1395) 12월 29일에 북산(北山)인 백악산(白岳山)에 산신(山神)이 있다

고 하여 이 산신에게 진국백(鎭國伯)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또 남산의

산신에게는 목벽대왕(木寬大王)이라는 벼슬을 내린 다음 벼슬아치와 일

반 서민에게는 제사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

냈는데, 이 목벽대왕을 받드는 사당을 목벽신사라 하였으며 이 신사가

있는 산을 목벽산이라 하였다 .

목멱이란 한자로 나무목(木)자와 찾을벽(료)자이다. 본래는 이 산을

목밀산(木密山)이라 하였는데 한자 음으로는 밀(密)자와 벽(竟)자가 같

은 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당시 중국에서 온 사신(使臣)이 목밀산을

목멱(木寬)으로 쓴 뒤부터 목멱산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고 보면

남산의 원래 이름은 나무를 찾는(木竟)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백맥히 들

어선 무성한 산이라는 뜻의 목밀산(本密山)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

남산을 인경산(引慶山) 또는 열경산(列慶山)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뜻

을 살펴 보기로 하자 .

남산에는 두 설마재(雪馬帳)가 있는데 남산 남쪽, 곧 남산에서 서빙

고동으로 띤은 산줄기를 동서로 가로지른 고개를 큰 설마재(大雪馬)라

하고 그 동쪽에 있는 곧 남산에서 한남동쪽으로 별은 산줄기에 걸친

언덕을 작은 설마재(小雪馬)라 하며, 이 고개를 민간에서는 부어현(夫

於帳)이라고 및 책에 기술되어 있으며, 또 l8세기 후기에 나온 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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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城圖)라는 지도에는 부아현과 내부아현으로 표시되었으며, l9o2년에

영국에서 발행한 r한성부지도J 에는 큰 설마재를 내부아현(內夫兒帳)이

라 하고 작은 설마재를 외부아현(外夫兒帳)이라 표시하였으며, r수도

전도J 에는 부어현(夫於帳)이라 하였고, r대동여지도J 에는 부어치(夫

於崎)라 표기하였다. 또 지봉(芝峰) 이수광(李疇光)선생의 저서인 r지

봉유설(芝峰類說)J 에서는 이 재를 벌아령 (伐兒嶺)이라 하고 다음과 같

은 설명을 붙였다 .

서울의 진산(鎭山 )인 부아암(負兒를:북악산)이 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

으므로 산을 모악(母岳)이라 이름짓고 서쪽에 있는 고개는 덕으로 달래

서 머물러 있게 하려고 병시현(鱗市帳, 떡전고개)이라 하였으며 남쪽

재를 벌아령이라 한다
.

이 내용을 보면 북악산의 부아암은 마치 어린 아이가 등에 업혀 밖

으로 달아나는 형상이므로 모악(母岳 .母岳 .經山)이라는 산이름을 붙

여서 어머니로 하여 어린아이를 달래게 한 것이며 또 현재 아현(阿帳)

고개는 떡전고개(鱗市帳)로 떡판을 벌려서 떡으로 어린아이를 달래려 5 l

한 것이며 남산의 벌아령(伐兒嶺)이란 그래도 달아나면 아주 쳐버리겠

다는 위협적인 뜻을 담고 있다 .

남산을 인경산 . 열경산이라고도 하고 그 산줄기를 부어현(夫於綠) .

벌아현(伐兒帳)이라 한 뜻을 살펴보자 .

옛날 남소문(南小門)이 있던 곳을 부어고개(夫於帳 . 負兒帳)라 불렀

다. 이 이름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어 또는 부아가 r버J 로 되고 언

덕 치(崎)가 r티J 로 바뀌었다. r티J 는 언덕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

또 인부어인는 인밝음"을 뜻하는 및말로서, 부어고개 .버티고개란 양지바

른 고개란 뜻이 된다. 따라서 이 말은 곧 해솟는 산(日出山) 밝은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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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明帳)를 뜻하고 있다. 또 벌아령이란 "벌아計도 "밝아計가 원음으로 이

또한 밝은 고개를 한자로 대칭한 것이다 .

이렇게 보면 남산을 인경산(引慶山) 또는 열경산(列慶山)이라 한 뜻

을 알 듯하다. 다시말하면 서울의 안산(案山)인 밝고 양지바른 남산이

여 기리기리 경사스러운 일들을 끌어들이옵소서라는 축원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 남산 서쪽 봉우리 중에서 바위가 깍아지른 듯한 곳을 누에머리

(蠶頭)라고 하며 속칭 가을두犯a乙頭) 또는 용머리 (龍頭)라고 하였다
.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남산의 지덕(地

德)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뽕잎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남산에서 마주 보

이는 한강 건너 사평리(沙平里)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며, 그 뒤

이곳의 지명은 잠실(蠶室)로 바뀌어 잠원동(蠶院洞)이 되었으며, 가을두

와 용머리란 이름은 누에머리를 과장시켜 부른 것으로 추측된다 .

2. 연 혁

남산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북쪽의

북악산, 동쪽의 낙산(駱山), 서쪽의 인왕산과 함께 서울의 중앙을 둘러

싸고 있는 조선시대 내사산(內四山) 중의 하나이다 .

조선왕조가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했을 때 남산은 풍수지리설상 안산

(案山) 겸 주작(朱濯)에 해당되었다. 안산은 천성(天星)으로 말하면 천

상(天床)과 사귀인(四貴人)이 되는데 천상이 잘못되면 군주(君主)가 왕

위를 잃게 된다는 등 매우 중요한 산이었다. 그러나 한양천도(1394)

이전에는 한갓 작고 평범한 산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냥 인경산(引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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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이라 하였는데 조선왕조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서부터 남산은 드디

어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이 뒤부터 산 이름도 목벽산 .종남

산 . 열경산 . 남산 등 여러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성곽이 축조되는

가 하면 봉수대가 설치되고 신사(神祠)가 건축되었다 .

개경(開京. 개성)에서 한양천도 l년 뒤인 태조 4\I(1395) 9월에 증묘
.

궁궐 건축이 준공되자 태조는 성곽을 쌓을 것을 결정하였다. 이 시대에

서는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성곽시설은 필수적이었으며 더구나 역전

(歷戰)의 무장인 태조 이성계(李成桂)로서는 이러한 도성축조계획은 당

연한 것이었다. 드디어 태조 5\I(1395) 1월에 l차로 각 도의 장정 ll만

명을 동원하여 l8km의 도성을 쌓았는데 이때 남산의 성곽은 동소문

부근에서 남대문 부근까지 경상도 장정 5만여명이 동원되어 남산의 성

곽을 쌓았으며 2차로는 그해 8월에 8만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보수하였

다.

태조 4\1(1395) 12월에는 남산 산신(山神)을 목멱대왕(木竟大王)이라

는 칭호를 내리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으며, 가뭄이 심하면 비 내리

기를 비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으며 이 목멱대왕을 모시는 사당을 목

멱신사(木寬神祠)라 했으며, 이 신사를 나라에서 제사드리는 사당이라

하여 국사당(國祠堂)이라고도 하였다 .

또 조선초기부터 남산에는 불과 연기로 긴급한 정황(情況)을 알리는

봉수대 (綠濯臺)를 설치하여 갑오개혁 (甲午改革. 1894)때까지 5백여년간

전국의 봉수를 받아 병조(兵蓄)에 보고하였는데 남산 5곳의 봉화는 세

종 5\1(1423)에 완성되 었다 .

태종(太宗) 11'd(1411) 1월에는 공조판서 (工昔判書) 박자청 (朴子靑)이

군사 5백명과 경기도 장정 3천명을 데리고 남산에 2o일 동안 소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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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었으며 이듬해 4월에는 송충이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자 한성

부(漢城府. 현재 서울시청)에 명령하여 송충이를 잡게 하였다 .

이해(1411) 6월에는 승도(僧徒)들이 국가 부역을 피하기 위해 남산에

초막(草幕)을 및고 재(齋)를 올리고 남녀를 모아 소나무와 잡목을 베고

그 뿌리까지 캐내게 하는 등 훼손이 심하자 그들의 초박을 철거하였다 .

이렇듯 조선왕조는 푸른 남산 가꾸기에 주력하였다. 조선시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공조(工蓄)에서 하였는데 입산금지 (入山禁止)라는 푯

말을 세우고 벌목(伐木)과 채석(採石)을 금지하였으며, 또 병조(兵蓄)에

서는 나무를 가꾸는 감역관(監役官)과 산지기를 채용하여 임무를 수행

케 하였다 .

세종(世宗) 16'd(1434) 4월에는 남G에 소나무가 드문 곳에 잣나무와

도토리나무를 심게 하였다 .

세조(世祖) 10U(1464)에는 왕이 중궁(中富:왕비 )과 함께 칠덕정 (七德

亭)에 거둥하여 중상대장(中廟大將) 어유소(魚有漂) 등을 시켜 남산에

서 짐승을 몰이하게 하고 친히 사냥을 하였다 .

성종(成宗) 11'd(1480) 7월에는 한명회 (韓明滄), 노사신(盧思愼), 김국

광(金國光), 서거정 (徐居正), 강희맹 (姜希孟), 박중선(料中善), 이승소(李

承召), 김계창 등이 중국(明)사신을 데리고 남산에 올라 하루를 즐겼는

데 이때 명나라 사신은 <남산의 경치가 선경(仙境)과 같다> 하면서 극

찬하였다 .

성종(成宗) 15\I(1484) 4월에는 목면신사를 지키는 차을중(車乙仲)이

목상(木像)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감악산신 (耐岳山神)이 옮아왔다고 칭

탁(稱託)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제물을 받쳤는데 이것이 탄

로가 나서 차을중을 못사람을 현혹한 죄로 잡아들인 다음 율문(律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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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수형에 해당한다고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자 정창손, 윤필상, 이

극배 등이 말하기를

"요사한 말을 만들어 뭇사람을 현혹한 것은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

나 그 뜻은 먹을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사형은

무거운 듯 하다."

하여 사형이 감면되기도 하였다 .

연산군(燕山君) 8U(1502) 10월에는 초동(撚童) 5,6명이 남산 마루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자 왕이 그 소년들을 보고 잡아오게 하여 궁궐 등

을 본 죄로 아주 심하게 곤장을 친 일도 있었다
.

연산군 9년에는 박춘동(朴春同)이란 사람이 흰 옥 네덩이를 남산에서

발견하였다고 아출자 사약(司請) 공효련(孔孝連)을 시켜 캐게 하였다
.

연산군 l0'd(1504) 7월에는 남산 산등성이에 지은 집들은 모두 철거

하게 하였으며 철거한 뒤에는 왕이 친히 살피겠다고 하였다 .

연산군 ll'd (1505) 3월에는 남산에 잡인(雜人)이 올라가면 대될안과

성 밖이 모두 바라보이므로 매우 좋지 못하니 산 꼭대기와 산 기출에

담장을 쌓아서 다니지 못하게 하고 남산 밑에 이르는 성 위에는 가시

울타리를 쳐서 상 밖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

같은 해 ll월에는 취홍원(緊紅院. 선발된 기생이 있는 곳)등에서 떨

나무가 부족하다 하여 한성부에 명하여 남산의 마른 소나무를 베어 바

치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도성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산은 민둥산이 되

었고 오직 내남산(內南山)한 쪽만 전과 같이 푸르렀다 .

중종(中宗) 7\I(1512) 7월에는 왕이 전교(傳敎)하기를

"요사이 변방에서 경보(警報)가 자주 오는데도 남산 봉수는 번번이

편안하다는 보고만 하니 병조에서는 더 엄하게 살피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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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명령하였다 .

중종 26'd(1531)에는 "남산에 호랑이의 자취가 있고 또 개를 잡아먹

은 자리가 있으니 수구문(水口門)을 일찍 닫고 호랑이를 몰아낼 모든

준비를 미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병조에서 아뢰자 그렇게 하

라고 하였다 .

선조(宣祖) 27\I(1594) 9월에는 비변사(備邊司)에서 남산과 남대문
T

동대문에 대포(支砲)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유는 경기도 내에

토적이 성행하였다. 토포사(討捕使:토적을 잡는 사신)가 경기도에 내려

간 뒤부터 행색이 낮선 수상한 사람들이 한성(漢城)으로 도망와서 몸을

숨기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을 수사하는 사람은 엄중하게 살펴 보아야

하나 포도장이 거느리는 순복군사(巡伏軍士)의 출자가 적으니 병조에서

더 배정하여 순찰을 엄중히 하게 하고, 또 중국군이 돌아간 뒤에는 이

도성 안의 사람이 드물어 너무 조용하니 남산과 남대문, 동대문 등에

대포를 설치하여 야간에 시간을 정한 다음 대포를 坐아 올리게 하여

위세를 웅장하게 해야 한다고 아뢰자, 왕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 .

선조 29'd(1596) 3월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월식(月餓)이 시작되면 앞서의 예에 의해 남산에 올라가 살피다가

월식이 나타나면 즉시 방화(防火)하여 그 월식을 구하는 것이 어렇겠습

니까?"

하자 이때 사관(史官)이 말하기를

"산에 올라가 달을 구하겠다고 불을 놓는 것은 사리에 어두울 뿐 아

니라 덩둘한 일이 아닌가."

하였다.

선조 30U(1597) 8월에 명(明)나라 도독(都督) 마귀(燎貴)가 남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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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올라가서 도성의 안찰을 둘러 보고 오랫동안 이곳 저곳을 지적한

다음 역관(譯官:통역 관)에 게

"지형이 매우 좋으니 이곳은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곳이므로, 안에 작

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지키면 되겠다."

하였다.

영조(英祖) 5'd(1729) 6월에 왕은 목멱산과 안현(較帳. 무악재 )의 봉

수장(燥麗將)과 봉수군을 무겁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다. 이유는

l5일 밤에 갑자기 구름이 끼어 어두워졌으므로 봉화를 들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상대 봉우리를 바라볼 수 없어 봉화를 들 수 없었다

면 병조에 마땅히 아뢰어야 하는데도 이날 밤 목멱산 봉수장은 .병조에

아뢰지도 않았으며, 또 병조에 명하여 안현의 봉수장에게 이 상황을 묻

게 하였더니 안현의 상대 봉우리는 고양(高陽)의 혜포(朧浦) .고봉(高

峰) 두 곳인데 모두 날씨가 청명하여 피차 서로 전할 수 있었다고 하며

봉화를 든 뒤에 목먹산을 바라보니 한줄기 안개가 있어 전해 받아서

불을 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철회(撤回)하였다고 하였다. 왕은 그날밤

구름이 그렇게 심하게 끼지도 않았는데 목멱산 봉수장은 봉화를 올리

지 않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임시변통으로 말을 꾸며 맞추어 대답했

고 또 안현의 봉수장은 목벽산에서 전해받아서 봉화를 올리기도 전에

먼저 불을 철회하였으니 두 곳 봉수장에게 곤장을 칠 것을 명하고 봉

수군도 죄를 들어 다스릴 것을 명하였다 .

정조(正祖) 7\1(1783) 3월에 보은(報恩)의 안월성이라는 소년이 남산

잠두(要頭. 누에머리)에 불을 질렸다. 금위영(禁衛營)에서 그 소년을 백

사장에서 효시(氣示)하자고 청하자 왕이 홍낙성에게 이르기를

"먼 지방에서 온 어리석은 소년이 국팀을 모르고 저지른 것이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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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딱하지 않는가?"

하자 홍낙성이 아뢰기를

"시원스럽게 나라 법을 시행하여 됫날을 징계해야 합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나라 법이 엄중하기는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소년이 모르고

저지른 것이니 지금 극형을 시행한다 해도 됫날의 폐단을 막을 수 있

겠는가? 포도청으로 하여 처리케 하라."

하였다. 훈련원 도정 이경무(李敬懲)가 상소하기를

"신은 한결같이 r속전(續典)J 에 따라 법을 시행하여 영구히 간사한

것들의 폐단을 끊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왕이 비답하기를

"형률(形律)이 적절치 못하니 신문한 다음 귀양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l6U(1792) 4월에도 남산 잠두봉 아래에 불을 지른 사람을 병조

에서 잡아 아뢰니 습진일(習陣日. 진법을 연습하는 날)에 끌고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먼 섬에 보내 종으로 삼으라고 명한 다음

"봉화대 근처에서 불을 지른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보고할 만한 일

이 아니며 주요하지도 않는 사항을 올렸으니, 도리어 국가의 체통을 손

상시켰다. 병조판서를 엄중히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순조(純祖) 32년 (l關2) l2월에 금위영 (禁衛營)에서 전오위장(前五衛

將) 장제급(張濟派)이 자기 어머니 시신을 남산 금표(禁標) 중에 암장

(暗葬)하였다가 발각되어 즉시 파내도록 하고 장제급은 잡아다가 중죄

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왕이 다시 전교(傳敎)내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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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 금표는 중요한 곳이므로 항상 이곳을 잘 순시하고 법금(法禁)이

엄하여 누구도 감히 이러한 허무맹랑한 짓을 할 수 없는데도 바로 이

러한 변괴(變怪)가 도성의 안산(案山)이 되는 남산 금표 안에서 발생하

였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발각되었으니 다행이나 그동안 얼마나

규율이 해이해졌는가를 알 수 있다. 그 자가 금위영의 주장으로서 이미

법으로 금지(禁法)하는 것을 저질렀으니 그대로 둘 수 없으며 그리고

금위대장 신경(申綱)을 파직하라."

하였다. 이 사건은 남산의 내외봉이 모두 명당(明堂)으로 알려져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으나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장제급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남산에 성곽을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고 봉수

대를 설치하여 군사 통신망을 구축하고 남산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서 역대 군신(君臣)이 온 힘을 기울여 아끼고 가꾸었다 .

이렇듯 아끼고 가꾸던 남산도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한때나마

왜군(曆壽.)에게 점령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왜군은 예장동(藝場

洞)의 왜성대(價城臺) 부근(남산 북쪽 산 기를일대)을 군사의 진지(聖陣

地)로 만든 다음 왜장 증전장성(增圖長盛)의 군대 l천5백여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왜성(曆城)을 쌓기도 하였다 .

그로부터 3백여년이 지난 l9세기말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이후 일

본 공사관을 남산 아래 충무로(l893년에 예장동으로 이전함)로 옮긴 이

듬해인 l885년부터 일본인들은 진고개(泥綠)일대에 집단으로 거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야외 모임을 갖을 때에는 으레껏 남산 기글 평평한 잔디

밭에 모였다. 그곳에 주로 모인 것은 임진왜란때 왜군이 이곳에 주둔하

여 '왜장이'또는 '왜장터'라고 불리었으므로 '왜성대(要城臺)'라고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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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그들의 성역(聖域)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왜

장터'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영문군졸(營門軍卒)들의 무예연습장이어

서 예장(藝場)이라고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하여 '왜장이'라고 부르게된

것이다.

그 뒤 l894년 갑오농민군(東學)의 봉기를 구실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청국군(淸國軍. 중국)과 일본군은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 (全州城)에서 해

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서울의 남산 등에 군대를 주둔하고 포

대(砲臺)를 설치하여 왕궁(王宮)을 표적으로 삼고 청(淸)에게 공동으로

내정개혁(內政改革)을 단행하자고 제의했으며 청이 이 개혁의 거절을

기회로 일본은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제(日帝)는 만약 조

선 정부가 내정개혁을 거부할 경우는 무력(武力)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

성시키고자 하였다. 드디어 이해 6월 8일 남산 노인정(老人亭)에서 신

정희(찰正熙) . 김종한(金宗漢) .조인승(趙寅承) 등과 회합을 갖었는데

이때 오오토리(大烏圭介) 일본 공사는 내정개혁 5개조를 제시하였으며

이때 우리 정부는 자주적으로 교정청(校正廳)에서 개혁하고 있다고 하

여 거부하였다. 사실 이 노인정 회담 내웅은 일본측이 우리 내정간섭을

위한 강압적으로 나왔던 것이니 만큼 결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회

담이 결렬되자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첨범하고 위협하여 결

국은 갑오경장(甲午更張. 개혁. 1894)이라는 피동적인 개화제도의 시행

을 보게 되었다 .

광무(光武) 1U(1897) 3월에 일본은 우리 정부와 교섭하여 저들의 거

류민들을 위해 공원을 세울 것을 목적으로 남산의 lha의 땅을 빌렸으

며 이해 7월 일본 거류민들은 이 공원을 왜성대공원(要誠臺公園)이라

이름을 붙이고 각종 시설을 갖추어 갔으며 이듬해인 l898년 ll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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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원에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뒤에 京城神社)을 세웠다 .

갑오(1894) . 을미년(乙未年. 1895)의 두 차례에 걸친 제도개혁을 통하

여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일제는 광무(光武) 9U(1905)에는 을사조약

(z,巳條約)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빼앗고 남산 왜성대(현재 예장동)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일본의 노회(老滄)한 정치가 이토오 히로부

미(庶漆博文)가 통감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완전 침탈하기 위하여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

광무(光武) 10U(1906)에는 경성이사청 (京城理事廳:뒤에 京城府廳)이

예장동 2번지에 자리잡은 뒤 남산 북쪽 산 기출 일대를 장악하기 위하

여 8월 l5일자로 경성공원(京城公園)이라 이름을 붙이고 이사청령(理事

廳令)으로 규제하였다. 이어 일본 거류민의 수가 증가하자 현재 남산식

물원 자리에서부터 남대문에 이르는 남산 서북쪽 기출 일대(현재 회현

동 l가 산l번지일대) 3o만평의 땅을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 공원으

로 추진하였는데 드터어 출희(隆熙) 2U(1908) 초에 일본은 이 땅을 영

구무상 대여를 받는데 성공하고 그해 봄부터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시

작하였다. 이로써 l9lo년 5월 29일 정식으로 공원 문을 열었으며 개원

식(開園式)에서 고종황제는 칙사(勃使)를 보내 치하하고 한양공원(漢陽

公園)이 라 명명하였다 .

이보다 앞서 일제는 l9o7년에 소위 한 . 일신협약(韓日新協約 .丁未7

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 군대를 해산시킨 다음 l9o8년 lo월에 웅

산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諦軍司令部)를 남산 기글

의 필동 2가로 이전하고 l9l4년에는 조선군사령부로 이름을 고쳤다 .

l9lo년 8월 29일 한 . 일합방(韓日合邦)을 발표한 일제는 남산에 있던

통감부(예장동 8번지 )를 총독부(總督府)로 이름을 바운 뒤 l926년 lo월

3 5



l일 세종로 l번지로 이전하기 이전까지 l6년동안 식민 통치의 본거지

로 삼아 왔으며 또 예장동 2번지의 앞서 일본 공사관 건물을 통감관저
)

총독관저 (總督官郵)로 사용해 오다가 l939년에 경무대 (景武臺. 현재 청

와대 옆)자리로 옮겼으며 예장동 2번지 '한국의 집'일대는 경성 이사청

이 있다가 됫날 정무총감관저 (政務總監를郵)로 사용하였다 .

l9l6년부터 일제는 남산 전체를 공원화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쪽의

장충단과 남쪽의 성곽 밖, 한양공원 왜성대공원을 포함하는 대삼림공원

(大森林公園)계획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l9l8년 조선신궁(朝鮮神宮)을

현재 남산식물원 일대에 건립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양공원

은 폐쇄하였으며 이 신궁은 l925년에 완공되었는데 이때 남산 꼭대기

에 있던 국사당(國祠堂)은 인왕산쪽으로 옮겨 갔다 .

일본 거류민의 수호신 (守護神)을 모신 경성신사(京城神社)는 l898년

에 왜성대공원에 세웠다가 l928년에 확충하였는데 그 뒤부터 이 신사

에 한국인도 강제로 참배시켜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

남산에는 조선신궁과 경성신사 외에도 내목신사(乃木神社) 도하신사

(種荷神社) 등이 왜성대공원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광복 뒤에 모조리 철

거되었다 .

그 밖에도 남산동 3가에 동본원사(東本顧寺), 예장동 8번지 총독부청

사건물에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念科學館),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이

자리잡고 있었고 남산 꼭대기의 팔각정(八角亭)자리에는 일장기게양탑

(圈章旗揭湯塔)을 설치하였으며 l927년에는 이토오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博文寺)를 현재 신라호텔 자리에 짓기 시작하여 l93l년에 완공

시키기도 하였다 .

한편 광무 4\I(1900)에는 고종황제가 항일(抗日 )의 뜻으로 남산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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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남소영 (南小營)이 있던 자리에 임오군란(壬午軍亂. 1882)과 을미사

변(z,未事變. 1895)때 순국(殉國)한 대신(大臣) 및 장병들의 충혼(忠諒)

을 기리기 위해 장충단(奬忠壇)을 설치하고 비석도 세웠다. 그런데 일

제는 l9l6년에 남산을 대삼림공원계획을 하면서 장충단을 공원으로 편

입시킨 뒤 l9l9년 6월부터 공원시설을 시작하였으며, 이곳에 상해사변

(上海事變) 때 결사대로 전사(戰死)한 일본 군인의 육탄용사동상을 세

워놓기도 하였다 .

그 뒤 l94o년 3월 l일자로 조선총독부는 예장동 일대 34만8천m'를

남산공원으로 하고, 장충동 2가 일대 4l만8천 m'를 장충단공원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

l945년 광복(光復)이 되자 일제의 사찰이던 동본원사 .박문사 .광운

사(光雲寺) 등을 모조리 철폐하고 경성신사 자리는 숭의여학교(崇義女

學校)가 들어서고 현재 분수대 앞에는 침략의 원흥 이토오를 사살한 안

중근(安重根)의사 동상이 l959년에 건립되었고 l96o년에는 장충단 윗쪽

일본 사찰이 있던 부근에 이한응(李漢應)열사의 기념비가 세워지 J L r L

앞 계곡 하류에는 청계천에 있던 수표교(水標橋)를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해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

용두봉(龍頭峯) 서쪽 산 기글, 곧 일제때의 조선신궁 자리에는 l956

년 광복절을 기하여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고 3년 뒤인

l959년에는 남산 상봉(上峰)에 우남정 (雪南亭)을 지었으나 l96o년 4.l9

의거를 계기로 이승만대통령 동상과 우남정이 철폐되었으며 l964년에

는 이준(李情)열사의 동상이 세워지고 l968년에는 사명대사(四濯大師)

동상이 건림되었다 .

같은 해 남산시립도서관 옆 양지바른 곳에는 소월(素月 ) 김정식(金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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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의 시비(詩碑)가 건립되고, 남산광장에는 백범(白凡) 김구(金九)선생

동상이 세워지고 이해에 분수대도 설치되었다. l969년에는 삼국통일의

명장 김유신(金鹿信) 장군의 동상이 건립되고 l97o년에는 퇴계 이황(李

濕)선생 동상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錯)선생 동상이 남산시 림도서관

옆에 세워지고 또 류관순(柳寬順)열사, 김용환지사의 동상과 외솔 최현

배(崔鉉培)선생기념비, 조지훈(趙芝蒸)시비가 각각 장충단 쪽과 예장동

에 세워졌으며, l98o년에는 자연보호헌장비가 세워지고, l986년에는 성

재(省齋) 이시영 (李始榮)선생 동상이 건립되었다 .

한편 정부는 l955년 7월 ll일 내무부 고시로 장충공원 .남산공원 확

장계획을 세워 종전의 면적 4l8,o關m'&(- 348,000 m'였는데 이것을 각각

699,50(W.s)1- 1,256,000m'로 확장하였으며 , 이것은 부근 일대의 보안림 (保

安林)을 편입한 것이었다 .

그러나 l956년부터는 거듭되는 선거로 관권과 금권이 난무했으며 행

정권의 남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특권층이라는 것이 생겼고 만민

(萬民)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리는 망각되었다. 이와같은 시대에 공원

계획이라는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바랄 수는 없었다. 이어

l957년 9월 3o일 내무부고시로 남산공원의 남쪽 16,600 m'에 외인주택

(外人住宅)을 건립하도록 허락했는데, 이 부지는 l965년 8월 3l일에 공

원 용지에서 해제되었다 .

한편 l959년 3월 l2일에는 내무부에서 남산대공원으로 이름을 고쳤

다. 5.l6 군사정부 직후인 l962년 7월 3o일 장충단공원 용지 중에서

122,700 m'가 해제되어 자유센터와 타워호텔이 l968년에 건립되었고 같

은 해인 한국삭도(주)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

l963년 4월 l6일에는 장충단공원 웅지 10,800 m'가 다시 해제되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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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이 세워졌다가 동국대학교 부지로 이관되었으며 , 장충체

육관이 이 해에 건립되었다 .

l964년 l2월 lo일에는 시립남산도서관의 5층 건물이 세워지고 l968

년 ll월 22일자로 8,840 m'의 공원용지가 해제되어 재향군인회 건물이

들어섰으며, 이해 l2월에는 남산식물원이 문을 열었으나 l97l년에 증

축, 개원(開園)되 었다 .

l97o년 6월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남산 남쪽 중턱에 l6 . l7층의 외

국인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l972년에 완공됨으로써 남산의

자연경관(自然景觀)을 크게 훼손시켰다 .

남산식물원 서편에는 지난날 육영수(陸英修)여사의 주선으로 건림된

어린이회관(지상l3층, 지하3층) 건물이 l97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l988년 5월에 도서관이 강남으로 옮겨 간 뒤는 서

울과학교육원이 들어와 사용하고 있다 .

l973년 lo월 l7일에는 장충단공원 남쪽 기를에 국립극장, 국립국악

원,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이 6만m'의 공원용지 위에 세워졌다. 이로써

l94o년 당시 418,000 m'였던 장충단공원은 연이은 해제 .제척(除斥)으로

l984년 당시의 면적은 297,000 m'로 축소되었다. 그 밖에도 어린이 야구

장 .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장충단 일대가

지띤던 자연공원으로서의 및날의 그 정취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

손(汚損)되 었다 .

강남이 개발되자 남산은 교통의 장애가 되어 중구 필동과 용산구 한

남동 사이의 제l호터널이 개통되고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장충동을

연결하는 제2호터널이 제l호터널과 함께 l97o년 l2월 4일에 개통되었

으며, 또 용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회현동을 잇는 제3호터널이 l978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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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l일에 개통되었다 .

서울을 상징하는듯한 서울타워(일명 남산타워. 전파관리시설)는 남산

꼭대기에 세됐는데 이 탑은 높이가 236.7m로 l975년 8월에 완공되었으

나 l98o년 lo월부터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

그 뒤 l984년 9월 22일 건설부고시로 근린공원이던 장충단공원을 자

연공원인 남산공원의 일부로 흡수 합병하였는데 당시 면적은 297,000 m'

였다. 따라서 l984년 9월 이후부터 장충단공원은 공식명칭으로서는 소

멸된 것이다 .

그 뒤 l99o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시작

하였다. 필동 2가와 예장동 각 일부에 위치하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

(首都警備司令部)와 안전기획부(安全企劃部)가 교외에 이전하게 되자

l989년에 이 부지를 인수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

성하기 시작하여 l998년 4월에 문을 열었다 .

또 한옥마을 상층부 부지 l,5oo평에는 서울정도 6백년을 기념하기 위

해 l994년 ll월 29일 현재 서울시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품목 6

백점을 지하 l5m에 매장한 94 '타임캡슐 광장을 만들었으며 한옥마을

옆에는 2만 28o평의 전통정원을 조성하였다 .

l994년 ll월에 철거한 남산 외인아파트와 외인 주택터에는 남산야외

식물원을 조성하여 l998년 2월에 문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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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들화재 (文化財)와 사적지 (史蹟批)

문화재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유형(有形)문화재와 무형(無形)문화재
1

기념물 그리고 민속자료로 구분한다 .

유형문화재 란 건조물(建造物) . 전적(典籍) .서적(書籍) . 고문서 . = L

림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 .

무형문화재란 연극 .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無形)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기념물이란 패총(貝壞) .고분(古墳) .성지(城泌) .궁지(宮逃) .요지

(蒸逃)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로서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또 경승지(景謄地)로서 예술상 .관상상(觀賞上) 큰 것과 그 밖에 동물

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와 식물과 그 자생지(自生地) 광물과 동굴

등 학술상 큰 것은 모두 기념물에 포함된다 .

민속자료란 의식주 . 생업(生業)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 관

습(慣習)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기구(器具) .가옥 등으로서 생활의 추

이(推移)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한다 .

이와 같은 문화재는 그 중요성에 따라 다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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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구분되는데 지정문화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의 자

문을 얻어 지정하게 되며 유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사적 등으로 구분

하며, 무형문화재는 기능보유자와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의 보호

를 받게 되며, 기념물은 고분 .성지 등 역사기념물과 명승지 동식물 등

천연기념물로 나뉘어져 보호를 받으며 민속자료인 경우도 유형과 무형

으로 구별되는데 신앙 . 연중행사 등 무형인 경우 그 기술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기능보유자로 지정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가옥 .의

복 등 유형민속자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중요민속 자료로 지정하여 보

호하며 또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이외에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따로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데, 지방문화재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하여 문화관광

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남산에는 사적으로 성곽이 있으며, 유형문화재로는 장충단비와 수표

교가 있고 기념물로는 남산봉수대지가 있으며 민속자료로는 와릉묘 를

관성묘 등이 있고 문화유적지로는 남소영터, 남별영터, 남묘터, 녹천정

터, 노인정회담터, 동악시단 등이 있고 지정보호수로는 남산느티나무

등이 있다 .

이들 문화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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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화재 (文化財)

(l) 서울 성곽(城郭)

[사적 제lo호, 중구 장충동 27b 4-5. 1963.1.21(1933.8.27)지정 l

@태조의 성곽 축조

태조(太祖) 4\I(1395) 9월에 궁궐과 종묘의 공사가 거의 끝나게 되자

태조는 도성축조 명령을 내렸다. 그 해 9월에 도성(都城) 축조계획을

세우고 이듬해 (1396) 1월 9일에 백악신(白岳神)과 5방신(方神)에게 고하

는 개기제(開基祭)를 지내고 경상, 전라, 강원도와 평안도의 안주(安州)

이남, 함경도의 함흥 이남의 민중 ll만8천7o명을 동원하여 성 쌓는 공

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는 심덕부(沈德符), 조준(趙漆) 등의 감독으로 진

행되었으며, 총 5만9천5백척 (尺)의 성터를 l구간 6백척으로 하여 97개

구로 나누고 또 l구를 다시 6호(號)로 등분하여 (l호 l백척색) 공역(工

役)의 책임을 세분하였으며 그리고 각 구는 천자문의 글자 순위로 자호

(字號)를 정하였는데 남산의 성곽, 즉 동소문 부근~남대문 부근은 4l

구간으로 내(來)자에서 진(珍)자까지 2만4천6백척인데 담당구역이 제일

많은 곳으로 경상도에서 담당하였다. 당시 제일 적은 곳은 강원도로서

8구 4천8백척이었다. 같은 6백척이 한 구간이라 하더라도 그 지세가 높

고 낮고 험하고 쉬운데 따라 인부(人夫)배치가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원된 인원수 ll만여명의 97개구의 평균치는 l구당 l천2백여명으로서

담당구역이 제일 많은 경상도에서는 근 5만명의 인부가 축성공사에 동

원된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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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독자와 담당지방의 책임을 묻기위한 방식으로 성벽 바깥측

돌에 감독자의 성명, 군명(郡名), 자호(字號)를 새졌는데 지금도 태조시

대 석축으로 보여지는 남산 동쪽 성벽위에 경상도 구역의 표시인 r理

字六百尺J r劍字六百尺J 등의 글자가 남아있다 .

어했든 남산의 축성공사는 경상도에서 동원된 4만9천8백97명의 인부

에 의해 이해 2월 28일까지 49일간의 축조작업을 대체적으로 끝을 냈

다.

축성방식은 자연석으로 쌓되 기초석은 장대하고 수직형의 성벽이 되

도록 하였다. 돌과 돌사이에는 작은 돌을 메꾸었으며 성기(城基)가 높

고 험한 곳은 석성(石城)으로 하여 높이가 l5척이다. 낮고 평탄한 곳은

토성(土城)으로 축조했는데 하단(立端)의 및이가 24척이며 상단은 l8척

이고 높이는 25척이다 .

@ 세종때 의 개축공사(改築工事)

태종조(太宗朝)에서 계획만 하다가 착수하지 못하였던 도성수축문제

는 세종때 와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태조때

축성이 적지 않은 미비점이 있었으며 또 그 후 2o여년을 지나는 동안

토성(土城)의 붕괴, 수문(水門)의 좁고 막힘 등 여러 가지 개수(改修)를

요(要)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

세종 3\1(1421) 10월에 당시 태상왕(太上王)인 태종(太宗)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수축(修築)계획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세종은 태종을

따라 여러 아우, 그리고 대신(大臣)들과 함께 우봉현(牛峰脚, 황해도 금

천)과 임강현(臨江脚, 경기도 장단)으로 사냥 나갔다가 군장리 (軍藏里)

에서 점심을 하게 되었는데 태종은 이야기가 도성이 무너져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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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우의정(右議政) 이원(李原) 등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도성은 수축하지 않을 수 없는데 큰 공사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반

드시 원망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나 잠시 수고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그 수고로움을 당하고 주상(主上)에 게 편안

함을 남겨 주는 것이 출은 일이 아니냐."

참으로 나라의 장래를 위하는 감동적인 말이었다. 이때 우의정 이원

이 말하기 를

릿나라의 도성은 사가(私家)의 울타리 같습니다. 지금 벼가 종 풍년들

었으니 수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찬성하였다. 이어 lo월 3일에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

하고 영의정 류영현(柳延顯) 우의정 이원(李原)을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박자청(朴구靑) . 전홍(圖興) . 이명덕(李明德) . 이천(李薦) . 조계생

(趙啓生)을 임명하고 먼저 수축해야 할 곳을 조사하였는데 토성(土城)

이 기울고 무너진 곳이 2'?b5,535척이며 석성(石城)이 기울고 무너진 곳

이 3,946척인데, 토성 무너진 곳은 매l척에 인부 l5명, 석성이 무너진

곳은 매l척에 인부 5명씩을 예정하고 또 따로이 서대문 옹성(塞城)쌓는

데 인부 l천명을 예정하여 총 소요인부 4만27o5명을 전극 8도에 배정
.

징발하여 수축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토성 무너진 곳을 개축하는데는 l

척당 소요인부 l5명으로 하여 석성(石城) 무너진 곳의 5명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은 토성을 전부 석성으로 쌓기 때문에 보축(補築)이 아닌 창

축(創築)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또한 체제(休制), 실용(實用) 등 모

든 면에 있어서 결함이 많은 토성을 무리하게 하여서라도 토성을 전부

석성(石城)으로 개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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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공역(工役)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국 8도의 정규군을 제외한

봉족군(奉足軍, 정규군의 생활을 돕는 사람), 잡족군(雜足軍) 등 총 4o

여만명의 장정을 동원하여 4o일 안에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을 추진하

였는데 l2월에 대신(大臣)들로부터 처음 쌓을 때에도 2o여만의 인부로

되었는데 수축(修築)하는데 너무 많은 인부를 동원함은 를지 못하다는

반대를 하여 lo여만의 인원을 감소하고 32만여명의 역군(役軍)을 8도에

배정하여 동원하게 되었다. 각 도의 동원된 인부수를 보면 경기도 2만

l關명 (l3구 l942척 ), 충청도 5만6ll2명 (lo구 5256척 ), 강원도 2만 l2oo

명(3구 l84o척 ), 황해도 3만 9888명 (25구 3o76척 ), 전라도 4만 9lo4명

(l5구 4472척), 경상도 8만 7368명(22구 7354척), 평안도 4만 3392명 (7

구 4ol7척 ), 함경도 52o8명 (2구 53o척 )으로 총 동원인부가 32만246o명

이며 수축구간(修築區間)은 97구이며 척수(尺數)는 2만8487척이었다 .

드디어 세종 4\I(1422) 1윌 l5일에 도성 개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인

부(民丁)를 인솔한 지방군수, 현령만도 l5o명으로 직접 감독하여 자기

책임량 달성에 노력하였고, 또 인부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만 완성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책임제였기 때문에 착공한 지 38일만인

2월 23일에 완성하였다 .

성의 높이도 태조때와는 차이가 있었다. 태조 때에는 험하고 높은 곳

의 석성높이는 l5척, 평지 토성의 높이는 25척, 수구(水口) 양쪽의 석성

을 l6척으로 하였으나 세종때 개축한 것은 험고한 곳의 석성을 l6척
.

좀 낮은 곳은 2o척, 평지에는 23척으로 하고 또 3간(間)이던 북변수구

문(北邊水圖門)은 4간으로 하고 2간이던 남변수구문(南邊水口門)은 3간

으로 하였다. 지금도 광희문(光熙門)에서 남산 마루를 지나 남산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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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사이에 남은 성벽 중에는 세종 4년 수축때에 이곳 또한 경상도

민정(民丁)들에 의해 수축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각자(刻字)들을 찾

아 볼 수 있다
.

@ 영조(英祖)때 의 수축공사

태조때 단기간에 축성한 도성은 체손 등 붕괴가 잦아 세종때 개축하

였으나 선조때 임진왜란, 인조때 병자호란 등으로 훼손되자 영조(英祖)

l8년부터 도성수비문제가 대두되어 오랫동안 논의되다가 이듬해인 l9

년(1745) 8월에 도성을 수비할 것을 확고히 하고 그 해 ll월에 우의정

(右議政) 조현명 (趙顯命)의 의견을 받아들여 3군문(軍門)으로 하여금 도

성축성을 분담시켜 수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영조 l9년 이후 도성을

수축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뒤 영조 21U(1747) 7월 6일에

훈련도감(訓鍊都監), 금위영 (禁衛營), 어영청 (御營廳.)에 도성을 분담하여

수축수비 (修築守備)케 하였으며 이듬해인 영조 22\I(1748) 7월에 r개

축도성퇴비처J (改築部城類理處)라고 한 것을 보면 영조 l9년에 수축하

기로 하였을 뿐이고 공사는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2l년에 3군영에

도성올 분담시킨 뒤에야 수축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때 남산 방면의 성곽 수축은 금위영의 전정(前停) .좌정(左停) .우

정(右停)에서 담당하였는데, 즉 돈의문(敦義門)에서 광회문(光熙門) 남

촌가(南村家) 뒤까지로 5,042.5보(步)였으며 , 수비(守備)는 광회문에서

숭례문(남대 문)까지 였다 .

그러나 이 때에 수축한 도성은 모두 4o여곳이었으며, 이 4o여곳의 수

축은 성 전체를 수축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석회(石灰)로 성카리만

바른 것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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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수축공사 총책임자였던 어영대장(御營大認) 구성임 (具聖任)을

보 고

"멀리 성첩(城業)을 바라보니 마치 헌 옷에 새 옷깃을 단 것 같아서

보기에는 아름답구나."

하였으며 , 도성 수축을 극력 반대하였던 사신(史臣)들은 구성임이 도

성을 지켜야 한다는 설(守都城之說)로써 임금께 아부한다고 비난하면서

도성을 수축한 것은 분(粉) 단장에만 힘써서 옛날에 바른 회벽(灰壁)이

견고하여 글어 내기가 곤란하면 철송곳으로 파내고 다시 발랐다고 비

난하였다
.

그러나 구성임은 회의석상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도성을 수비해

야 한다는 건의를 했으며 영조 22U(1748)에는 도성 수비책 l6조를 올

렸으며 이듬해 2월에는 수성절목(守城節目)을 만드는 등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도성수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였으며 임금께 아부하기 위해

서 도성수비론을 강력히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드디어 영조 27U(1751)에 수성책자(守城冊子)를 간행 반포하고 수성

(守城) 결의를 굳게 하였다 .

@일제 ( 日帝)의 도성(理城) 파괴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탈취한 뒤 궁럴 건물의 파괴는 물론 도성까지

도 단절시키고 파괴하여 서울 주변에 있는 성곽의 원형은 제모습을 찾

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중 남산 주위의 도성에 대하여 살펴 본다면

도성 출입의 관문인 남대문 주변 일대의 성지(城逃)는 전연 볼 수 없

다. 남대문 남쪽으로부터 남산 정상에 이르는 성벽은 남산광장에다 일

본신궁(日本神宮)을 짓느라고 성벽을 철거했기 때문에 남대문에서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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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성곽

광장에 이르는 사이에 성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남간광장에서 정

상에 이르는 길에 약간 남아 있을 뿐이다 .

광희문 근처를 보더라도 현재 복원시켜 놓은 문의 남쪽으로 약간의

성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

정부는 남산에 쌓아진 조선시대의 도성인 광희문~남소문~숭례문까

지의 약 32oom를 l977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였는데 광희지구의 3oom

를 77년에 , 장충지구의 lo53m와 남산지구의 l6o7m를 각각 1977-78년

까지 성곽 복원을 완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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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충단비 (奬忠壇碑)

[유형문화재 제l호, 중구 장충동 197. 1969.9.18 지정]

장충단비는 l.5m쯤 되는 그렇게 크지않은 장방현 애석비(霧石碑)이

다. 정면에는 고종(高宗) 황제가 손수 쓴 '奬忠壇'이란 제전(題蒙)이 새

겨져 있다(일설에는 純宗이 황태자로 있을 때 손수 쓴 것이라고도 한

다). 됫면에는 당시 원수부회계국환장(元帥府會計局換長) 겸 표훈원 총

재(表勳院總裁) 육군부장(陸軍副長) 민영환(閱泳煥)이 고종황제의 칙명

을 받들어 짓고 쓴 비문이 새겨져 있다 .

음기(陰記)는 총 l43자로 된 한자인데 내용을 보면

고증황제폐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갑오(甲午) .을미(z,未) 둥

사변올 만났올 때 군인으로서 그 어려움에 처하여 죽은 이가 많아 슬

프다. 그 서릿발 눈보라에도 늠름하고 당당했던 뛰어난 절개는 밝기가

해, 별과 같다. 충성과 의리를 길이 감싸 제사를 지내라는 어명(御命)이

있어 단올 마련하고 비를 세워 길이 표창하고 또 봄, 가올로 제사를 s .

리니 백세(百世)에 빛남에 보답함이다. 그 사기(士氣) 군인들 마음올 북

돋올지니 그 아름다움 크게 장하다

는 뜻이 담겨져 있다 .

r중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J 예고(禮考)에 의하면 장충단이 이곳

남소영 (南小營)에 설치된 것은 l9oo년 9월로, 처음에는 흥계훈(洪啓

燕) . 염도회(廉道熙) . 이경호(李環鎬)를 주신(主神)으로 제향(祭享)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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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제(金添務) . 이학승(李學承) . 이종구(李鍾九)를 배향하여 봄 .가을

에 제(祭)를 지냈으나 그 뒤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稙), 시종(侍從)

임최수(차最漆) 등이 군인이 아니라 해서 빠지게 할 수 없다는 여른이

있어 장충단의 제향신위에 증가하였다 .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이 활개치는 시기에 이러한 항일(抗日 )

인물들의 장충단 제향은 우리 군인에게 많은 감격을 주었고 또 고무되

어서 일제의 만행이 극심하여 갈수록 일반시민의 장충단에 대한 경모

심은 더욱 켰었다. l9oo년 9월 l9일 장충단이 설치되던 날 황성신문(皇

城新聞) 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

"예기치 않던 사변을 당하여 스스로 제몸이 반드시 죽어야 할 지경

에 있음을 알고 어려움에 임하여 의기(義氣)를 발휘하고 몸을 던져 목

숨을 바쳤으니 문신가(文陋家) . 세록가(世祿家) . 권귀가(權貴家)들이 능

히 하지 못한 것을 이들은 했다. 가히 그 의기 그 충성은 해와 별같이

빛났다. 무롯 사람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함이 인정이라. 삶을

사랑함이 어찌 유독 높은 관리 세도가들 뿐이며 죽음을 좋아할 이 어

찌 홀로 상민(常民)뿐이리요. 나라에 보답해야할 날에 이르러 마침내

사람과 짐승이 다름을 나타내었나니 구차하게 산 사람이여 마음 속으

로야 어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수

장충단은 원래 지금 '한국 유림 독립파리장서비'(韓國儒林獨立巴里長

書碑)가 서 있는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는 지금의 신라호텔 서쪽

큰 길가 동쪽에 있었다. 단은 폐사(廢祀)된 뒤에도 건물만은 남아 있었

으나 한국전쟁때 (1950-53) 없어졌고 비는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신라호

텔 전신인 영빈관(適賓館)을 지으면서 l969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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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제전(題黎)을 쓰고 민영환이 비문을 지은 장충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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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또 다리 양가에는 돌난간(石欄干)도 레풀어져 있어서 더한충 아

름다움이 돋보인다. 전체적인 수법에 있어서는 성동구 행당동 중랑천

(中浪川)의 살곶이 다리(請率橋)와 같은 형태이지만 공법(工法)이나 기

법(技法)에 있어서는 수표교가 월둥히 정교하다. 따라서 살곶이다리는

석재(石材)가 장대하고 질박하여 호쾌한 느낌을 풍기는데 비해서 이 수

표교는 진지하도록 아름답다 .

조선시대 청계천에는 광통교(廣通橋) . 장통교(長通橋) . 하량교(河良

橋) .효경교(孝經橋:永豊橋) . 마전교(馬産橋:太平橋) 등 돌다리가 서쪽

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차례로 놓여져 있었다. 지금의 중구 수표동

(水標洞)과 종로구 관수동(觀水洞) 사이에 있은 수표교의 놓인 연대는

뚜릿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태종(太宗) 6U(1406)에 만들어진 청계

천에 가설한 다리 중의 하나로 적어도 세종때까지는 완공하였다고도

하고 세종 혹은 성종시대에 가설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성종 3

년(1421)에 가설된 것이라고 단언하는 이도 있으나 아직 확실한 고증은

없다.

원래 이 지점에 처음 놓인 다리는 마전교였으며 그 마전교 서쪽에

수표(水標)가 세워진 것은 세종 23\1(1441)이었으며 이 때의 수표는 두

개로 된 부석(漆石) 위에 자의 칫수를 새겨 넣은 나무기둥을 끼워 세운

목제(木製)였는데 성종 때 돌로 만든 수표돌로 바뀌면서 마전교(馬産

橋)는 수표교로 고쳐 불리어진 듯하다. 다시 말하면 수표교라는 이름은

수중주석표(水中柱石標)라고 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청계천

가운데 수표교 서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l959년 청계천이 복개됨에 따

라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가 l973년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옮겨 보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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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표석은 l76o년(영조 36)에 수표교를 수리할 때 새로 교체한 것

으로(?) 높이 3m, 너비 2om의 화강석으로 된 부정 육면 방추형 (不正六

面 方鍾形)의 돌기둥으로서, 위에는 연꽃무좌의 머리돌이 놓여 있고 밑

은 모가 난 초석으로 땅 속에 박혀 있다. 돌기둥에는 양면에 주척(周

尺) l척마다 눈금을 l척으로 lo척까지 새겼고 3, 6, 9척 되는 곳에는 구

멍을 파서 각각 갈수(渴水), 평수(平水), 대수(大水)를 헤아리는 표시로

삼아 6척 안찰의 물은 보통 수위, 9척 이상되면 위험 수위를 나타내어

개천의 범람을 예고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물 제關호로 지정되어 있다 .

또 다리돌기둥에는 경진지평 (庚辰地平)이라는 수준(水準)을 새겨 물의

깊이를 재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경진년(庚辰年) 곧 영조 36년

(1760)에 청계천을 대대적으로 준설한 사실을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존되어 오고 있는 수표석은 영조 36U(1760), 영조 49\I(1773)

또는 순조 33U(1833) 등 제작 연대에 있어 많은 설이 있으나 '庚辰地

平'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1760)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

(4) 숭정전(崇政殷)

[유형문화재 제2o호, 중구 필동 37b 26-1. 1974.1.15 지정]

o 건물의 구조

필동 동국대학교 안에 정각원(正覺院)이란 현판이 걸려진 정면 5칸
J

측면 4칸에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의 이 건물이 숭정전으로 이 현판

은 마루 안 정문 위에 걸려 있다. 숭정전은 원래 조선시대 오대(五大)

고궁(古富)의 하나인 경희궁(慶熙宮)의 정전(正殷)이다 .

주출돌과 기둥이 둥글며 축부(軸部)는 기둥 상부를 창방(昌妨)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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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내에 있는 현재의 숭정전 모습
.

正覺院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

찰을 뿐 평방(平枯)이 없다. 또 공포(撚包)도 주심(柱心)에만 있고 주간

(柱間)에는 없다. 따라서 기둥은 직접 주두(柱頭)를 받치고 주두 위에

공포가 놓여 있다. 공포는 바깥쪽이 이출목(二出 目)으로서 포작(包作)으

로 되어 있으나 안쪽은 포작이 아니고 양봉형식(梁奉形式)으로 바뀌어

서 보를 받쳤다. 기둥과 기둥사이의 창방(昌妨)위에는 화반(花盤)이 있

어서 장혀(長舌)를 받쳤고 장혀는 도리(道里)를 받고 있다 .

천정은 우물천정으로 되어있는 중에 가운데 칸만은 조정(操井)천정이

다.

평면은 정간(正間)이 양간(梁間) l간, 도리간(道里間) 3간으로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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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간(裡間)은 양간(梁閣)의 앞뒤로 각 l간이고 도리간 좌우도 각 l간으

s ..되어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종마루에는 취두(驚頭), 합각(合閣)마루에는 용

두(龍頭), 춘혀(春舌)마루에는 잡상(雜像)이 얼혀 있다 .

조선왕조 후기의 건축은 다포(多包)집과 익공(翼工)집으로 양별할 수

있는데 이 숭정전은 다포집도 아니고, 익공집도 아니다. 조선후기의 건

축은 그 계열이 다포집과 주심포(柱心包)집이 있는데 다포집은 평방이

고 공포(貢包)가 주심과 기둥사이에 모두 있는 것이 특징이고 주심포집

은 평방이 없고 공포는 주심위에만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이러한

특징은 후기에도 계승되었는데 다만 주심포집의 공포가 변형되어 익공

(翼工)으로 된 것이 달랐기 때문에 후기에는 주심포집을 익공집이라 하

였다. 그런데 숭정전은 평방이 없으므로 그 짜임새는 익공계의 형식인

데도 기둥 위에 도리를 받치고 있는 까밝에 구조상으로 익공의 모양이

아닌 포작(包作)으로 되어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할 수 있다 .

@ 연 혁

숭정전은 경희궁이 창건된 l6l6년(광해군8)에 건축되었으며 이곳으로

옮겨진 것은 일제시대인 l926년으로 당시는 조계사(蓄溪寺)의 본당(本

堂)으로 쓰이다가 l976년 서울시에서 다시 보수한 뒤 법당(法堂)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부 바닥에는 널마루가 깔렸고 벽부

분에는 유리창이 끼워져 있으며 기단(基壇)도 장대석 (長臺石)만이 둘리

워 있고 그 위로는 양회가 발라져 있을뿐 기단석의 대부분은 없어져

기단의 원형은 찾아볼 수 없다 .

숭정전이 경희궁의 정전으로 있을 때에는 정전으로의 체모가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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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었다. 둘레에는 무랑(庶廊)과 담이 둘러 있었고 남쪽에는 숭정문

(崇政門), 동남쪽에는 건명문(建明門) 그리고 동쪽에는 여추문(麗秋門),

서쪽에는 의추문(宜秋門)이 있었다 .

숙종(肅宗) 36U(1710)에 보령(寶齡) 6o세를 축하하는 헌수하례 (獻壽

賀禮)를 숭정전에서 받았고 경종(景宗) . 정조(IE祖) . 헌종(憲宗) 임금이

즉위식을 올리고 숭정전에서 하례를 받은 유서깊은 궁궐이다
.

(5) 남산 와룡묘(臥龍廟)

[민속자료 제5호, 중구 예장동 산 5-6. 1974.1.15 지정]

@ 당 의 구조

와룡묘는 3간의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된 건물로 왼쪽처마에 연이어

서 정4각형 지붕의 종각이 만들어져 있으며 사당 안에는 제갈공명인

와룡선생상이 석고로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는 관성제군상이 체형(體

形)을 지니고 모셔져 있으며 두 분의 신상 앞에는 길게 제단이 놓여 있

다.

@ 유 래

와룡묘는 고대 중국 촉한의 재상 제갈량(諸葛亮)을 모시는 묘로 예장

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나 현재 행정구역은 필동으로 되어 있다 .

이 묘는 위(誘), 촉한(脣漢), 오(吳) 둥 삼국시대에 유비(劉備)를 도와

촉한을 세운 제갈공명 (諸葛公明)을 봉안(奉安)한 사당이다. 선생의 성은

제갈이고 이름은 량(亮), 자(字)는 공명이며 호는 와룡(臥龍)으로 이곳

남산의 와룡묘는 그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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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묘 입구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약 6백여년전 이곳 됫면 암벽에 제갈공명의 영

상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하며, 그 뒤 철종(哲宗) l3년인 l862년에 선생

의 위대한 행적을 는모하는 유지들이 이 사당을 창건하였으나 l924년

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소실되었는데 유지들이 힘올 모아 다시 재건

하고 이름도 와룡묘라 하였다. 이때부터 시봉인(侍奉人)이 상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要香), 배례(拜禮)했으며 탄신일과 기일(忌日 ), 명

절 둥에 제향(祭享)하고 각종 행사를 행하였다 .

l976년에 건물이 퇴락하자 시봉인이 유지들과 합심하석 대대적인 보

수공사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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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神像)

와룡묘 안에는 중앙에 와룡선생상이 석고로 봉안되어 있다. 머리에는

와룡관을 쓰고 옷은 녹색 도포를 입었으며, 오른손은 우선(羽麗)을 들

고 가슴쪽에 대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위에 놓고 좌정한 자세이다 .

또 선생의 오른쪽에는 석고로 된 관성제군(關聖帝君, 關羽)상이 모셔

져 있다. 황색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좌정해 있다. 오른손

은 책을 펼치고 왼손은 책쪽으로 가법게 구부리고 있으며 다리 사이에

는 긴 칼을 세워 왼쪽 무릎에 기대어 놓고 있다 .

와룡묘 뒤쪽에는 삼성각(三聖閣)이 있는데 산신각(山神閣)이라고도

한다. 중앙에는 산신님이 모셔져 있고, 오른쪽에는 칠성님(七星), 왼쪽

에는 독성(獨聖)이 모셔져 있다. 산신님은 석고를 벽면에 붙여 양각형

식으로 만들었다. 머리에는 복건같은 것을 쓰고 수염을 길게 늘였으며

붉은 도포를 입고 아래에는 녹색옷을 입었다. 또 왼쪽 무릎은 세됐으며

오른 손은 부채(羽麗)를 들고 있으며, 뒤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 .

칠성(七星)님은 부처의 형상이고 독성님은 민머리에 를은 도포를 입

고 오른손에 단장(短枝)을 잡고 있으며 왼손에 염주를 쥐고 있다 .

와룡묘 왼쪽 단군성전(檀君聖麗)의 단군상은 체형(休型)을 지닌 석 J L

상으로 되어 있다. 복식은 상(像)위가 물감으로 칠해져 있으며 양손을

소매 안에 넣고 앉아 있다. 도포를 입고 있으며 긴 수염을 늘어뜨리 고

있다.

@ 도 구 및 제의(祭儀) . 제비(祭費)

와룡선생 앞에는 일산(日率)이 놓여 있으며 관성제군 앞에는 청룡도

(靑龍刀) 두자루와 삼지창(三枝槍) 한 자루가 놓여 있다. 그 밖에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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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향로와 출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제기(祭器)가 있다 .

제사는 음력 6월 24일에 와룡선생과 관성제군 두 분에게 제사 지내

며, 평상시에도 신도들이 주로 이른 새벽에 와서 득남(得男) 및 소원성

취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 .

및날에는 와룡선생의 찰신일과 기일, 명절 등의 날에 제향(祭享)하였

다고 하나, 지금은 많이 간소화 된 것으로 보인다 .

제사 의식은 제수(祭需)를 진설한 다음 술을 올리고 시봉인(侍奉人)

의 독축(讀祝), 배례(拜禮)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 때에는 신도들이 참

석하여 치성을 드리는데 약간의 돈을 놓고 절을 하거나 초만 가져와서

불을 켜고 술을 올리기도 한다.제의(祭儀)가 끝나면 참여했던 모든 사

람들이 함께 음복(飮福)한다 .

제물은 떡 .제육 그리고 각종 나물, 과일 등을 시봉인이 준비하며 제

주(祭酒)는 소주를 쓴다.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몇

천원씩의 돈을 내고 절을 하며 초나 향을 사오는 사람들도 있다 .

당을 관리하는 시봉인이 제수를 준비하며 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당주

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

@ 제(祭)의 목적

후세에 이르기까지 숭앙을 받고 있던 제갈공명을 신격화(神格化)하여

제를 드리면서 가정의 안녕과 복을 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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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충동 관성묘(關聖廟)

[민속자료 제6호, 중구 장충동 2A 186-40. 1974.1.15 지정l

@ 당 의 구조

대지 loo평에 건물은 가로 250cm, 세로 약 3oocm이며 입구의 문은

격자문(格子門)으로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다. l.5m가량의 돌담이 둘러

져 있으며 당이 정동향으로 위치해 있다 .

마루를 통해 당에 들어가면 정면에 관운장(關雲長) 내외분 상이 있는

데 왼쪽에는 관운장, 오른쪽에는 부인상이 있다. 평상시에는 금색 천으

로 가려 놓는다. 왼쪽 벽에는 장군상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 벽에는 신

령님이 모셔져 있다. 평상시에는 장군과 신령님은 빨간색 천으로 가려

놓았으며 관운장과 장군, 신령님 사이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다. 마루와

방 사이도 문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위에는 關聖廟(관성묘)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다. 마루와 출입구 위에는 남영관성묘(南營關聖廟) 영신

사원 방명록(永信社員 芳名錄)이라 쓰여진 현판이 걸려 있고 백석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

@유래

선조 25U(1592) 임진왜란 때 원병(援兵)으로 온 명(明)나라 군사가

이곳에 관성묘를 세우게 된 것이 그 시초인데 세우게 된 이유는 임란

때 명군의 주둔지이던 이곳은 명군의 야전병원 같은 것이 있어서 당시

유격장(遊擊燎) 진인(陳寅)이 울산전투에서 중상올 입고 치료를 하게되

어 완치되었다. 그는 특히 명나라 장수 중에도 관우(關羽)에 대해서 신

앙이 두터됐고 자신의 상처가 완쾌된 것도 관우의 현령(顯靈)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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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서 본 관성묘

것이라고 믿었다. 선조는 몸소 이곳을 방문하여 명나라 부상 장병올 위

문하기도 하였다. 일설에는 엄비(嚴妃)가 지었다는 얘기도 있다 .

지금은 관성묘라고 부르나 l96o년대에는 동네에서 부군당(府君堂)이라

불렀다고 하며 지금은 동네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군당이

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관성묘라고 부른다 .

@신상(神像 )

묘당에 걸려있는 관운장(關雲長)상은 녹색 전복(戰服)에 금빛 견장

(肩章)올 붙이고 투구를 썼으며, 를은 얼굴에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찰

았는데 오른손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왼손에는 활을 들고 있으며 왼쪽

어깨 뒤로는 화살통올 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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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장 부인상의 모습은 머리 위에 봉황 무치가 있는 띠 모양의 머

리를 썼으며 녹색과 적색으로 꾸며진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다. 부

인의 양쪽 무릎 아래에는 시녀가 하나씩 무릎을 끓고 많아 있다
.

시녀는 넓게 퍼진 갈모 형식의 모자를 쓰고 있으며, 오른쪽 시녀는

분홍 저고리, 녹색치마, 왼쪽 시녀는 녹색저고리, 분홍치마를 입고 있는

데 손을 앞으로 모으고 긴 수건을 걸치고 있다. 왼쪽의 장군상은 말을

끌고 있는 두명의 장군이 있고, 오른쪽의 신령님은 오른손에 부채를 들

고 용과 봉황이 그려진 한복을 입고 있다 .

@ 도 구 및 제의(祭儀) .제비(祭費)

관운장 내외분 신상 앞에는 향노와 향합, 초가 있으며 장군님 앞 단

위에는 출대 2개, 잔대 2개, 대접에 젓가락 숟가락이 하나씩 있고 단

(壇) 아래 조그만 단에는 향노와 향합이 있다. 그리고 신령님 앞에는

출대 2개, 잔대 l개, 대접에 수저가 있고 작은 단에는 향노와 향합이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제기(祭器)는 단 밑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마루구

석에 단을 만들어 단 밑에 보관하고 있다 .

장군상 옆에는 내림대라고 하는 창이 하나 놓여 있다 .

관운장 왼쪽에는 방명록(芳名錄) 등 기록문서류가 들어 있는 궤(함)

와 또 무복(巫服)으로 보이는 한복이 들어있는 또 다른 함이 있다 .

제사 날짜는 음력 정월 초하루, 또 관운장 탄신일인 5월 l3일, 6월

24일, lo월 l9일 4번 지내고 매달 초하루에는 회장 홀로 간단하게 제를

지낸다고 한다 .

제사 의식은 제수(祭需)를 진설한 다음 출불을 켠 후, 축관(祝官)이

있으면 독축(讀祝)하고 없으면 네번 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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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장 내외분에게 올렸던 제물은 물려서 장군님 앞에 놓고 제를 지

내고 다시 제물을 신령님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제를 올린 다음 다시

당 밖에 있는 서낭(소나무) 앞과 문간쪽 담 안에 만들어진 단에 잠시

차려 놓는다. 밖에서는 한 두가지 제물만 올리고 절은 하지 않는다 .

제사 비용은 관성묘관리위원회에서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준비한다 .

r제군전첨서(帝君前蒙書)J 의 기록을 보면 제물은 약주, 돼지고기, 전

병, 사과, 배, 밤, 대추, 감, 강정, 숙주나물, 두부, 간천엽전, 인절미, 적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회장이 준비하는데 과일은 사과
.

배, 감 등 3가지이며, 떡은 인절미로 하고 돼지고기는 삶은 것으로 하

고 술은 소주를 쓰지만 산신령님 앞에는 밝은 물을 올리며 채소는 숙

주, 무나물, 오이나물을 한 접시에 3가지를 담아 접시 2개를 준비하며 J

전은 호박전과 감자전으로 역시 접시 2개를 준비한다. 또 탕은 무와 J 7

기를 넣어 끓이고, 고기를 올리떠 산신령님에게는 고기 대신 버섯을 넣

으며 또 고기대신 다시마를 올린다. 메와 식혜도 준비하며 포와 생선은

쓰지 않는다 .

제를 지낸 뒤에는 음복(飮福)을 한다 .

@ 제(祭)의 목적

관우 장군을 잘 모시면 집안이 부자가 되고 잘 된다고 해서 모신다

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치성을 드린다고 볼 수 있다 .

문화재 안내판에는 서울의 남쪽 군영(軍營)이었던 남영군하(南營軍

下)의 관성묘로 동민이 참례하던 곳이며 묘당 정면에 l8세기의 화풍으

로 그려진 관우상과 부인상을 좌우로 걸어 모시고 또 그 왼쪽에 무인

상, 오른쪽에 문인상이 걸려있다. 이 부근은 남영이 있던 곳이며 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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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은 큰 연못이 있었으나 메워져 지금은 주택이 들어섰다고 쓰여있

다.

2. 사적지(史蹟泌)

(l) 남산 봉수대터 (南山 燥爐臺祉)

봉수는 산 봉우리에서 긴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방법으

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핀불로서 변방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변방

의 다른 기지에 전달하는 통신체제였다. 즉 변경(邊境)의 한 봉대(峰臺)

에서 경보(警報)를 알리는 및불 또는 연기를 피워올리면, 마주 바라다

보이는 봉대에서 지체없이 같은 신호로 하여 중앙까지 급속히 전달하

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것불하나를 들어 무사하다는 것올

알리지만 적이 나타나면 핀불 둘을 들어 경보를 전달하고 적이 국경을

침입하면 핀불 셋을 들고 접전하게 되면 핀불 넷을 들어서 상황을 알

리는 것이다. 만약 대낮 같으면 불빛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대신 연기

로 알리고 또 안개가 짙게 낀다든가 비바람이 심할 경우 연기나 불로

신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봉수군이 직접 급보를 전하게 된다 .

봉수제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문헌상의

기록은 고려시대이다. ll23년(인종 l)에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송(宋)나

라 사신(使臣) 서긍.(徐競)은 그의 고려 견문록인 r고려도경 (高麗圖

經)J 에

라밤이 되면 산마루에 봉화불을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서로 호웅

하여 왕성(王城:송도)에까지 가는데 그 일이 이 산(혹산도)에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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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츠출

1993년에 복원된 남산 봉수대 전경

작된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흑산도에서 개성까지 봉수를 켰던 사실올

알 수 있다. 그 뒤 의종(避宗) 3U(1149)에는 봉수의 거화수(燎火數)를

정하고 감독자를 배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고려말에는 왜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봉수제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

세종대에 이르러 거화수(撚火數) 둥의 관계규정올 새로 제정하고 변방

의 봉수대를 새로 축조했으며 봉수선로(漆適線路)를 일제히 정하는 둥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

봉수는 중앙은 병조(兵蓄)의 무비사(武備司)가, 지방은 그 지방의 군

사책임자가 관장하였다. 거화법 (燎火法)은 정세의 완급(緩急)에 따라 핀

불(燎)의 수로 구분이 되었다. 세종 때 이후에는 해상과 육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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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거(燎)의 체계를 갖추었다. 해상체계로는 무사시에는 l거(燎), 해안

에 상륙하면 2거(燎), 접전시에는 3거(燎), 상륙시에는 5거로 하였으며
f

육지에서는 적이 국경밖에 나타나면 2거, 국경 가까이 오면 3거, 국경

을 침범하면 4거, 접전하면 5거로 하였다 .

봉수의 선(線)은 직봉(直峰)이라 하여 동북쪽은 경흥, 동남쪽은 동래
.

서북쪽은 강계:의주, 서남쪽은 순천 등 5개처를 기점으로 하였는데 전

국 6弱개소 봉수대가 모두 서울 남산에 집결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간

봉(間峰)이라 하는 보조망이 있었다. 서울에는 남산에 5개, 무악산에 2

개의 봉수대가 있었다 .

남산 정상 팔각정 동쪽에 있었던 남산 봉수대는 전국 봉수의 종점으

로서 국방상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경수대(京慾臺)라고도 하는 이 봉

수대는 금위영 (禁衛營)과 병조(兵蓄)의 무비사(武備司)에서 관장하였으

며 봉수군과 오원(五員, 지방의 飯長)이라 부르는 감고(監考)를 배치하

였는데 이 감고는 봉수군의 근무상태를 감독하였으며 이 경봉수에는

종전의 l5명이었던 봉수군을 l446년(세종 28)에 2o명으로 늘려 상 .하

2번으로 나누어 소(所)마다 2명씩 들어가 근무하게 하였다. r경국대전

(經國大典)J 에서는 소마다 봉군 4명과 오원 2명을 배치했다고 하였다 .

남산의 5봉수대는 전국의 봉수를 수신 .접수하였는데 그 5개의 봉수

는 다음과 같다 .

제l봉수 : 아차산(雌濯山)에 응하는 것으로 경기 . 강원 . 함경도와 연

결되었다 .

제2봉수 : 광주(廣州) 천천령 (券川嶺)에 응하는 것으로 경기 .충청 營

경상도와 연결되 었다 .

제3봉수 : 무악(母岳) 동쪽 봉우리에 웅하는 것으로 경기 .황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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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와 연결되 었다 .

제4봉수 : 무악 서쪽 봉우리에 웅하는 것으로 경기 .황해 .평안도 해

안지방과 연결되 었다 수

제5봉수 : 제4봉과 같이 해로(海路)로 이어지는 봉수로 개화산(開花

山)에 응하며 경기 .충청 .전라도 해안지방과 연결되었다 .

이와같이 전국 봉수의 최종 접수처로서 국방상 중요한 통신기능을

담당했던 봉수대는 갑오경장(甲午更張) 다음 해인 l895년(고종 32) 5월

9일까지 존속되었으며 그 이후 근대적인 전신 . 전화체제로 전환되었다 .

서울시는 r남산제모습찾기사업J 의 일환으로 옛 경봉수대(京燥燎臺)

5개를 고증작업으로 복원하였는데 전체면적 106.14m'에 공사비 3억

l,6oo만원을 투입하여 l992년 7월 l6일에 착공하여 l993년 7월 l6일에

준공하였다 .

l994년 l월 l일 중구청 (中區廳) 주관으로 복원된 봉수대에서 지역주

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r통일기원남산봉화식 J (統一祈願南山燥火式)을

갖고 전통적인 방법에 따른 봉화를 올렸다. 연료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

해 연기가 많이 나는 싸리나무와 쇠똥(牛要)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어

민속놀이 통일합창 등의 각종행사도 있었으며 해마다 거행하는 이 축

제행사는 l997년에는 무용, 토막극, 통일기원문낭독, 봉화점화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

(2) 남소영 터(南小營祉)

남소영은 남소문(南小門) 동쪽인 남부 명철방(明哲漆)에 있었으니 현

재 장충동 2가 l97번지의 장충단 공원 사전(祠殷)터 아래가 된다 .

남소영은 어영청 (御營廳)의 분영(分營)으로 영사(營舍)의 규모가 l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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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이르고 부근에는 군영(軍營)과 관계있는 건물이 집결되어 있었다 .

r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致)J 에 의하면 남소영 북쪽에 i37간의 남창

(南倉), 남소영 내에 52간의 화약고(火藥庫) 등이 있었으며 초관(晴官)

l명과 향군(鄕軍) l2명이 있었다 .

(3) 남별영 터(南別營逃)

남별영은 남산아래 남부 낙선방(樂善漆)에 있다고 했으니 , 현재 한국

의 집 남쪽, 필동 2가 lo3번지에 있었다 .

남별영은 금천영(禁衛營)의 분영으로 군사 주둔지였다. 남별영이 처

음 설치된 것은 l73o년(영조 6)이며 남별영 아래 남쪽에 남창(南倉)이

있었는데 lol간이었고 북쪽에는 lo4간의 하남창(下南倉)이 있었으며
f

남창 서쪽 기출에는 l7간이나 되는 화약고가 있었다. 남별영 내에는 물

흐르는 골짜기에 천우각(泉雨閣)이란 정자가 있어서 여름이면 피서 및

놀이터로 유명하였다 .

(4) 녹천정 터(鹿川亭逃)

남산 기를 얼마전 예장동(藝場洞) 국가안전기획부 남산분실이 있은

터전은 일찍이 조선초기에 녹천정(鹿川亭)이란 정자가 있던 곳이다. 원

래는 왕사(王師) 무학대사(無學大師)가 터를 잡은 곳으로 권람(權覽)이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녹천정은 소조당(素調堂) .후조당(後潤堂)이 되었

는데 일제때 이곳을 총독부 관사로 정하고 이토오(庶漆博文)가 녹천정

(綠泉亭)이란 정자를 새로 꾸민 일이 있었다. 이 정자 아래에 어정(御

井)은 세조(世祖)가 권람의 저택에 행차했다가 이 우물을 마셨다해서

붙여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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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정 회담터 (老人亭 會談祉)

노인정은 필동 2가 l34번지 2호에 있었다. 현재 대한극장 남쪽 아파

트를 지나 남산 기글으로 오르면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 한옥집이 있는

데 이곳은 갑오개혁(甲午改革)을 강요한 곳이다. 지금 노인정은 없지만

서쪽 바위벽에는 r趙氏老基J 란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

노인정이란 이름은 조선말기에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 한가롭게

시간올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이 정자는 조선후기 헌종(憲宗)때 세도정치 (勢道政治)를 했던 풍양조

씨(豊壤趙氏)의 조만영(趙萬永)이 세운 것으로 그 뒤 그의 후손이 대대

로 이곳을 지키며 정자 뒤 바위에 r趙氏老基J 라고 새겼다고 전해온

다.

조만영 (1776(영조 52)~1846(헌종 l2))은 호는 석애(石産)이며 시호는

충경(忠敬)으로 그의 딸이 익종(翼宗)의 왕비가 되고 그가 낳은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아우인 조인영(趙寅永)과 함께 안동김씨에 대립하여 세

도정치를 한 인물이며 벼슬은 각조(各蓄)의 판서(判書), 한성부 판윤(判

尹,서울시장) 등올 지냈으며 사후에는 영의정에 추중되었다 .

청일전쟁(1894-1895)이 일어나기 2개월전 일본의 강요로 우리대표

신정회 (申正熙) .김종한(金宗漢) .조인숭(趙寅承) 둥과 일본의 오오토리

(大烏圭介) 공사가 이곳 노인정에서 회담올 진행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당시 민씨정권이 동학혁명군올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원병(援兵)을

요청하자 일본은 천진조약올 빌미로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파병하였다. 이에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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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하였다. 먼저 일본은 청나라에 대한 조선

의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했다가 거절 당하자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무력을 바탕으로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즉 갑오년(1894) 6월 l일 오오토리 (大烏) 공사는 본국 정부의 훈령대로

5개조의 내정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제시하고 6일 정오까지 회답을 요

구하였다. 전문 5조의 내용을 보면, 제l조는 중앙정부의 개조와 인재

등용에 관한 것, 제2조는 국가의 재정정리와 부원(富源)개발, 제3조는

법률개정과 재판법의 개정, 제4조는 병비(兵備) .경찰, 제5조는 교육제

도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

조선 정부는 부득이 신정희 등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회담에 참

여키로 통보하고 고종은 이제까지의 폐단을 없애고 자주적으로 내정을

개혁하겠다고 전교(傳敎)를 내렸다 .

이와같은 일본의 강압적인 위협속에 6월 8일 이곳 노인정에서 두 나

K . .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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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인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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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보호수

지정 보호수는 해당 시(市 .道)에서 회귀한 수목, 곧 수령(樹齡) 5백

년 이상되는 나무는 시 상징나무로 또 구(區 .郡)에서 희귀한 수목, 곧

나무나이 3백년 이상되는 나무는 구(區)상징나무로, 나무나이 2백년 이

상 나무는 동(洞)상징나무로, 그리고 나무나이 백년 이상의 나무는 마

을상징나무로 지정하고 각 구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으며 표기는 시

보호나무나 시 지정나무가 아닌 시나무 .구나무 .동나무 .마을나무로

쓰고 있다 .

(l) 남산 느티나무

동나무로 지정번호 1-2-4-8이며 남대문로 5가 2l9번지 남산 정상 팔

각정 옆에 있으며 나무 나이는 22o년이고, 나무 높이는 2om, 나무 두께

는 2.lm이 다 .

(2) 회현동 은행나무 @

시나무로 지정번호 l.6이며 회현동 l가 36.3에 위치해 있다. 나무

나이는 45o년이며 나무 높이는 25m, 나무 둘레는 5.5m, 수관(樹冠)직경

은 l5mo1 다 .

(3) 회현동 은행나무 @

구나무로 지정번호 l.2.7이며 회현동 l가 l4.3에 위치해 있다. 나무

나이는 45o년이며 나무 높이는 24m, 나무 둘레는 5.5m, 수관직경은

15m()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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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형승(形勝)과 명소(名所)

해발 265獄의 그렇게 높지도 않는 아늑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남산

이지만 북서쪽에는 암석이 층계를 이루고 있으며 골짜기마다 계곡이

깊고 그윽하여 풍경이 기묘하며 동남쪽으로는 봉우리가 길게 뻗어 내

려가 구릉이 지며 한강변에 연접해 있다 .

정상에 오르면 북서쪽으로는 넓은 시가지가 모두 눈아래 들어오고

민족의 젖줄인 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웅장하기만 하다. 동 .서 .남

삼면으로는 양주 .광주 .김포 .시흥의 넓은 평야가 시야에 들어온다 .

남산이야말로 가벼운 등반으로도 원근의 아름다운 경관(景觀)을 즐길

수 있는 유람의 승지(勝地)가 아닐 수 없다 .

옛날부터 많은 시인과 묵객(墨客)들은 남산에 올라 송림(松林)에서

@어오는 청풍(淸風)올 맞으며 끝없이 펼쳐지는 원근의 풍경을 시심(詩

心)으로 표현하였다. 성중(成宗)임금의 친형인 풍류황자 월산대군(月山

大君) 정(燎)은 r한도십영 J (漢都十詠)을 출는 가운데 남산의 꽃구경

(木寬賞花)을 출었으며 그 시대의 대문호인 사가(四佳) 서거정 (徐居正)

과 사숙재 (私淑齋) 강회맹 (姜希孟)과 삼탄(三理) 이숭소(李承召 )도 남산

의 꽃구경을 한양십영 (漢陽十詠)의 하나로 꼽았으며 , 특히 교은(郊隱)

정이오(鄭以를)는 r남산팔영J (南山八詠)이라 하여 남산의 여理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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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景勝)을 을었다 .

용재(請齋) 성현(成視)은 현재 필동 막바지의 동곡(洞谷)인 및날의 청

학동(靑鶴洞 )을 한성도중(漢城都中)의 가경(要景)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중종(中宗)때 문신이었던 웅재(容齋) 이행(李淸)은 이 마을에 연거(燕

居)하면서 지정(止亭) 남곤(南麥)을 비롯한 여러 시우(詩友)들과 함께

시연주석 (詩達酒席)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 용재(容齋)의 증손인 동악

(東岳) 이안눌(李安論)은 필동에 단을 쌓고 석주(石料) 권필(權擇) . 학

곡(鶴谷) 흥서봉(洪瑞鳳) 등 당대의 명류(名流)들과 단상(壇上)에 모여

앉아 시심(詩心)을 출었으며 영조(英祖)때 문신 귀록당(歸鹿堂) 조현명

(趙顯命)은 남산 밑 묵사동(墨寺洞, 현재 필동 2가)에 귀록정이란 정자

를 짓고 4계절의 남산의 풍경을 즐졌다 .

영조 6U(1730)에 창설하였다는 남별영 (南別營)과 구내 계곡물에 걸

쳐 세워진 천우각(泉雨閣)주위는 여름철 피서지로 이름이 높았으며 r L

근방 석벽에는 r삼아계J (三 Y溪)라는 각자(刻字)가 새겨져 예로부터

명소임을 전해주고 있다 .

고종(高宗)때 당대의 고관이었던 귤산(摘山) 이유원(李裕元)은 이곳에

찰회정(雙槍亭)을 짓고 격동하는 사회에서 정치를 구상하였으며, 또 경

산(經山 ) 정원용(鄭元容)은 화수루(花樹樓)를 짓고 시심(詩心)으로 한때

나마 전환기의 사회를 잊으려고 하였으며 운석(雲石) 조인영 (趙寅永)도

이곳에 노인정 (老人亭)을 짓고 때때로 풍치(風致)를 출었다. 운석(雲石)

은 이재(壽齋) 권돈인(權敦仁) . 연천(撚泉) 김이양(金麗陽) . 경산 정원

용 등 당대의 문장가들과 함께 이 노인정에 모여 주위의 경승(景勝)을

감상하면서 시주(誇酒)로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경산의 노인정 아회

시(雅會詩) 한 수를 소개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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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창칸 수림 사이로 밝은 믈 흐르는데

석옹(石翁)은 류가 얻어 선정(仙亭)으로 찾아가네

임천(林泉)의 글취 를은데 토 벼슬자리 차지했으니

어진 덕(德) 더출 귀칸 것이 착한 이를 길이 전하오

慈潛茂林色 漂漂淸潤聲

石翁濯公暇 詰約寄選亭

豈無林泉趣 孰키圭組榮

所貴修令德 光垂簡策名

하였다.

남산의 북쪽 기출인 회동(會洞, 현재 회현동)도 풍치가 수려하여 승

지(勝地)로 유명하였다. 수천(守天) 정광필(鄭光請)이 이 곳에 연거(燕

居)한 이후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으니, 즉 식암(息應) 김석

주(金錫雷)는 이 곳(현재 회현동 2가)에 누정을 짓고 그 모양이 범과

같으므로 범은 산에 있다하여 누정 이름을 재산루(在山樓)라 명명하였

으며 또 영 . 정조(英 . 正祖)시대에 서화가였던 표암(論應) 강세황(姜世

長)은 홍엽루(紅葉樓)를 짓고 주위의 자연경관을 화폭에 담기도 하였

다. 앞서 말한 정원용을 비롯하여 규당(葉堂) 정범조(鄭範朝) . 용산(蔘

山) 정건조(鄭健朝)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 . 규원(葉園) 정원조(鄭

元朝) 등 많은 인물이 이 곳에서 배출되기도 하였다 .

이중 경산(經山) 정원용은 만년에 회현동 본가에서 휴양하면서 남산

의 풍광을 즐겼는데 당대 명망이 높던 운석(雲石)을 비롯하여 하실(荷

室) 김좌근(金佐根) . 영초(讀撚) 김병학(金炳學) 등이 자주 이곳에 들려

풍류를 즐겼으며 학문으로 이름이 있던 오서(梧聖) 박영원(朴永元)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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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晴漂) 조용화(趙容和) . 승지(承旨) 윤정진(尹正鎭)도 자주 이곳을 찾

았으며 특히 오서(梧聖)는 왜성대 부근 샘물 흐르는 언덕 위에 녹천정

(鹿川亭)을 짓고 풍경을 완상하였는데 이 부근에 삼아계(三 Y溪), 약수

(藥水), 복천암(福泉應) 등이 있어 한층 더 산수의 풍경을 조화시譜다 .

경산(經山)은

남할 아패 욱리집 홈출 되면 아름다워

마출 내리면 슬 한찰 들고 승지(勝地)찾아 신발 챙진다네

출속은 를경 를아 시가(詩歌)로 피포플고

재을가 방초(芳草)따라 삼아계(三 Y溪)롤 건면다네

我屋南山下 春深 日日佳

適淸聯 -酌 濟勝又理避

林木延淸賞 歌吟經雅標

綠溪芳草路 信步過三 Y

하여 청한(淸閑)의 시심(詩心)을 마음껏 표현하기도 하였다 .

산 꼭대기에는 통신 연락망인 봉수대(燥綠臺)가 5개나 있어 무악(母

岳)의 봉수와 함께 전국 각처의 봉수망을 연결하였으며 또 고유의 토속

신(土俗神)을 모신 국사당(國師堂)이 이곳에 있어 북악(北岳)의 백악신

사(白岳神祠)와 함께 봄 . 가을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

그러나 개항(開港)과 함께 침략의 손길을 별친 일제(讓帝)는 우리 선

현(先賢)들이 자연을 찬미하여 시가(誇歌)를 즐기던 그 신선(新鮮)한 노

인정(老人亭)을 소위 시정개혁(時政改革)을 위한 5개조항이란 것을 내

세워 회담을 요청하면서 그 장소를 노인정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뒤 일

제는 을사조약(zi巳條約, 1905)을 강제로 체결한 뒤 이곳 왜성대 (曆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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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현재 예장동)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침략의 원흥(元見) 이토

오히로부미 (沙漆博文)가 매국(賣國)의 역신배 (逆臣輩)들과 함께 국토 강

탈을 모의하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

당시 어느 뜻있는 인사의 r한양백운J (漢陽百韻)이란 제하(題下)의

한 부분을 보자 .

남산 소나무 고글 아래

글은 여우 트나드네

핀백(千百)가지 괴이한 소리

곡슨 조라 차리려나

간악(誇惡)한 여우와 살생이들

고리치며 따라 다니고

출하고 어진 소와 양때들

해가 미칠까 곡씨워 면다

많출 사람들 오여들어

를 소리 외치떠 공격하지 단

위씨(威勢)및어 출를하는 무리들을

당장메는 박면라기 어협좌나

꼭리출 황아 버리지 를하니

가지(核葉)도 제피하기 어령네

오찰의 이 를제출

今리 험으로 어리하나

南山松陰下 老撚頻出歿

吐出千百怪 造化不可測

婦惡撚理輩 搖尾侍從役

順良牛羊輩 戰慄恐害及

百린千呼集 賊聲放攻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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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威隱沒類 立地難避滅

不拔雌根本 難除其찻葉

現在此問題 를人不能的

하였다.

통감부 부근에 있던 녹천정 (鹿川亭) 및터에는 이토오(件漆博文)가 새

정자를 짓고 이름은 한자만 바꾸어 녹천정(綠泉亭)이라 하고 아침,저녁

으로 이 정자에 올라 침략의 흉계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이토오가 이곳

에서 시 한 수를 를었으니 소개해 본다
.

남신 찰 아래 륵전정에씨

삼년 씨절글 글 속에 보린네

라출이 찰 사찰라라 면하는 것이

패로는 한가활게 곡를 구를도 바라활다

南山脚不綠泉亭 三載星霜夢裏經

心緖人間隨境變 別時聞看婦雲靑

이토오 등 일본 고관들은 일본인들을 남산 아래에서 살게하고 지명

(地名)도 왜성대정 (曆城臺린) 본정(本린) 욱정(旭린) 등 자의(恣意)로 이

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본공사관 등을 설치한 다음 왜성대공원 등

으로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다 .

이보다 앞서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있은 2년 뒤인 l897년경에는 남산

남쪽 기奇에 사방 4천평의 땅을 빌어 소공원(小公園)을 설치하고 그 안

에 소위 남산대신궁(南山大神富)이란 것을 설치하였다가 경성신사(京城

神社)로 바꾸기도 하고 또 남산 북쪽 일대에는 청학정(靑鶴亭) 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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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烏亭) 전망정(展望亭) 등의 정자를 짓기도 하였다. 그 뒤 l925년경에

는 조선신사(朝鮮神社)를 다시 세운 다음 우리 고유의 국사당을 인왕산

(仁王山)으로 옮기게 하였던 것이다
.

또 이들은 남산경내에 동본원사(東本願寺)라는 저들의 사찰을 세운

다음 웅문산(龍門山 ) 상원사(上元寺)에 있는 대범종(大禁鍾)을 가져다

달기도 하였으며, 또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 때 순국한 이경직 (李耕

稙) 홍계훈(洪啓蒸) 등 순국장병의 충혼(忠崙)을 기리기 위해 남산 동

북쪽 기를에 설치한 장충단 부근에 경희궁(慶熙富)의 홍정당(興政堂)과

흥화문(興化門)을 헐어 옮겨다 광운사(光雲寺) 박문사(博文寺) 등을 세

우는가 하면 일제의 송덕비 (頌德碑)를 비롯하여 그들의 동상까지 세우

기도 하였다 .

이러한 와중에서도 장충단 남쪽 아늑한 기를에 우리의 옛 누정인 백

운루(白雲樓)만이 및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자리잡고 있어 보는 사람마

다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독립운동가인 우정(偶丁) 임규(林圭)는 r L

의 r북산산고(北山散槁)J 에서 봄 .가을로 백운루에 오르다(春秋登白

雲樓誇)를 지어 당시의 풍경과 심정을 을었다 .

외를게 선 곡정 및리 소남를(小南門)에 접했는데

띄엄 의엄 있는 집들 시내 위에 마글 이혹됐네

이 동산 이 정자 어느 시대부리 있였나

찰(壇)과 사당은 고대로 머를채 씨월단 흐르네

플w 찰출하니 가을을 어디식 찾나

찰를잎 헛찰리는 소리 이 방에 를령있는 듯 하네

오글은 살아있으니 오글단은 를은 것이

곡어라 다른 일로 복질없이 는하識나

誕



獨樓適接小南門 往往人家溪上村

不省園亭何世代 空留壇社自 朝昏

草花寂寂秋無質 楓葉請請夜有漆

今 日猶存今 日好 莫將餘事付餘論

광복이 되자 일제의 사찰인 동본원사 박문사, 광운사 등은 철폐되었으

며 경성신사(京城神社) 자리에는 숭의여학교가 들어섰고 현재 분수대

앞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건립되었으며, 장충단 윗쪽 일본 사찰이

있던 부근에는 이한응(李漢應) 열사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 앞 계곡

하류에는 수표교를 옛 모습 그대로 옮겨 보존하였다. 또 웅두봉(龍頭

峰) 서쪽 산 기를, 곧 일제때의 조선신궁(朝鮮神富)자리에는 l956년 광

복절을 기하여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남산 상봉(上峰)에 우남정(雪南亭)을 짓기도 하였다
.

그러나 l96o년 4.l9의거를 계기로 이승만박사 동상과 우남정이 철폐

되었으며 그 뒤 백범 김구선생의 동상이 남산 광장에 들어서고 또 남

산시립도서관 양옆에는 퇴계 이황선생과 다산 정약용선생 동상이 세워

졌으며, 그 왼쪽 아담한 비탈에는 소월 김정식의 시비(誇碑)가 세워져

있다.

또 공명곡(孔明谷)으로 불려지는 곳에 부엉바위약수와 그리고 후암

(厚를)약수, 용암(龍찰)약수, 수복천 (壽福泉), 불노천 (不老泉) 등 샘이 있

어 물맛이 좋으며 계곡이 그윽하고 샘물이 차서 시민들의 퍼서는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기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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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남산 꽃구경 (木寬賞託)

남산의 언덕과 계곡에는 봄 .가을 꽃철이 되면 한성팔영(漢城八詠)의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꽃구경이 유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명사와

문인들이 남산에 올라 목벽상화(木寬賞花)란 제목으로 남산을 찬미하였

다.그 대표적인 분이 l5세기의 월산대군(月山大君), 강희맹, 서거정, 성

임, 이승소 등의 시가 유명하다. 이 중 삼탄(三潑) 이승소(李承召)의 시

한 편을 보자
.

남신에 많아보니 증성(曾城)도 높출 것이

어차(御構)의 버들 출교(紅橋)에 스치네

상및(上流)에 를이 피니 를은 토을 무르익 고

태액(太液)에 를결 라스하니 포도주 넘치는 듯

를 집들 구름에 찰고 활출 당장에 차득한데

동@(東風)이 우유갈은 비출 를어보내네

천자딴글(千紫萬紅)의 고운 오습 보이는데

무어라 씨로 재측하면시 마록 앞의 출출 칠피나

南山座對曾城高 御溝楊柳拂紅橋

上流花發蒸紅靈 太液波緩濯蒸菊

甲第連雲春滿指 東風吹送如醉雨

萬紫구紅總舍姿 相催不用臨軒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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遷理理

驪團歷py- U
출識

및 . 諒 驪
6 4 諒

활작핀 남산 기를의 벗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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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산팔영 (南山八詠)

조선 초기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찬성사(贊成事) 및 판한성부

사(判漢城府使), 즉 지금의 서울시장을 지낸 교은 정이오(鄭以플. l35

4-1434)는 남산에서 볼 수 있는 여됐가지 경치를 <남산팔영> (南山八

流)이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을었다 .

천씨T 극름이 출쪽 글절에 가르지른 것(雲橫北關)

옥엽(玉葉)은 글및대절 에 및나고

를은 용마극는 곡른하늘에 .비치데

동쪽하를은 새려을 재출하는데

출쪽인 상시로은 극를 일어나네

아를다출 기은 재인 날 치로 글린는데

늘은 기상 라라보니 다시 잇빅랐네

남신찰은 높은 복을 우리임출패 드리오니

아를답고 를릅한 오습 일단띤을 구리소씨

玉葉橫金關 朱藍照碧天

丁東傳促漏 成北讓非爛

佳氣晴相擁 高標望更連

南山將獻壽 種鐘萬斯年

를리? 을이 남강(南江)에 념치는 것(水濯南濫)

장마를 들찰을 덮였는데

강의 릴 기운 성곽까지 잇따랐네

오래릴찰 절를어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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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및를 다 오및네 출

나릇리 언덕이 를린 즐 알았는데

하늘가 가는배 아즉하게 보이네

게띤떠 비피이고 를출찰 떠오르니

용용(漆漆)할 고 오습 하글에 찰訟네

漂流橫被野 江氣白連城

卷盡平沙去 包容衆派橫

渡頭知岸沒 天際望舟行

夕霧水輪上 漆漆混大淸

및씨? 바위 및에 그윽한 꽃(를低幽花)

활은 가고 를 이미 됐는데

할에는 곡른 녹움 곡성하네

을 건너니 고윽한 향기 를기고

언력 위 라위를멘 기이한 를있네

늦은 를 포기 수글어 한 듯 사람스립고

확질없는 꽃송이 피였다됐다 얘인하여 라

정(貞)하고 길(吉)할 것이 스스료의 것인데

하늘이 어리 소나곡만 가곡딘으리

春歸紅鹿後 山容綠肥時

渡水幽香료 限찰異許奇

晩叢憐隱逸 浪蔬惜興衰

自是能貞吉 天工豈有襤

및씨? 고패마록의 출은 소나곡(嶺上長松)

집을 글리 외차리 층층으로 출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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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출 버리고 푸른 일신되있네

비 피이니 전구름 속옷피림 걸됐고

방 고요하니 찰은 찰 글청이네

려은 씨운지 전년은 될 를하고

라람소리 십리하지 전하네

이 보습출 를아보는 사람 얼고

떠들직 명예찰 글아 다록네

經屋層蠻濯 理空輦惡成

雨晴雲械白 夜靜月 諦淸

壁立千年地 風傳十里聲

無人回首見 疑麗競驗名

다및치? 삼원의 당정놀이 (三春踏靑)

출쪽 라라보연 성시(城市)이지 만

남쪽 찾아들면 마을인 것을

要을 찾으니 라람출 할게 를어오고

를을 할으니 린릴 라사활네

이린 오임 아곡에나 있됐는가

고상한 정블 여러 신선보다 나출씨고

北望雖城市 南尋卽洞天

問花風擔湯 踏草 日暖硏

麗會無多子 高情勝列仙

여및씨 ? 글양절 (重陽節)의 등신찰이 (九月登高)

출형차고 높은데 오르니

하를도 할출 9원 초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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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를 숲은 면 를좌기에 한창이고

곡른 소나무는 층층 언덕에 감찰네

남동(藍洞)은 시짓린 바윗골인데

용산(龍山 )까지 오자를 찰린識네

예나 이제나 출에 취하는 것은 찰은 것이

마출에 만으면 그 밖의 무엇을 차하리

撚酒登高 日 天晴九月 頭

楓林解遠堅 松色護層丘

藍洞題詩를 龍山落幅秋

古今同 -醉 適意百無求

및곱체? 언덕에 올라 관등행사구경(涉蠟觀燈)

초파일 면등행사 한창인데

승펀(昇平)씨원 고 및및해 인가

일단 초릉를 대낮갈이 할은데

사방은 고요하고 리찰라나 없네

출은 를길 천 길이나 씨련 를

릴및 찰두성으로 향하였네

방새도차 차경해도 라족하여시

할 우는 새떠이 된 글도 를漆네

八 日觀燈成 昇平第幾春

萬翁明似晝 四境靜無産

紅燎嬌千丈 星를挑北辰

通寄看未足 不覺到鷄晨

여린씨? 시및를에 갓를 찰기(沿溪濯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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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영 (陶制明)은 글차 찾아나됐고

종글(終軍)은 일적기 긴 갓곤 청했네

및글 찰으니 할 어이 및을까

리골 릴고 씨상글정 잊고 싶극나

천천히 흐르니 이끼끼 어 미호럼고

글이피 들아오니 옥를결 감도데

및어절 를은꽃잎 동극 할으로 떠내려가니

봉래(蓮菜) 영 주 ( M ) 가 여긴가 하토라

淸節徒臨水 終軍早請理

流淸何濯足 産拂擔忘情

流轉善溪滑 盤回玉流榮

落紅浮出祠 還誘近蓮漆

남산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멀리 삼각산 아래 아늑하게 보이는 궁

궐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남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

물의 잔잔한 파도에 모래톱을 곱게 정쓸고 그냥 떠내려 가는 듯한 돛

단배가 평화롭기만 하고, 산은 녹음이 우거지고 골짜기의 바위틈에는

기이한 풀들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윽하고 산마루에 우뚝 솟은 푸른 소

나무는 허공을 버티고 있고 창공엔 횐구름이 한가롭게 떠돌고 고요한

밤엔 휘영청 밝은 달이 좋으며, 남산의 남쪽 기를은 봄철이면 꽃피고

밝은 바람 불어오고 새확이 돋아나고 가을이면 티없이 밝고 높은 하늘

아래 골짜기마다 붉은 단풍잎 물들이고 푸른 소나무가 층층이 둘러싼

속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한 수의 시를 출고, 4월 초파일에 남산에서

내려다 보면 장안 집집마다 연등놀이가 성대하며 밤하늘이 대낮같이

밝아 그 구경 밤새도록 흥을 일으키며, 천천히 흐르는 골짜기 물은 밝

고 깨끗하여 발및기 아까우며 갓끈및으면서 블은 꽃잎이 한가롭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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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밖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노라면 여기가 도원경(桃源境)인냥 착각할

정도로 명소라는 내용이다 .

3. 청학동(靑鶴洞)

남산 북쪽 기출 남산l호터널 입구 일대가 옛날 유명했던 청학동이다
.

용재(情齋) 성현(成悅)은 그의 수필집 r용재총화(情齋叢話)J 에서

한성 도중(理中)에 경치 좋은곳(佳境)이 적기는 하나 그 중에서 놀만

한 곳은 삼청동(三淸洞)이 가장 좋고, 인왕동(仁王洞)이 다응이며 쌍계

동(理溪洞) . 백운동(白雲洞) . 청학동(靑鶴洞)이 그 다음이다 .

라고 하고, 특히 '청학동은 남학(南學)의 남쪽 동네로 골이 깊고 푸른

내가 있어 놀만한 곳'이라고 피력한 것으로 보아 남학동 남쪽 기출의

이 마을은 골짜기가 깊숙하고 맑은 및물이 흐르고 시원한 샘물이 고이

던 곳으로 도성사람들이 즐겨 찾았던 곳임을 알 수 있으며, 또 r동국

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J 제택조에 는

"권람(權寧)의 집이 목멱산 기출 비서감(秘書監) 동쪽에 있는데 그곳

은 무학(無學)대사가 정해준 암석 위의 집터이며, 세조(世祖)가 이곳에

행차하여 그쪽 언덕 바위 밑에 솟구치는 샘물(石泉)을 마신 뒤로 어수

우물(御井)이라 불렀으며 그 집터 위에 소조당(素欄堂) 및 터가 있는데

뒤에 후조당(後潤堂)이라 하였으며, 지금은 녹천정 (鹿川亭)이 되었는데

박영원(朴永元)이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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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을 보아 지금의 남산동 3가 34번지 2호일대, 즉 일제시대 왜성

대라 하던 언저리가 소한당(所閑堂) 권람(1416-1465)의 집터였으며 뒤

에 그 집터가 녹천정으로 꾸며졌으며 철종(哲宗) 연간에 좌의정을 지낸

오서(梧堅) 박영원(朴永元. 1791-1854)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r동국여지비고J 기지조에는 이행(李淸)의 서재(書齋)가 목멱산 기를

청학동에 있는데 집뒤에 병풍바위(屛를)와 반석이 있어서 그윽하고 J 츠

요하기가 사랑할 만 하다고 하였다. 갑신정변 뒤에는 일본공사관과 뒤

에 총독관저가 이곳에 있었고 그 경내에 일본군사령부가 들어있기도

했다. 당시 사령관인 하세가와의 이름을 따 호도원(好道園)이라고도 불

러 청학동을 한때 오염시키기도 하였다 .

명나라 당고(産를)가 청학동에 있는 이행의 서재에 대해 쓴 시가

r여지승람(輿地勝覽)J 산천조에 실려 있는데 소개해 보자 .

조선 성간 청학동에

곡가 이곳에리 높은 집 지였나

내 지출 사결 따라와리 치출 들으니

청학선인의 글득이라\l)

신선도 우면히 저자거리로 나오기도 하지단

때로는 학을 라고 커 하를가에리 초닌다네

고의 의옥 출식 무엇인가 을었터 니

자색차를 의상에 옥괌은 시내 샘를 라신다네

동극믄이 바르 저기 좌를 깊은 곳에 있으니

책상위의 책 권수 헤아릴 수 없\11

출래에 증적 아는 사람 있어

왕문에 데리고 들어가 수양한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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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는 고곳이 인간씨상 잘으라

청학이 소리내어 공글에치 을고 있다네

방 깊지단 저 신에는 랄이 찰고

활 돌마오니 바위 및에 를은 전과잘이 블네

내 신선사는 마을 고리워 하며 가지옷하니

새로운 면시지 어 마출을 표시하오

머리돌리 황단 66봉 바라보니

절 학과 곡른 소나우가 먼 생각 일으리네

朝鮮城裏音鶴洞 誰向此間起雲棟

我隨使節始得聞 靑鶴仙人作書靈

仙人偶雨寄書産 有時騎資.遊海天

間栗服食者何物 紫雲裳依玉潤泉

洞問IE在雲漂處 案上漆篇不知數

邏來綜蹟有人知 携入王門聲眞去

仙居不興産凡同 靑鶴有聲常喉空

夜深猶來山月 白 春歸未改를花紅

我價仙洞不得往 聯以新詩託心裳

圖首黃山六六峰 白鶴蒼松動遲想

이 시에서 당시 청학동의 풍경과 용재(容齋)의 인품이 어떠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청학도인이라하고 세상을 초연하게 마을이름처럼 학처럼 생활하

려고 했음을 볼 수 있다. r동국여지비고J 에는 용재는 길 양쪽에 소나

무 . 전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를 심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이곳

청학동에서 지찰이를 짚고 이 산 주위를 거닐었다고한다 .

녹천청터에서 동쪽 방향으로 필동 꼴짜기 서쪽 둔덕 바위에 '靑鶴洞

李相國 容齋書舍遺祉'(청학동 이상국 용재서사유지 )라 새긴 암각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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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곳이 선생의 집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

이제 남산 재개발에서 청학동 일대를 '전통문화마을'로 만들 계획이라

하는데 및날의 청학이 사는 선향(仙鄕)처럼 그렇게 복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다 .

4. 동악시 단(東岳詩壇)

필동 3가 동국대학교내에 있는 이 시단은 선조때 시인 동악(東岳) 이

안눌(李安論)이 이곳에 살면서 당시 명류(名流)들과 시를 지으며 즐겨

놀았던 곳이다
.

r동국여지비고J 제택조에는 이안눌(1571-1637)의 집이 낙선방(樂善

漆) 묵사동(墨寺洞)에 있는데 비파정 (議蒙亭)위에 시단(誇壇)이 있다고

하였으며 r한경지략J 고적조에도 동악시단이 暇남산 밑 묵동(墨洞)에

있다. 옛날 동악 이안눌(李安諦)이 집 후원 기를에 단을 쌓고 여러 문

사(文士)들과 시부(誇賦)의 글짓기를 자주하였다. 지금까지 그 터전을

동악시단이라 하며 이 단 옆에 홑술(單辨)의 홍매화가 있는데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까지도 동국대학교 정문 안 왼쪽 언덕배

기 바위에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 새긴 암각글자가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동악선생의 현손인 이주진(李周鎭. 1691-1749)

이 영조연간 초에 새긴 것이었다 .

이석(李漆1701-1759)의 r동강유고(桐江遺福)J 동원기(東園記)에

동악선생은 날마다 당대 명류인 오봉(五峰, 李好敏), 석주(SMl, 權譯), 학곡

(鶴谷, 洪瑞鳳) 등과 어울려 누(樓)에 오르기도 하니 사람들이 신선같다며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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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내에 있는 동악선생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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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였다. 단에 모였다가 글 외우고 시 을는 소리가 마냥 따뜻하고 부드럽게

어출렸기에 그 다락을 가리켜 시루(詩樓)라 하고 그 단을 일컬어 시단(詩壇)이

라 하였다. 도헌공(都憲公, 이주진)이 마침내 그 동산에 담장을 두르고 거칠고

더럽혀진 곳을 가지런히 다듬고 를을 보태서 단을 수리하고 물을 끌어 연못도

파고 바위에 '東岳先生詩壇'이라는 글자를 조아 새졌다. 푸른 대나무, 를은 단풍

나무, 철쪽 따위를 고루 갖추어 연못 둘레 섬돌 계단 사이사이에 옮겨 심기도

하였다.

한 것을 보면 동악시단이 후세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다듬어져 내려

왔음을 알 수 있다
.

동악은 청학도인 용재 이행(李淸)의 증손자이며,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고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提學)을 지내기도 했지만 항시 고결한

마음과 청아한 뜻의 시심(詩心)을 지니고 남산의 언덕과 골짜기를 거널

며 마음 가는데로 유유히 생활하였다 .

특히 석주(石洲)같은 참여시인이 즐겨찾기도 한 이 시단이야말로 의

(義)와 불의(不義)를 일깨워 준 저항형태의 증명으로 오늘도 무엇인가

잊어버린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 듯 하다 .

5. 서울타워 주변

남산 정상에 높이 솟은 탑이 있다. 바로 서울남산전파탑으로 줄여서

서울타워라 하며 일명 남산타워라고도 부른다. 대지 99,000m\ 연건평

13,660 m'이며 해발 479.7m이며 탑 자체높이는 236.7m로 세계에서 모 스

크바타워 (해발 537m)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탑이다. l969년 8월 동

양 .동아 .문화방송 등 3개 민영방송국이 공동으로 종합전파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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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과학교육원 13층에서 본 서울타워

그 아래 분수대와 식물원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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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망대 시설 허가를 받아 그해 l2월에 착공, l975년 8월에 완공하

였으나 l98o년 9월까지 보안상 전파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하여 미공재하

다가 l98o년 lo월부터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이 타워는 활각정 .식물

원 . 케이블카 등과 연결되어 관광명소를 이루고 있다. 그 안에는 해양

수족관, 해양박물관, 수석 .분재전시관, 환상의 나라 등 충분한 볼거리

를 제공해준다. 입구에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발 355m높이의

2층에 오르고 3 ~ 5층은 계단으로 오른다. 4층은 노천전망대이고 5층은

회전전망대로 35분마다 l회전하므로 많아서 서울시가를 한바퀴 내려다

볼 수 있다. 서북으로 눈을 돌리면 인왕산 북한산, 도봉산의 연봉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산 아래에는 경복궁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각

들이 5백년 왕도의 역사가 스치고 지나가고 남쪽으로 돌아보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한없이 평화롭게만 보인다 .

또 서울타워 앞광장에는 아담하고 아늑한 팔각정이 있다. 이 정자의

면적은 64.17m'5., 1959년에 이승만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우남정 (壽南

亭)을 지었다가 l96o년 4.l9의거 때 철폐되었으며 그 뒤 l968년 ll월

ll일 다시 건립되었다. 이 팔각정도 남산 정상에 세워져 있어 l천백만

의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시가가 눈아래 펼쳐진다. 한마디로 장관을 이

룬다.

찰각정 옆에는 85타임캡슐이 있다. l985년 lo월 l7일 중앙일보사가

창간 2o주년 기념사업으로 남산팔각정 옆에 매설하였다. 이 타임캡슐은

5백년 후인 2485년 개봉될 '예정이다. 길이 24ocm로 l 5 m 땅속에 묻고

그 위에 매설을 표시하는 석물(石物)을 세웠다. 이 타임캡슐안에는 태

극기 .주민등록증 .화폐 .크레디트카드 등 실물 2백점과 2만5천페이지

분의 각종 기록 .통계 .v理테이프 .가요 및 오디오 테이프 등 총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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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물품이 들어 있다 .

6. 남산 식물원 주변

(l)남산식 물원

남산식물원은 중구 회현동 l가, 남산 분수대 동쪽에 서울시가 마련한

식물원이 있다. 약 8백평 규모의 이 식물원은 4개관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l968년 l2월에 l호관이 개관된 이래 재일교포인 김용진(金容眞)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선인장류와 또 파월장병이 수집한 열대식물을

기증함으로써 3년 뒤인 l97l년 9월에 제2 .3 .4호관이 증축, 개원되었

다. 면적은 2,272m'이며, 보유식물은 총 l,loo종에 12,000여본이며 그 가

운데 관엽식물은 3o3종에 3,l8o본이며 다육식물은 29o종에 3,o關본이 고

-

분수대 앞에서 본 남산식물원

l o 2



선인장류는 5o7종에 5,22o본이 있다. 그 중에서 선인장 종류가 가장 다

양하며 관엽식물관에는 커다란 야자수와 소철들이 맥백이 서 있고, 새

울음소리까지 들려 청량함을 더해준다. 그런반면 선인장이 전시되어 있

는 3호관에는 후끈한 바람마저 불어 사막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또 식물원 옆에는 작은 규모의 동물원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줄 뿐 아니라 자연학습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분수

대를 비롯하여 안중근의사 기념관, 남산시립도서관이 있어 시민의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2) 단군굴(檀君黨)

남산식물원 조금 위, 왼쪽 철조망 안에 단군굴이 있다. 이 굴은 통로

단군굴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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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om의 인조물로서 조선말기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

설에는 일제(日帝)가 공습에 대비하여 파놓은 방공호라고 하며, 그 속

에 자기네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위패(位燎)를 긴급 대피시켰던 곳이라

고 한다. 현 식물원과 분수대 자리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짓고 그 곳

에 천조대신 위패를 두었던 것이다. 천조대신의 위패를 대피시킨 바로

그 자리에 단군영정을 비롯한 삼신상(환인 .환웅 .환검)을 모시고 매년

개천절(10.3)과 어천절(3.14)에 행사하고 있으며, 입구 비석에는 대한민

국성부조궁통일본단(大韓民國聖父祖宮統一本壇)이라 새겨져 있다. 바위

에는 '단군굴'이라 새기고 '4290U(1957) 세움'이라고 새겨져 있다 .

광복 직후 학산(鶴山) 박효달(朴孝達)이란 분이 이 굴을 지은 뒤 lo

년전에 비관자살, 그 유지를 받들어 현재 강효식(姜孝植) 부부가 지키

고 있다.

7. 백범광장(白凡麗場) 주변

이 광장은 전에는 남산 야외음악당이 있었고, 지금은 회현동 l가 loo

번지 ll5호에 있다. 일제 강점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백범

(由凡) 김구(金九)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l968년 8월 23일에 개설되었

다.

김구선생 (1876-1949)은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해주의 갑오농민전쟁

(동학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를겨 l895년 만주로 피신, 의병단에

입단한 이후, 指lo년 신민회 (新民會)에 참가했으며 , l9l9년 3.l운동 이

후 상해로 망명, 상해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을 역임하면

서 l928년에는 한국독립당을 조직, 당수가 되어 항일 무력운동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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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 동상

했으며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조직하고 l9料년에는 임시정부 주석

(主席)에 선임, l945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으

며 8 . l5광복으로 귀국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l948년 남북협상

을 제창했으며 그후 정부수립에 참가하지 않고 중간파의 거두로 있다

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l962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

장이 추서되었다
.

백범 김구선생 동상은 높이 5 m 로 l969년 8월 23일에 건립하였다 .

이 광장에는 이승만대통령 동상을 세웠으나 4.l9혁명때 철거되고 대

신 백범선생 동상을 세됐다. 그 밖에 말탄 김유신 장군의 동상과 대한

민국 초대부통령 이시영(李始榮)선생의 앉아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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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통일의 명崙 김유신 장군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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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金鹿信. 595(진평왕17)~673(문무왕l3))장군은 신라 명장으로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龍華香徒)를 거느리면서 화랑정신으로 몸과 마음

을 수련하였으며 그 뒤 고구려 . 백제와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

고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무열왕 7Ud(660)에는 상대등(上大等)

이 되어 당나라 소정방(蘇定方)과 연합, 백제를 멸망시키고 663년(문무

왕 3)에는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고 668년에는 당과 신라 연합군의 대총

관(大總管)이 되었으며 고구려 정벌후 태대각간(太大角干)에 승진, 당나

라 군사를 축출하여 한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수복하였다. 흥덕왕때

(835) 흥무대왕(興武大王)에 추존되었다 .

김유신장군 동상은 높이 4 m 로 l969년 9월 23일에 건립하였다 .

이시영 (李始榮, 1865(고종5)-1953)선생은 호는 성재(省齋)이며 독립

二 r - U U U - V . A . I WU ' . H ' U m

성재 이시영선생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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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이며 정치가로 l885년(고종22) 사마시 (司馬試)에 합격한 다음 여

러 벼슬을 거쳐 평안남도 관찰사, 고등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l9lo년 한

일합방이 되자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독림군을 양성했

으며 l9l9년 4월 상해임시정부 직제개정때 국무의원 겸 법무의원이 되

어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l945년 귀국, 대한독립촉성회 위원장으로

민주진영을 영도했으며 l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

었으나 대통령 이승만의 비민주적 통치에 반대하고 l95l년 부통령을

사퇴했으며 대종교도(大情敎漆)로서 l95o년 원로원 (元老院) 원장을 지

냈다. l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이 수여되었다
.

성재 이시영선생 동상은 높이 2.7m로 l986년 4월 l7일에 건립하였다
.

8. 남산광장(安義士廣場)

(l) 안중근의사 기념관

남산 광장은 남대문로 5가 47l번지에 있다. 이곳은 일제때 조선신궁

(朝鮮神宮)이 있던 곳으로 l959년 5월에 숭의여고 앞에 세됐던 안중근

(安重根. 1879-1910)의사 동상(높이 3m)을 l967년 3월 26일에 이곳으로

이안(移安)하였으며 안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행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으로 l97o년 lo월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건립,개관됨으

로써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성을 내포한 역사적 명소가 되었다. 여기에는

의사의 사진과 유묵(遣墨) 등 소장품 ll4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영전이

마련되어 참배할 수도 있다 .

l9o9년 l월 하얼빈 역두에서 침략의 원흠 이토오(件漆博文)를 사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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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동상

므로서 겨레의 얼을 세계에 빛낸 의사의 동상 대석에는

조극이 기을어 갈 때 정기를 씨욱딘 이여

역사의 파도 위에 정기를 씨욱신 이여

해 달도 길을 멈극고 라시 글어 보도다

라는 찬시가 새겨쳐 있고, 또 어록비(語錄碑)가 건립되어 있으며 주위

에는 분수대 .꽃시계 . 벤치 등이 조경되어 있고 청소년 서예백일장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

안중근(1879(고종16)-1910)의사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한문을 수

학하고 말타기, 활坐기를 익혀 문무를 겸했다. l895년 천주교에 입교i

l9o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l9o7년 남포에 돈의학교(敦義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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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를 세운 후에 블라터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 l9o8년에 대한의군참모

중장 겸 특파독립대장 및 아령지구군사령 (就領地區葬司令)의 직책을 맡

아 의병을 이끌고 경흥(慶興)까지 쳐들어와 만주 하얼빈역에 잠입, 권

총으로 이토오를 쓰아 죽인 후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川上俊彦) 궁내

대신 비서관 모리(森泰二郎), 만철이사(滿鐵理事) 다나까(圖中淸太郎)

등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l9lo년 3월에 순국하였다. 재

감중(在監中)에 집필한 r동양평화른J 은 해박한 사적(史的)감각으로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였다. l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

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

(2) 남산시 립도서관 주변

퇴계 이황선생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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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쪽 낮은 지대에는 시립남산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부지

13,292.4 m'에 5층건물 9,362.1 m'로 l964년 l2월 lo일에 설립했으며 열람

석은 724석이다. 정문 양쪽에는 퇴계 이황선생과 다산(茶山) 정약용(T

若鎬)선생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l97o년 lo월 2o일에 건립했으며 동상

의 높이는 각각 3.5om이다 .

이황선생 (李濕. 1501(연산군7)~1570(선조3))은 호는 퇴계(退溪)로

l534년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다음 여러 벼슬을 거쳐 l566년

(명종2l)에 공조판서, 이어 예조판서를 지내고 l568년(선조l) 우찬성 (右

贊成)을 거쳐 홍문관 . 예문관 대제학을 지내고 고향에 은퇴하여 학문에

전심하였다. 주자학(朱子學)을 집대성한 대유학자로, 성(誠)을 기본으로

일생동안 경(敬)을 실천하고 주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論)을 발전시

키고,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이(理)가 발(發)

하여 기(氣)가 이(理)에 따르는 것이 4단(端)이며 기가 발하여 이가 이

것을 타는(乘) 것이 7정(情)이라고 하였으며, 이 학풍은 뒤에 이원론에

반박하고 나선 기호학파에 대하여 영남학파를 이루어 뒤에 동 .서 당

쟁은 두 학파의 대립과도 관련이 깊었다 .

풍기군수로 있을 때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

(紹修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을 내리게 하여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했고

도산서원을 창설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전심하였으며 시문은 물

론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겸허한 성격의 대학자로서 중종 .명종 . 선조

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다.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

퇴계 이황선생 동상은 l97o년 lo월 2o일에 건립하였으며 높이는 3.5m

이다.

정약용선생 (丁若鎬. 1762(영조38)~1836(헌종2))은 호는 다산(茶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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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유당(與猶堂)으로

어릴 때 아버지에게 경

사(經史)를 배우고, r l

3 & . - - V境課
뒤 이벽(李蒙)에게 서학

'--U1
(西學)을 배됐으며 l789

년(정조l3) 식년문과(式

年文科)에 급제한 다음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도

천주교인이라 하여 공서

파(攻西派)의 탄핵으로

유배길에 오르기도 하였

l 5 t A ÷ 4 = = 4 5 고
다. l795년 동부승지 (同

副承旨) . 병조참의가 되

었으나 주문모(周文謨)

사건에 연루, 금정도찰방
다산 정약용선생 동상

(金井道奈訪)으로 좌천되

었으며 그 뒤 곡산부사(料山府使) . 형조참의 등을 지내며 규장각의 편찬

사업에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淸家)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l799년

공서파로부터 서학문제로 탄핵을 받자 사직했으며 l8ol년(순조l년)신유

박해(辛酉迫害)때 장기(長警)로 유배된 뒤에 황사영백서사건(黃祠永崙

書事件)으로 강진(康漆.)에 이배(移祀)되어 유배지인 다산(茶山)기출에

있는 윤박(尹博)의 산정(山亭)에서 l9년간 경서(經書)에 전념, 학문적인

체계를 완성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l8l8년(순조l8) 이태순(李泰淳)의

상소로 풀려나와 고향에서 저술생활로 여생을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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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柳藝遠) . 이익(李種)의 학풍을 계승하여 유학의 정신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홍대용(洪大容) . 박지원(朴祉源) . 박제가(朴齋家)

등 북학파(北學派)의 사상을 흡수,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l9lo년(응희4)

규장각 제학(提學)에 추증되었으며 ,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

다산 정약용선생 동상은 l97o년 lo월 2o일에 건립하였으며 높이는

3.50mo1 U-.

남산도서관 동쪽 양지바른 곳에는 젊어서 세상을 떠난 외로운 서정

시인 소월(素月) 김정식(金廷提)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l968년

진달래가 한창 피던 3월 l3일에 새운 이 비에는 다음과 같은 '산유화
.

전문이 새겨져 있다
.

만에는 꽃피네

w 이 피\))

갈 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할에

상에

피는 꽃은

커찰치 를자리 피어 있네

신에리 꼭는 작은 새요

를이 좋아

상에처

사초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 \l1

갈 봄 여름 없이

찰이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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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양지 바른 기를에 세워진 소월시비

김소월(1902(광무6)~1935)은 본명은 정식으로 평안북도 정주(定州)에

서 태어났으며 r오산학교(五山學核)J 에 다닐 때 김억(金億)에게 사사

(師事), 1921년 배재고보(培材高普)에 편입했다. l922년 김억의 주선으

로 <진달래꽃) 을 r개벽(開關)J 지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장, 계속해서

<꿈자리) ,<님의 노래)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배재고보를 중퇴하고 낙향

하였다. 이때 그의 유일한 단편소설 <함박눈> 을 r개벽J 지에 발표하였으며

나도향(羅稻香)과 친했고 한때는 동아일보사 정주지국을 경영했으며
)

여러 가지 사업에 손했으나 실패하고 33세에 요절하였다. 처음에는 정

형시(定型誇)를 썼으나 말년에는 민요적인 서정시를 썼다 .

소월시비는 l968년 3월 l3일에 건립되었으며 높이는 l.2in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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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산골 한옥마을 주변

한옥마을은 현재 필동 언저리인 조선시대 청학(靑鶴)이 사는 선향(仙

鄕)이라 하여 청학동으로 불렀던 곳으로 밝은 물이 흐르고 산골짜기에

천우각이 있어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장안에 이름이 있던 곳으

로서 l989년 서울시에서 필동 수방사부지를 인수, 건물을 철거한 뒤 남

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l998년 4월에 문을 열었다 .

남산골 한옥마을은 전체 2"1-4,180평으로 전통정원, 타임캡슐광장, 한

옥촌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l) 전통정 원

M"'rUM區"
T J

r8 ~ .=를l스 . .

전통정원과 한옥마을 일부

l l 5



2만 28o평의 전통정원은 짜증나는 도심 속의 시원한 쉼터 역할을 하

고 있다. 연못을 비롯해서 골짜기, 누각, 다목적마당 그리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정원은 전통양식을 복원하여 옛 정취를 느끼게

하며 나무도 소나무, 느티나무, 수양버들 등 향토 수종으로 배치하여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

또 마당과 누각에서는 국악, 놓q, 전통무예, 탈춤 등 전통놀이 마당

이 펼쳐지고 세시절(歲時節)이 되면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널뛰

기,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우리 전통 민속놀이도 할 수 있다.

(2) 94' 타임캡슐 광장

남산골 한옥마을의 상층부에 위치한 타임캡슐광장은 천5백평으로 서

할 麗 . d M選靈一및理麗J

를r..'. . . ..
.:sf!:...聲.惡

'94타임 캡슐광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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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서울시민들의 생

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품목 6백점이 지하 l5m에 매장되어 있다 .

조선 태조대왕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즉 서울정도 6백년이

던 지난 l994년 ll월 29일 묻혔는데 정도(定都) l천년이 되는 2394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마치 분화구 모양으로 된 이 광장을 돌고 있으면 감

회가 새로워진다
.

(3) 한옥마을

2천4백평의 대지에 l995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민속자료인 순정효

왕후 윤씨 친가, 도편수 이승업 가옥,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해풍부원

군 윤택영 재실, 오위장 김춘영 가옥 등 한옥 5개동이 이전, 복원되었

다.

KiK.U C a L 3 . . J

남산한옥마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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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효황후 윤씨 친가는 조선 27대 순종의 황비인 순정효황후 윤씨

가 열세살 나이로 동궁계리에 책봉될 때까지 살았던 집으로 윤씨가라

고 도 한다. 이 집은 종로구 옥인동 47-133번지에 D었는데 너무 諒아

옮기지 못하고 건축양식대로 본떠 이 곳에 복원하였다 .

집의 평면은 c자형 몸채 앞쪽에 사랑채를 두어 전체 평면은 a자형

이다. 몸채와 사랑채쪽은 지붕에 단차이 (段差異)를 두었으며 사랑채 대

청부분은 바깥에서 볼 때 중층(重層)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지형을

살린 구성이다 .

장대석기단, 방형초석, 초익공, 운공을 사용한 점 후면과 측면 툇마루

바깥쪽으로 설치한 정자살창, 사고석과 전돌을 사용한 화방벽(火防壁)

이 설치된 점 등에서 최상류층의 저택임을 알 수 있으며 일견 별궁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

해평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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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 L 漆 편 로 J u L L 조 료 .
. . . .

해풍부원군 윤택영 댁 재실은 조선조 제27대 순종의 장인 해풍 부원

군 윤택영이 그의 딸 윤황후카 동궁계인에 책봉(1906)되어 창덕궁에 들

어갈 때 지은 집이다. 제기동 224번지에 및던 것을 이진 복원하였다
.

이 집의 평면은 우리나라에서 보기드문 으뜸 원(元)자 모양인데 제일

윗터에 사당을 배치하고 그 아랫터에 몸채를 두었다. 사당은 l96o년

4,指때 소실되었던 것을 금번에 복원하였으며 사당 앞에 두단의 석축을

쌓아 꽃계단을 구성하였다 .

몸채는 일고주오량가(一音往五標架)이고 앞채는 삼량가이다. 장대석

기단과 방형초석, 그리고 일부에는 굴도리를 사출하여 집의 격식을 높

였다. 가옥 전체의 분위기는 살림집이라기 보다는 제실 용도에 걸맞게

되어 있다 .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은 서울 8대 가문의 하나로 전해진다. 조선 25

.- .
2 fa#. #fl t##7 #4.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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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철종의 후궁 숙의 범씨 소생인 영혜옹주의 부군 박영효(1861-1939)

가 살던 집이다 .

이 가옥은 당초 안채, 사랑채, 별당채, 대문간채, 행랑채로 이루어 졌

으나 안채외에는 헐리어 없던 것을 사랑채와 별당채만 복원하였다. 안

채는 7자형 몸채에 -자협 행랑간이 붙어 c자형으로 되어 있으며 부

엌과 안방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개성(開城)을 중심

으로 한 중부지방형으로 서울의 주택에서는 보기드문 형태이다 .

장대석을 사용한 기단, 칠량가의 가구(架構), 6간크기의 부엌 등에서

대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으며 ,파련각.(波蓮刻)한 보아지와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마루밑 고막이 벽에 투공문양 벽돌을 사용하여 환기공을 설

치한 점 등은 일반 민가에서 보기 드문 것들이다 .

오위장 김춘영 가옥은 조선조 말기 오위장을 지낸 김춘영이 l89o년

오위장 김춘영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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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지은 집이다. 삼청동에 있던 것을 이전 복원하였다. c자형 안채

에 .자형 사랑채를 연결시켜 2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대청은

오량가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삼량가이다. 판대공을 사용하고 홑처마

로 꾸미는 등 전체적으로 평민주택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안방의 뒤

쪽 벽측 길가에 면한 부분에 사귀석(四鬼石)과 전돌을 사용하여 화방벽

(火防壁)을 쌓아 집의 격조를 더 높인 것은 특기할 만하다 .

도편수 이승업 가옥은 조선조 말 홍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

될 때 도편수(목수의 우두머리)였던 이승업이 l86o년 대에 지은 집으

로, 삼각동 36.2번지에 있던 것을 이곳에 이전 복원하였다. 대문간채와

행랑채가, 안채와 사랑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안채와 사

랑채만 남아 있다
.

안채는 정(T)자형이고, 사랑채는 L자형의 평면이다. 안채에서 부엌

도편수 이승업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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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방쪽은 반오량(半五標)으로 꾸며 전후면의 지붕 길이를 다르게 꾸

민 특색있는 구조이다. 대청과 건너방 쪽은 일고주오량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곳에서는 푹신즉신한 방석에 앉아 향긋한 우리의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옥마을내에 남산골 샌

님의 별칭으로 불리던 딸각발이에 대한 수절을 쓴 일석(-石) 이희승

(李熙昇)선생의 기념비도 있다
.

오랜 역사 속에서 맥을 이어온 찬란한 우리 민족문화는 훌릉한 전통

공예의 뿌리를 내렸다. 우리 민족은 각 시대마다 이웃을 통해 들어온

외래문화를 우리의 토착 문화속에 적절히 소화시키면서 독창적인 문화

를 창조해냈으며, 그 가운데서도 공예문화는 생활습성에 알맞는 쓰임새

無競進

일석 이희승 선생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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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다양하게 다듬고 꾸며서 만들고 사용하면서 대대손손 꽃피워 왔

다.

옛 서울의 양반 마을의 정취가 서려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우리 전

통공예품의 정수를 한 자리에 상설 전시하는 전통공예관은 한국 전통

공예의 멋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또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서울

장안의 명소가 되어 국내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이 이곳에서 한국인 전

통생활문화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전통공예가 관광상품이 되어 세계

속에 널리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조지훈 시비(趙芝蒸 誇碑)

남산 북쪽 기글 예장동에는 조지훈 시비가 길 옆에 아담하게 자리하

고 있다. 이 시비는 l97l년 5월 l7일 건립되었으며 높이 2.5m로 r파초

우J (慈蒸雨) 전문이 새겨져 있다 출

외로이 출러간 한 송이 좌름

이 밤을 어디메리 쉬리라린고

성긴 힛방을

파초잎에 를드기는 져및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신과

라주 찰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믈소리기에

찰마다 바라도 고리은 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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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선생 시비

온 아침 나의 를을 스피.간 차름

이 밤을 어디메시 쉬리킥 린고

조지훈(1920-1968)선생은 본명은 동탁(東卓), 경북 영양출신이며 청

록파(靑鹿派)의 한 사람으로 l939년 문단에 나와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l967년에는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있으며,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

였다. 저서로 r조지훈 시선J . r시의 원리J . r한국문화사 서설J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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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장충단 공원(奬忠壇公園) 일대

남산 동북쪽 산 기출 터 없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끼고 돌아

가면 장충단 공원이 있다. 이 공원 내에는 분수대를 비롯한 각종 놀이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특히 장충단의 비석과 석호정(石虎亭), 그리고

임진왜란때 승장(僧將)으로 크게 활약한 사명대사(四理大師)의 동상과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분사한 이준(李儒)열사의 동상, 일제

강점기에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몸을 바친 류관순(柳

寬順)열사, 김용환지사 동상과 최현배선생 기념비가 세워져있으며 l958

년에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해 이곳으로 옮겨온 수표교(水標橋)가 옛 모

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으며, 아시아 자유 반공연맹센터내에는 신의주반

공학생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맞은 편에는 남산공원길과 연접하는 곳에

국립극장이 있으며, 동국대학교 구내에는 동악시단(東岳詩壇)이 있고
.

또 하얏트호텔 맞은 편에는 남산야외식물원이 있다
.

(l) 장충단

장충단비는 장충동 2가 l97번지 공원내에 있다
.

광무(光武)4U(1900)에 고종황제의 조칙(諾輪)에 의하여 원수부(元帥

府)가 을미사변(1895)때 순국한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洪啓蒸)과 궁내

부대신(富內府大臣) 이경직(李耕稙) 이하 여러 장병과 열사(烈士)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l9oo년(광무4년) 9월 l9일 당시 어영청(御營廳) 분

영(分營)인 남소영 (南小營)자리 (현재 신라호텔영빈관)에 초혼단(招誰壇)

을 만든 것이 곧 장충단이다. 처음에는 충의공(忠設公) 부령(副領) 홍계

l 2 5



훈(洪啓蒸), 진남영 (鎭商營)의 영관(領官) 염도희 (廉道希), 무남영 (武南

營)의 영관 이경호(李暇鎬)를 주신으로 제향하고 통위영 (統衛營)의 대

관(隊官) 김홍제 (金濯濟), 장위영州i衛營) 대관 이학승(李學承), 진남영

의 대관 이종구(李鐘九) 등을 배향하여 봄 . 가을에 제사 지냈고 다음해

에 을미사변에 순국한 궁내부대신 이경직과 시종(侍從) 임최수(林最洙)

등은 군인은 아니었지만 제사에 빠뜨릴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 추가로

모린다.

봄 . 가을로 제사를 올렸는데 군악을 연주하고 조총(조銃)을 쓰았다 .

남산 및에 장글랄 짓고

글악대 장찰에 받들어 총일씨

이것은 바로 이 당시 이들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제향(祭享)을 거행할

때 맨 먼저 우렁찬 군악소리에 따라 도열한 장병들이 총을 높이 받들

어 올리던 그 감회를 민요조로 부르던 가락이다 .

l895년 (고종32년) 8월 2o일 새벽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을 앞세운

일본인 자객과 난군(亂를)들은 경복궁, 광화문으로 밀어닥쳤다. 궁중에

서 숙직하던 부령 홍계훈은 때아닌 요란한 총소리를 듣고 재빨리 광화

문을 가로막아서서 칼을 때어들고

"왠 놈들이냐 씩 물러나지 못할까?"

큰 소리로 호령하였다. 일본인 자객과 난군들은 그 위엄에 질려 멈칫거

리다가 마구 총을 핀아했다. 숙직군만으로는 그 수에 역부족이었다. 홍

부령은 어느결에 적탄 여섯발을 맞고 이어 예리한 칼날에 쓰러졌다 .

이처럼 무도한 폭거로 광화문 문짝을 밀어제치고 경복궁 안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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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저들은 궁궐안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건청궁(乾淸宮)까지 침입하여

민황후(閨皇淸)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때 숙직하던 궁내부대신 이

경직이 홀로 몸으로 막아서서 저항하다가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직

하였다.

이러한 야만적인 일제의 만행에 맨주먹으로 대항하다 죽음을 맞았다 .

운양(雲養) 김윤식(金允植)은 그 당시의 정황을 슬퍼하며 '고 연대장 충

의공 홍계훈 애시'를 다음과 같이 을고 있다 .

먹좌름으로 찰 가리니 글성 어듭고

글인이 옴으로 지키니 고 초기(惡氣) 하글출 절렸\1)

나라 블들고자 내 를 바치니

를괄에 죽였어도 신 것단 잘네

임금께 간찰 를언(忠言) 고 및 번이던가

벼슬길 대쪽찰이 곧고도 찰았네

어지선 어터니 의 교흔 있됐기 에

고 이름 천극단대 길이 및나리

墨雲蔽月 隋空城 連師當門努氣橫

출身綱常扶欲起 一身錄鎬死如生

伏浦幾進忠言苦 分竹曾間吏事淸

更有家訓賢母訓 千秋彫管定垂名

이 시문중에서 '어지신 어머니의 교훈있었기에 그 이름 천추만대 길

이 빛나리'라 한 구절은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공은 어려서 아버지

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외롭게 자랄 때 항시 어머니는 의리를 가르쳤

다. 어느해 청주병사가 되었을 때 어물(魚物)을 보내드리니

"네가 나라의 은혜를 입고도 나라에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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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께서 내려주신 물건을 사사로이 나에게 보내다니 이 무슨 짓인

가 1)

하며 도리어 엄하게 책망하였다고 한다 .

또 한양가(漢陽歌)에 는

남할 일에 지어진 장를찰 커집

나라 위해 옴바친 신령 외시네

래신찰은 의리에 옥글보기를

리력찰이 하였도다 장한 활이네

하였다.

일제는 l9o8년(읍희2)부터 대일감정을 악화 시킨다는 이유로 제사를

금지 시켰고 이 일대에 벚꽃 수천 그루를 심어 장충단 공원으로 만들

고 우리 민족의 얼을 말살하려는 저의에서 이 근처에 박문사를 세우기

도 하였다. 결국 장충단은 l9lo년 8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합병하면

서 폐사(廢祀)되 었다 .

장충단에는 제단과 사전(祀麗)이 있었고 그 앞에 "장충단計이라 새긴

비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건물은 한국전쟁때(1950-53) 파손되고 지

금은 장충단비만이 쓸쓸이 남아 있다. 앞면에 전서체로 쓴 '奬忠壇'이란

세글자는 고종황제의 친필이고 됫면의 비문은 충정공 민영환(閱泳煥)이

지은 것이다. 이 비는 l969년에 원래의 영빈관 자리에서 장충단 공원입

구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필자가 장충단공원 입구에 들어설 때 길옆 가게에서 스물아홉의 꽃

다운 나이로 가버린 가수 배호(裵湖)의 '안개낀 장충단공원'이란 노래가

구성지게 들려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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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표교(水標福)

장충동 l97.l번지에는 수표교가 있다 .

수표교는 원래 수표동과 관수동 사이의 청계천에 있던 다리로 세종2

년(1420)에 설치하였는데 그곳에 마전(馬臺)이 있어 처음에는 마전교

(馬廬福)라 불리어졌으나 세종23 U (1441)에 청계천에 흐르는 수위(水位)

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표석(求標t)을 세운 뒤부터 수표교라 하였다
.

조선 성종때 편찬된 r동국여지승람J 에는

수표교는 장통교(長通誘) 동쪽에 있으며 다리 서쪽 중앙에 빗물의 양을 알기

위해 석표(石標)를 세될다. (f 長通橋초構商中央 立淸漂 刻尺4 之數 A 雨 以知濯淺)

수표석이 없는 수표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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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록으로 보아 돌로 만든 수표석이 세워지면서부터 수표교로 불리어진 것

임을 알 수 있다. 그 뒤 수표석을 다시 세운 것은 영조(英祖)36'd(1760)으로 청

개천의 준설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수표교 아래에는 높이 lo척(3m)의 수

표석을 새로 만들어 세우고 다리기둥에는 r庚辰地平J 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

<문화재와 사적편 상술>

광복뒤에도 이 다리는 서울의 명물이었으나 l959년 청계천 복개공사

때 철거되어 장충단공원에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수표교는 돌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나무로 조각

한 다리처럼 화려하게 보인다. 모두 화강암으로 되었으며 다리기둥은

45개의 육모진 큰 석재(石材)위에 길게 모진 시렁을 걸치고 그 사이에

돌을 깔았다. 또 양편가에는 돌난간도 달아서 그 구조가 우아하고 아름

답다. 수표석과 함께 서쪽 시렁측면에는 r戊子禁營改造J , r丁亥改

造J 등의 각자(刻字)가 새겨져 있다 .

수표석은 영조25U(1749) 또는 영조36U(1760) 영조49\1(1773) 순조33

년(1833) 등 제작연대에 있어 많은 설이 있으나 어했든 l973년에 장충

단공원에서 다시 홍릉의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겨 보존되고 있어, 현재

이곳 장충단공원에는 수표(水標)다리가 아린 수표교(?)가 있다. 수표교

를 상징하는 것은 수표석(水標石)이다. 수표석이 없는 다리는 그냥 다

리일 뿐이다. 우리 학생들이나 외국인이 r왜 수표교냐?J 고 물었을 때

수표석이 없는 다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표석 없이 그냥 다리

로 2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

조선시대에는 정월 대보름날밤 밤을 세워가면서 답교(踏橋)놀이를 즐

겼고 대보름날 전후 2 ~ 3일 동안은 수표교 아래 위에서 청소년들은 연

날리기를 하던 유서깊은 다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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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명대사(酒理大師) 동상

장충단비와 동국대 중문의 중간지점에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활약

한 사명대사 동상이 있다 .

사명대사는 법명은 유정(惟政. 1544(중동39)~1610(광해군2))이며 성

은 임(任), 자는 이환(離飾), 호는 사명당(溜濯堂:四麗堂) .송운(松雲) .

종봉(鍾峯)이며 본관은 풍천(豊川), 수성(守成)의 아들로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 슬하에서 공부하였으며 l556년(명조ll)

l3세때 유촌(柳村) 황여헌(黃汝獻)에게서 맹자(孟于)를 읽다가 황악산

(黃岳山) 직지사(直指寺)의 신묵(信默)에게서 승려가 되었다. l56l년(명

종l6)에 승과(僧科)에 급제하고 l575년(선조8)에는 선종(禪宗)계통의 봉

은사(奉恩寺)에 주지로 초빙되었으나 사양하고 묘향산에서 서산대사(西

山大師, 休靜)의 법을 이어 받았다 .

금강산 .활공산 . 태백산 등의 명승지를 유람하며 도를 찰다가 43세

때 상동암(上東應)에서 소나기에 진 떨어진 꽃잎을 보고 덧없음을 느껴

문도(門徒)들을 해산하고 홀로 참선하였다. l589년(선조22)에 정여림(鄧

汝立)의 역모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투옥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된 뒤 금

강산 유점사(綠u寺)에 머물렸다 .

l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모집하여 서산대사의 휘

하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서산대사의 뒤를 이어 승군도총섭(僧軍都德攝)

이 되어 명나라 군사와 함께 평양을 수복한 다음 도원수 권율(權潑)과

의령(宜寧)에서 왜군을 격파하였다. 그 공로로 당상관(堂上官)의 벼슬을

받았으며 l594년 (선조27)에는 왜장 가토오(加漆淸正)의 진중을 3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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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방문하여 화의담판을 하는동안 적의 정황을 탐지하였다. 영남지방

에 내려가 팔공 .용기(龍起) . 금오(金烏) 등지에 성을 쌓고 군량미와

무기를 갖추어 방비태세를 갖추었다 .

l597년(선조3o)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장수 마귀(流貴)와 함께

울산의 도산(島山)에서 적을 격파하고 이듬해에는 명장 유정과 순천(順

天)에 전공을 세워 l6o2년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權府事)에 올랐다 .

l6o4년에는 국서(國書)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도꾸가와(德川家康)

를 만나 강화를 맺고 우리나라 포로 3천5백명을 인솔하고 귀국하였다
.

그 공으로 가의대부 행 용양위대호군(壽義大夫 行龍讓衛大護軍)에 올라

어마(御馬)를 하사 받았다
.

그 뒤 치악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인사로 가서 그곳에서 열반하였

다. 초서를 잘 썼다 .

대사의 동상은 높이가 3 m 로 l968년 5월 ll일에 건립되었다
.

(4) 이준(李儒) 열사 동상

장충단 공원 깊숙한 곳에 이준(1858(철종19)~1907(광무ll)) 열사의

동상이 있다 .

이준 열사는 자는 순칠(葬七), 호는 해사(海史) .일성(一醴) . 청하(靑

靈) .해옥(海玉)이며 병관(秉灌)의 아들로 북청(北靑)출신이다. 29세때

북청에서 초시(初試)에 합격한 바 있으며 l895년에 법관양성소를 졸업

하고 이듬해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되었다가 사임하고 서재필 . 이승

만 .이상재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한 다음 초대 평의장(評議長)에 취임

했으며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이해에 아관파천을

계기로 실권을 쥔 친러파(親露派)의 .내각의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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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l898년에 와세다대학 팀

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독립

7:.. ..l 협회의 일을보았다.

l9o4년 (광무8) 일본이 국내

의 황무지 개간권을 얻으려고

하자 보안회 (保安會)를 조직

하여 이를 저지 시키려는 민

중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 일

진회(一進會)에 대항하여 윤

하영(尹夏榮) . 양한묵(梁漢默)

., -U . 등과 공진회 (共進會)를 조직

하여 회장이 되어 친일적(親

日的)인 관료들을 규탄하다가

이준 열사 동상
황주(黃州 ) 철도(鐵島 )로 유

배되없다가 이듬해 민영환, 이용익 등의 주선으로 석방된 뒤 윤효정(尹

孝定) 등과 헌정(憲政)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시 항일 국민운동을 벌였

다. l9o5년에는 유성준(兪星潛) 등과 국민교육회를 조직한 뒤 보광(普

光)학교를 세웠다. 이 해에 평리원(平理院) 검사를 거쳐 특별법원검사

에 임명되었다
.

l9o7년 국채보상운동에 가담하여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소장이 되어

모금운동을 벌였으나 일진회의 공작으로 좌절되었다. 이해 고종황제로

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밀명

을 받고 4월 22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李相高)

과 페테르부르크에서 이위종(李津鍾)과 합류한 뒤 헤이그에 도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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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을 방문하고 고종의 친서와 신임장을 전했으나 일본측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얻지 못하고 울분에 못이겨 순국하였다 .

열사의 동상은 높이가 3 m 로 l964년 7월 l4일에 건립되었다 .

(5)류관순(柳寬順) 열사 동상

류관순(1904(광무8)-1920) 열사 동상은 장충단길과 남산 제2호터널

이 만나기 전 중간에 세워져 있다
.

류관순 열사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중권(重權)의 딸이다
.

l9l6년에 기독교 감리교 충청도 교구 본부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의

소개로 이화학당(梨花學堂) 교비생으로 입학했으나 l9l9년 3.l운동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고향으로 돌

아와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

고 천안 . 연기 .청주 . 진천 등

지의 학교와 교회를 찾아 다니

면서 시위운동을 협의하였다 .

드디어 l9l9년 음력 3월 l일

아오내 (竝川 )장터 에서 수천군중

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행

렬을 지휘하고 만세를 부르다

가 진압하기위해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공주(公州)

검사국에서 3년형을 선고 받고

류관순 열사 동상 복심법원(覆審法院)에 항소하여

서울로 호송된 뒤 7년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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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감옥안에서 만세를 부르며 동지

들을 격려하다가 옥사하였다 .

열사의 동상높이는 3 m 로 l97o년 lo월 2일에 건립되었다
.

(6) 이한응(李漢應) 선생 비

이한응(1874(고종11)~1905(광무9))선생은 자는 경천(敬天), 호는 국은

(菊隱)이며 본관은 전의(全義)로 곤양군수 경호(糧鎬)의 아들로 경기도

용인에 서 출생하였다 .

l892년(고종29)에 l8세로 관립영어학교를 졸업하고 l894년에는 진사

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l897년(광무l)에는 한성부 주사(漢城府主事)

가 되고 l899년에는 관립영어학교 교관으로 전출되었다가 l9ol년 3월

課理 ! & '
警를 小 s 리朧諒# l

를請;L5?.sa

t..識惡a*

? S U

이한응 선생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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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벨기에 양국주차공사관(英商兩國驗漆公使館) 3등 참서관(參書官)

에 임명되어 영국 런던에 부임하였다. l9o3년에 통정대부(通政犬夫)에

오르고, 이듬해 주영공사(駱.英公使) 민영돈(閨泳敦)의 귀국으로 서리공

사가 되었다 .

이 무렵 국내에서는 제l차 한일협약으로 국세가 위축되고 대외적으

로는 영일동맹(英蘿同盟)으로 한국정부의 국제적 지위가 전락하자 이를

개탄하고 l9o5년 5월 l2일 음독자결하였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조국의

제단에 그 한 몸을 바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가 남긴 유서 한대목

을 보자.

아아 극가는 주절이 얼고 인인은 평등을 잃있으니 오든 교섭에 망측

한 치욕을 혈기있는 인간으로리 참을 즉 없극나. 종사(t商.)는 장차 빈

리단 남고f 인족은 느예의 피지가 되고 말識극나. 좌차히 살아보았자

욕됨단 더할 것이니 차라리 죽출단 옷하지 아니하리오 雌

고종의 특명으로 선생의 시신은 국내로 을겨져 용인(龍仁)에 안장(安

葬)되고 내부협판(內部協辨)에 추증(追贈)하고 장충단(奬忠壇)에 제향

(祭享)하였다 .

기념비는 높이3m로 l96o년에 건립하였다 .

그 밖에 김용환 지상 동상(높이2m. 1970년 lo월건립)을 비롯해서 최

현배 선생 기념비 (높이3m. 1971년 5월건립), 한국유림 파리장서비(높이

3m. 1973년 lo월건립 ), 반공청년운동기념 비(높이8m. 1968년 lo월건립 ),

제일강산태평세계비 (높이1.2m. 1963년 5월건릴 ), 자연보호헌장비 (높이

3.6m. 1980년 5월건립) 등 기념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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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산 야외 식물원

남산 남쪽자락 하얏트호텔 맞은 편에 야외식물원이 있다 .

l994년 ll월에 철거한 남산 외인 아파트와 외인주택터에 약 2년반 동안

의 조성공사를 거쳐 l998년 2월 lo일에 문을 열었다. 이 식물원에는 우

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자생하는 269종 ll만 7천 l32주의 식물이 야외에

전시되고 있어 기존의 남산 열대성 온실 식물원과는 달리 식물이 가지고

있는 4계절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기능과 특징에 따라 무궁화

원, 유실수원, 약용식물원, 식용식물원, 덩굴식물원, 희귀식물원, 시각장애

자식물원, 화목원, 살구나무원, 야생산초원, 철쪽 .진달래원, 관목원, 경제

림원 등 모두 l3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관람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 .

이 중 무궁화원에는 배달, 꽃뫼, 사임당, 설악, 산처녀 등 이름도 특

남산 야외식물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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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무궁화 2o여종이 전시되어 단일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무궁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또 시각 장애자 식물원은 점자 안내판과

함께 향이 독특하거나 가시가 있어 감촉으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식물들로 조성해 시각장애인을 도우고 있다 .

이 밖에 식용식물원에는 감나무 .복숭아나무 등 각종 탐스러운 과실

수를, 또 약웅식물원에는 두충 .자작나무 등 약으로 쓰이는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희귀식물원에는 백송 .금송 .구상나무 .미선나무 등

천연기념물을 비롯하여 흔히 보기 힘든 식물들도 만날 수 었으며 단체

관람객들을 위해 자연학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식물별 특성 및

활용방안, 재배방법, 환경오염과 식물의 관계 등을 배울 수 있다 .

(8)석 호정

남산 국립극장 됫편에 활핀는 정자인 석호정이 있다. 조선시대에 장

충단공원 됫편 동국대 후문쪽에 남산골 선비들이 심신단련을 위하여

석호정이라는 활坐는 곳이 현재 과녁 윗쪽에 있었으나 l95o년 한국전

쟁때 없어졌다 .

현재 위치의 석호정은 l956년에 이곳에 있던 노인정을 중수하여 석호

정으로 고쳤으며 l97o년대부터 비영리 단체로써 심신체력단련과 사우

(射友)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회원은 6o명이며 사석

(射席:활坐는 자리) 7석, 중국궁 표준거리 l45m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구화(西歐化) 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옛 선인들의 선비정신을

언무사습(言無射習)처럼 묵묵히 승계하여 한민족의 얼을 보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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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정에서 활 坐고 있는 모습

(9) 남산의 약수터

약수란 곧 약물로 고형물질인 광물성물질, 방사성물질, 가스성물질

등이 함유되어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을 광천(鑛流)이라 하고, 광천 중

에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녹아있어 마셔도 좋은 물을 약수로 규정하

고 있다.

l96o년 이후부터 상수도의 취수원인 한강이 l96o년 이후부터 오염되

기 시작하자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관리에 대해 고조되면서 시민들은

수돗물 대신 지하수나 바위틈에서 흘러 나오는 생수를 약수로 여겨 이

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특히 바위틈에서 솟는 약수는 칼슘 .칼륨 . 라듐 . 황산염 .규산 . 나

트륨 . 마그네슘 . 철분 등 약간의 광물질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익할 수

있으며 또 차고 달아서 마시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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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약수터 안내도(광희동 김영환옹 그림)

에 독물을 배설시킨다고 한다 .

그러나 흔히 약수터에는 약효와 효험 등을 미화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위장병에 특효하다고도 하고 그 밖에도 피

부병 .신경통 .안질 .빈혈증 .만성부인병 등에도 약효가 있다고 전한

다.

남산의 약수는 예장동 부엉바위약수와 장충단약수가 유명하다. 부엉

바위약수는 예장동 산 5번지 공명골(孔明料)에 있으며 일명 범바위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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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휴암(德를)약수라고도 한다. 이 약수는 부엉바위 밑에서 솟아나오

는데 물맛이 매우 좋으며 옛날부터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전해오고

있어 여름철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장충동 산 l4번지 장충단공원 부근에 장충단약수가 있다. 이 약수도

위장병에 특효하며 용출량(潑出量)은 2석(石) 8두(斗)라고 한다. 새벽에

이 공원으로 산책나온 시민들은 공원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를 이웅

하여 가법게 운동을 한 다음 이 약수를 찾아와서 달고 찬 약수 한 표

주박을 마음껏 마시고 심신의 상쾌함을 만끽한다 .

그 밖에도 수복천(壽福泉), 용암(龍를), 불로천 (不老泉), 잠두(要頭),

후암(厚를)약수 등 많은 약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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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제모습 찾는 남산

l. 왜성대 (脣城臺)공원과 한양(漢陽)공원

(l) 왜성대공원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잡는 등 남산 가꾸기에 온 힘

을 기울였다. 사철 푸르른 남산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기상이라 생

각하였다. 우리 애국가 2절 첫소절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

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 하였듯이 늘 푸른 남산이

기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우리 민족의 기상이며 서울을 상징하는

산이었다 .

그러나 l885년부터 일본인들의 도성내 거류가 정식으로 허용되고 진

고개(泥帳)일대가 거류지역이 되자 그들은 지금의 예장동(藝場洞)일대

인 속칭 '왜장터', '왜장이'라고 불리어온 지역에 야외 모임이 있으면 으

레히 이곳에 모이곤 하였다. 그것은 임진왜란때 이 지역 일대가 왜군의

주둔지였고 이곳 속칭이 왜장터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 지역이 왜

장(曆將) 또는 체성(價城)과 관계있는 곳이라 하여 거류 초기부터 왜성

대(曆城臺)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네들의 성역처럼 생각하였다. 앞서 연

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곳은 옛날 영문군졸(營門軍辛)들이 무예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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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藝練習場)이었던 때문에 예장(藝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음이

전화(轉化)되어 피장이라 불린 것이지 왜장(要燎)과 관계된 이름은 아

니다.

그들은 이지역을 성역(聖域)으로 생각하고 l892년(고종29)경부터 이

곳에 황대신궁(黃大神宮)을 세울 것을 계획하였고 청일전쟁(淸日戰爭)

뒤에는 충혼기넘비(忠表記念碑)를 세를 것도 계획하였다. 이같은 거류

민들의 계획을 들은 원경(原敬) 일본 공사는 이곳을 일본인들을 위한

공원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건양(建陽) 원년(1896)에 교섭하였으며 s .

디어 건양 2\I(1897) 3월 l7일에 이 지대 약 lha의 땅을 공원경영의 목

적으로 영구대차지 (永表.貸借地)로 하였으터 그 해 7월 거류민회 (居留民

會)는 이곳 명칭을 체성대공원이라 명명하고 제l기 경상비(經常費) 3백

원(圓)을 계상하석 도로개설에 착수했으며 이듬해부터 휴게소 .분수

대 .주악당(養樂堂) . 연무대(演舞臺)를 신설하고 벚꽃 6백그루를 심는

등 공원화(公園化)해 갔다. 또 l898년 ll월에는 남산대신궁(南山大神富 .

뒤에 京城神社)이라는 것을 세워 그들의 수호신(津議神)으로 하였다 .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된 다음해인 l9o6년 초에 경성이사청 (京城理事

廳)이 생기자 그해 8월 l5일에 경성이사청 고시(告示) 제23호, 이사청

령(理事廳令) 제5호로서 내웅은 다음과 같다 .

남산북면(南山北面) 일대지역 중 장충단, 체신국(일본) 주차군사령부(駐諒軍司

令部), 통감부의 각 소속지, 채성대일본공원 및 민유지(民有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부를 경성공원(京城公園)이라 하고...앞으로 경성이사청이 이를 관리하

며...수목(樹木)의 훼손, 토석(土石) 및 지초(芝草)채취 .조수(烏獸)의 포획 등 행

위를 엄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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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른바 '경성공원규칙'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들이 내건 표면

상 이유는 주민들이 수목을 마구 벌채하여 풍치를 심히 해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목적이라고 하였지만 그 속셈은 장안 전주민의 마음의 귀

의처(歸依處)가 되고 있는 남산 일대의 자연경관을 재빨리 자기들의 손

아귀에 넣어 버리기 위한 조치였다 .

그러나 이렇게 광역(廣域)의 땅을 공원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연지대였지 도시공원은 아니었다 .

(2)한양공원 (漢陽公園)

거류민의 수가 점차 늘어가자 왜성대공원 외에 또 하나의 도시공원

조성을 계획한 일본인들은 패성대공원에 바로붙은 서편(西便)의 땅을

고종황제 친필로 전해지는 한양공원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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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보았다. 이 지대는 서울에 거주하던 구미인(歐美人)들이 자기들

의 전용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한국정부에 대해 사용권 획득

을 교섭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움직임을 재빨리 눈치챈 일본인 대표들은 농상공부대신 조중

응(趙重應), 내부대신(內部大臣) 송팀준(宋秉峻) 등 친일각료들에게 작

용하여 이를 한(韓) . 일인(日人) 공동의 공원지로 할 것을 획책하였다 .

일본거류민단이 지금 남산식물원 서울과학교육원이 위치한 자리로부터

남대문까지에 이르는 남산 서북록(西北麗) 일대 3o만평의 땅을 영구무

상대여 받기에 성공한 것은 l9o8년(隆熙2) 초였으며, 그해 봄부터 공사

비 l8oo원을 들여 도로개설, 정자 기타 각종 공원시설을 시작하여 l9lo

년 5월 29일에 정식 개원(開園)하였으며, 이때 고종(高宗)은 칙사(勒使)

를 보내 치하하고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였다 .

l9lo년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통감부(統監府)를 총독부 (總督府 )로

바운 뒤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l9lo년 5

월 29일 개원한 한 . 일인(韓 . 日人) 공동 공원지인 한양공원을 새로운

설계의 공원으로 확장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한가지는 남산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대확장 계획이고 다른 한가지는 조선신궁(朝鮮

神富)에 관해서이다. l9l6년에 수립된 한양공원 확장정리계획, 곧 남산

공원 조성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경성부(京城府)의 인구가 급격

히 중가하여 도시의 체제라는 면과 부민(府民)의 보건이라는 측면에서

도 공원의 설비는 필요불가결하다. 이에 임학박사(林學博士) 본다정육

(本多靜六) . 전촌강(團村剛)을 초팅하여 설계를 위촉하였는데 그 계획

은 한양공원 .왜성대공원올 합병한 외에 다시 노인정 .장충단의 일대

까지 편입하여 일대 삼림공원(森林公園)을 현출케 하자는 것이었다準 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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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용산(龍山)도 소규모의 공원을 설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아직 가옥이 밀집되기 전에 적절한 웅산의 시가지계획을 수립해 두어

야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이 계획은 계획만으로 그쳐 그 실현을 보지 못하여오다가 2o

년 뒤인 l936년에 경성부 행정구역의 확장과 더불어 경성부 도시계획

과에서 전 경성부를 일대 공원도시로 만들려는 별도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

그러나 l9l8년부터 한양공원에 이른바 관폐대사(官弊大社) 조선신궁

(朝鮮神宮) 건립 계획을 진행하여 l92o년에 지진제(地鎭祭)를 거행하고

l5o만원의 예산으로 조선신사(朝鮮神社(富))를 건립하기로 하면서부터

사실상 한양공원은 폐쇄되었고 시설일체가 제거되었다. 다만 '漢陽公園
)

이라고 새긴 고종의 친필 비석 한 기가 남산3호터널 위에 남아 있다 .

2. 일제(日帝) 침략기 중 남산의 훼손

(l)조선신궁(朝鮮神宮)의 건립

조선신궁의 건립공사는 계획보다 늦어져 l925년에 완성되었다. 이 신

궁이 건립됨에 따라 5백년이 넘도록 남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던 우리

의 국사당(國師堂)은 인왕산(仁王山) 서쪽중턱으로 옮겨갔다. 경성부 안

찰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수호신으로써 남산 북쪽 기출에 설치하였던

경성신사(京城神社)를 l928년에 확충하여 본전(本麗)으로 개축하고 나

서부터 일본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사실 남산은 일제(日帝)의 일

본정신( 日本精神) 전파장으로 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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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총평수 l2"1-7,900여평의 조선신궁의 면적은 남산音필

에 포함되지 많았으며 이 신궁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은 공원에서 제

외되었다. 신궁(神富)터는 문자 그대로 신역(神域)이며 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정부 및 현지기관인 총독부 관리들의 논리였던 것

이다.

당시의 남산공원은 수림이 무성하였을 뿐 아니라 봄 꽃, 가을 단풍이

화사하였으나 지세(地勢)가 급경사였으며 , 또 일본신사( 日本神社)들이

많았고 산책로라는 것도 조선신궁에 참배 도로로 꾸며졌던 탓으로 일

반대중의 위락처 (慰樂處)로서는 이용가치가 적은 공원이었다. 조선신궁

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파괴 철거된 것은 광복직후의 일이었다 .

l94o년 3월 l2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2o8호 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

정고시는 제l호 공원부터 제l4o호 공원까지를 고시(告示)하였다. 이때

당시 조선신궁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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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은 제9호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및이는 34"b8,00(W였고

이와 별도로 남산도로공원 l9"b1,000m'를 제l32호로 고시하고 있다. 이

때부터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던 한양공원이라는 이름은 일체의 공식명

칭에서 사라져 버렸다
.

(2) 1936년까지 설치된 시설물

현 예장동 2번지의 수도방위사령부자리에 총독관저 (總督官鄭)가 있었

다. 본래 정선방(貞善漆)에 있던 박영효(朴泳孝)의 저백을 일본공사관으

로 사용했으나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으로 소실되자 공사관의 변상

을 요구하여 이 일대를 주어 1893(1894)년에 건립하였다. 을사조약(z,

巳條約) 체결(1905)이후에는 통감관저로 사용했으며 , 합방(1910) 이후에

는 총독관저가 되어 l939년 전 경무대 자리에 총독관저를 신축(최근에

헐렸음) . 이전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

현 예장동 8번지에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念科學館)이 있었다. 목조

2층 건물이었으며 l9o6년 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2월에 준공되었는데

총독부관사(官출)로 사용되다가 합방되자 총독부청사로 변경,사응하였

다. l9l6년 현재의 세종로 l번지에 총독부 신축청사를 기공, l926년 lo

월 l일 준공하여 (중앙청으로 최근에 헐렸음) 이전함으로씨 한국내의 사

회교화(社會敎化)를 위해 일본 황실에서 하사금 l7만원을 준 것을 설계

도면의 공모로 입선한 작품에 의해 건설되었다 .

예장동 2번지 '한국의 집'일대에 경성이사청 (京城理事廳)이 총독관저

와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공사관에서 경성이사청으로, 다시 증축

하여 통감관저로 하였다가 총독관저가 되었다. 그 뒤 총독관저로 옮긴

뒤에는 정무총감(政務總監)관저로 사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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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 2가 수도방위사령부 자리 및 한국의 집 일대에 조선주차군사령

부(朝鮮駐飾軍司令部)가 있었는데 l9o8년 lo월 l일 용산쪽에서 이전해

왔으며 l9l4년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令部)로 개칭되었다
.

그 밖에 l898년에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이 세워졌으나 l928년에 경

성신사(京城神添)로 이름이 바뀌어졌으며 부속신사건물로 내목신사(乃

木神社), 도하신사(稻荷神社)와 천만궁(天滿宮), 찰번궁(八潘宮) 등이 있

었다.

(3) 일제( 日帝)의 남산공원 지정

l94o년 3월 l2일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2o8호에 의한 경성시가지 계

획공원결정고시 (京城市街地 計劃公園決定告示)에 따라 예장동 일대 3만

4,800 m'를 남산공원으로, 그리고 장충동 2가 일대 41U8,000 m'를 장충단

공원으로 각각 고시 지정하였다 .

사실 장충단공원은 l9l6년부터 한양공원 .왜성대공원을 통합하는 대삼

림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장충단공원에

대한 시설을 시작한 것은 l9l9년 6월부터였다. 벚꽃 수천그루를 심는 외

에 연못 .광장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공중변소 .교량 등을 시설하였으

며 상해사변 (上海事變) 때 결사대로 전사한 일본군인의 육탄(肉彈)3용사

동상도 세됐다. 이러한 장충단공원 동부 소나무가 우거진 지역 4U1,882

평의 땅을 나누고 총경비 27만5천원을 들여 이토오(涉麗博文)를 기리기

위한 즉, 보리사(蓄提寺)인 박문사(博文寺)를 l927년에 착공하여 l93l년

에 완공시켰는데 현재 신라호텔자리이다. 박문사의 본전(本殷)과 서원(書

院)은 경복궁 내의 선원전(誇源麗) 및 부속건물을 옮겨 건축하였고 입구

의 문은 경회궁(慶熙宮)의 홍화문(興化門)을 이축(移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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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토오를 기리기 위해 세운 박문사

3. 광복(光復)과 남산공원

(l) 남산공원의 확장

l945년 광복이 되자 먼저 철거된 것은 박문사 광문사(光文寺) 등 일

제 사찰과 육탄3용사의 동상이었다. 이와함께 남산에 산재하고 있던 일

제의 잔재를 없애긴 했으나 공원계획의 재검토 등에는 눈돌릴 새도 없

이 l95o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월남민의 증가는 남산 일대

에 피난민 정착지화를 형성하는 등 주거지로 점차 변모되어 남산의 훼

손은 더욱 심해져 갔다 .

l955년 7월 ll일자 내무부고시 제3o3호 장충공원 .남산공원 확장으

로서 종전의 8호 공원인 장충공원과 9호 공원인 남산공원의 면적은 각

각 41"1-8,000 m'와 34"1-8,000m'였는데 이를 각각 69U.9,500 nr와 l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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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m'로 확장하였다. 이 확장은 종전의 두 공원이 남산의 일부분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인 보안림 (保安林)으로 존치(存置)시

켰는데 이 변경으로 기존공원의 일부분은 공원용지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근 일대의 보안림을 편입하여 결국 l19"]-lOOm'의 광역(廣域)을 추가

시켰는데 오늘날의 남산공원은 이렇게 해서 이룩된 것이다 .

(2) 남산공원의 잠식과정 (要食過程)

그러나 l957년 9월 3o일자로 내무부고시 제395호로 남산공원의 최남

단 완경면 (緩傾面) 초생지 (草生地) 16,600 m'를 외인주택 (外人住宅) 5o호

건립을 위해 해제하였고 남산공원 용지 동쪽부지 2'?]-7,000m'를 동국대

학교 백성욱(白性都) 총장이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특별승락을 받아

l958년에 착공, l959년에 동국대학교(東國大學綾)를 준공하였다. 이 부

지는 l965년 8월 3l일자 건설부고시 제l785호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

었다.

l962년 7월 3o일자 건설부고시 제26호로 장충단공원 웅지 l2"1-2,700

m'가 해제되어 자유센타와 타워호텔이 들어섰으며 l963년 4월 l6일자

건설부고시 제299호로 장충단공원용지 10,800m'가 해제되어 중앙공무원

교육원(中央公務員敎育院)이 들어싫다가 동국대학교 부지로 이관되었으

며, 또 같은 날짜로 2,500 m'의 남산공원용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

의 진정에 의해 제척(除斥)되었다 .

l963년에는 처음으로 실내경기장인 장충체육관이 건립되었다. 본래는

육군경기장으로 사용하다가 본격적인 경기장으로 개수하여 8천명의 관

람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체육경기 외에도 제4공화국 때까지는 통일주

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이 외에도 각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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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이곳에서 자주 개최되고 있다 .

l968년 ll월 2일자 건설부고시 제68l호로 8,440 m'가 제척되어 그 자

리에 재향군인회 (在理琴人會)건물이 들어섰다 .

l97o년 6월 l8일에는 3"1-2,000평의 대지에 대한주택공사에서 l6층
1

l7층 아파트 2개동을 외국인 임대아파트로 건설, l972년에 완공함으로

써 제척되었으며 l973년 lo월 l7일에는 국립극장(國立劇場) . 국립국악

원(國六國樂院) .국림국악고등학교 등이 60,000 m'의 넓이 위에 개관되

었다.

l94o년 3월 l2일자 제8호로 지정될 당시 장충단공원 면적은 4l만

8,000 m'였으나 l955년 7월 ll일자 내무부고시로 69"b-9,500m'로 확장되

었으나 연이은 해제(解除) . 제척(除斥)으로 l984년 당시의 면적은 29만

7,000 m-'로 축소되었다. 또 이상의 시설들 이외에도 어린이야구장 .테니

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장충단 일대가 지띤던

옛날의 정취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손(福損)되어 버린 것이다 .

이렇게 되자 서울시와 건설부는 첫제 장충단공원을 앞으로도 근린공

원(返隣.출情)으로 존속시킬 경우 더 랄은 시설들이 들어갈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자연공원인 남산공원에 흡수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남산공원과 장

충단공원은 원래 한 개의 산체(山體)를 두 개로 나누어 관리해 온 관계

로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셋째 두 개의 공원을 합하여 하나로 보

존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 둥의 이유로 l984년 9월 22일

자 건설부고시 제374호로 근린공원인 장충단공원을 자연공원인 남산공

원의 일부로 흡수, 합병하였다. 이리하여 남산공원의 면적은 297"1-1,000

m'(약 9o만평)가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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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산터 널

강남(江南)의 개발로 남산이 교통장애가 되자 3개의 터널을 뚫어 소

통을 원활케 하고 있다 .

@ 남산 l호터널

중구 필동과 용산구 한남동을 연결하는 길이 1,530m의 터널은 l5억

6,9oo만원을 투입하여 l97o년에 준공하였으며 터널 단면은 건설 당시

터널너비 lo.8m로서 순차선 너비 9.0m(3차선), 축대 9ocm, 공동구

9o cm로 구성되었으나 l975년 9월 l차 보수실시 후 터널너비가 6o cm줄

어든 lo.2m로 되어 현재 2차선 통행이 허용되고 있다. 터널 안 설계속

도는 60km/h로 설계되었으며 곡선부는 최소 평면곡선반경으로 되었고

- . .

... G . t . . ; .

...i4efnfrG)

남산 제1호터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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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횡방향환기법 (半橫方向換氣法)에 의하여 내부공기를 처리하고 있다 .

강남지역과 강북 도심을 연결하는 주통로인 강남대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통행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로부터 시내로 유출입하는 S .

통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강남대로상의 타구간이 도로폭 22 ~ 3 5 m (편도4

차선)임에 비해 이 터널의 노폭은 lo m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차선

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출퇴근시에는 터널의 일반

통행을 실시하였다. l987년에 터널의 안정 및 부식상태, 환기 및 오염

상태, 배수 및 누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행하석 근본적인 대

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l99o년에 쌍굴터널을 를어 체증해소에 크게 도

움이 되고 있다 .

@ 남산 2호터널

장충동 산 7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용산구 용산동을 거쳐 반포로로

이어지는 이 터널은 길이 1,620m, 폭이 9.6m의 터널로 l969년 5월 l4

일부터 l97o면 l2월 4일에 걸쳐 총공사비 l8U1,500만원을 투입하여 시

공되었다. 터널의 단면은 노견너비 o.5m, 높이 4.5m로 구성되었으며 수

직측벽에 반단면원호아치를 연결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방수처리를 위

한 라이님의 두께는 5 o o m m 로 하였으며 포장의 횡단구배는 l.5%로 하

였다. l976년도에 l차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면에서부터 3.om 높이까

지의 수직측벽에 타일보수를 실시하고 조명 및 소화시설을 개선하였다 .

@ 남산 3호터널

웅산구 이태원동과 중구 회현동을 연결하는 이 터널은 길이 1,280m,

폭 9.om의 터널로 l976년 5월 l4일에서 l978년 3월 3l일에 걸쳐 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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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9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설되었다. 터널의 단면은 차선폭

6.9m(2차선 ), 축대 l.4m, 노견폭 o.8m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수직측벽에

반단면원호아치를 연결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방수처리를 위한 라이니

의 두께는 l . 2차 각각 lOOmmS)- G O O m m로 하였고 포장의 횡단구배는

l.5%로 하였다 .

입출구부(入出口部)의 조명이나 소화시설도 노후한 상태이고 또 누수

현상과 벽면상태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

4. 남산공원의 현황과 남산 제모습찾기

(l) 남산공원의 현황

남산공원의 총 면적은 l99l년 l월 l일 현재로 297U534m'로 약 9o만

평이며 그 중에는 국유지 (國有地)가 238"1-2,808m'(80.2%)이고 시유지 (市

有地)가 l6'?b-7,629m'(5.6%)이며 사유지 (私有地)가 42"1-97m'(14.2%)를 차

지하고 있다
.

l984년말 현재로 남산공원의 총면적은 297U1,000m'로 약 9o만평이었

으며 그 중에는 임야(林野)면적이 277U-9,000 m'로서 93.6%를 차지하며

녹지대가 7"]-9,000m'(2.6%)이고 도로가 4"1-2,000m'(1.4%), 그리고 광장

및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

해발 265m의 남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가 2.7km, 남북이 2.1km로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중구(中區)와 웅산구(龍山區) 2구 ll개동을 걸

치고 있으며 l968년 9월 lo일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557호로 공원관리

사무소(公園管理事務所)가 설치되어 있고 6o여명의 직원이 관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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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

l97o년대 초에 임상(林相)을 보호하기 위해 철책을 쳐서 철책 내에의

입산(入山)을 금지한 뒤로는 나무가 매우 우거졌고 산토끼 .다람쥐 .정

등의 서식처가 되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임간도로(林間道路)가 를려 있

어 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어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시민의 발이 끊이

지 않고 있다 .

(2) 남산 제모습 찾기

서울시가 남산제모습 찾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l99o년 8월부터이다 .

필동 2가와 예장동 각 일부에 위치하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首都警備

司令部)와 안전기획부(安全企劃部)가 교외로 이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제손될 때로 훼손된 남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가능한 원래의 모

습으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시민의 위락공간(慰樂漆間)이 되게 하는

'('-"",3

남산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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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l,loo만의 서울시민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푸른남산을 가

꿈으로서, 즐거운 마음의 귀의처 (歸依處)로서의 위웅(偉容)을 되살리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副市長)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국장급을 추진반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 및 남산을 둘러싼 ll개동(중구 7개동, 용산 4개동) 지역주민대

표 loo인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광범한 자문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

이 백인 시민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전문별로 자연보

전 . 역사문화 . 경관관리(景觀管理)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남산골지역 . 한남동지역 . 남대문로축(南大門路軸) . 장충동축 .한남동축

.용산동축 등 6개 지역의 대표 3o명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 의견도 청

취하기로 하였다 .

이 사업은 1991-92년에 걸쳐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92년 ll월에

는 기본계획서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그 훼손의 실체가 모두 대형 건축

물에 의한 훼손임으로 이를 단시일 내에 회복한다는 것은 물리적(物理

的)으로도 어렵고 시 재정 형편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시

에서는 이를 2o년정도의 장기계획올 추진키로 하고 소나무 식재, 야외

식물원 조성 등 현재 진행해 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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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산(南山 )과 민속(民俗)

l. 민간신앙(民間信仰)

(l) 국사당(國師堂 木寬神祠)

국사당은 지금은 종로구 무악동 산 3번지에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l925년 전까지 남산 팔각정 자리에 있었다. 이 당은 태조 이성계와 여

러 호신신장(護身神將)을 모셨기 때문에 국사당이라 명명했으며 또 태

조 4'd(1395) 12월에는 이조(吏蓄)에 명하여 남산을 목멱대왕(木更大王)

으로 봉하여 목벽신사(木寬神祠)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국사당이란 명

칭은 태종때 3신인 천신(天神), 산신(山神), 수신(水神)과 태조 무학대사

그 이외에 여러 신장(神將)을 모시고 국사당이라 명명했다 한다 .

이 당에는 동의 각심사(覺心寺), 서의 구파발, 남의 우수현(牛水帳)

등 세곳의 국무당(國巫堂) 대표자인 3대 만신(萬神)들이 모여서 받들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던 당이다 .

l925년 남산에서 무악동으로 옮겨갈 때 건물을 해체해서 남산에 있

을 때와 같이 지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과 같다고 한다. 현재 당의 구조

를 보면 한옥으로 3칸의 맞배지붕이며 전면은 약 2o여m이고 측면은

9 m정 도의 크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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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羅구T

현재 인왕산에 있는 국사당 전경

신상(神像)의 배열을 보면 정면(왼쪽부터)에는 삼불제석 .무학대사
.

두 칸 건너 강씨부인 .호구아씨 .최영장군 .별상님이 있으며, 좌측에는

나옹님 .칠성님 .용궁님 .민중전이 있고, 우측에는 산신님 .태조 이성

계 .단군님 .신장님 .곽곽넘 .창부씨의 화상이 모셔져 있다. 태조 이성

계 신상은 두점이 나란히 걸려 있는데 우측의 이성계상은 검은색 수염

이 길게 나 있으며, 핀색 바탕에 약간 를은 색 무리가 있는 곤룡포롤

입고 있다. 그리고 오른손은 긴 턱수염올 쓰다듬고 있으며 왼쪽에 있는

다른 이성계상은 를은 색 곤룡포에 황색 익선관(翼善冠)올 쓰고 있으며

용두(龍頭)가 달린 팔거리 의자에 양팔올 팔 소매 안에 넣고 찰아있는

모습이 다 .

국사당의 제사는 조선 고종(高宗) 때까지 매년 봄 .가을 두 번 제사

를 지내다가 폐지하자,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일제 때(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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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에 의해 이 사당이 남산에서 헐리게 되자 현판과 사당 일부를

인왕산 서쪽기글 선바위(禪를)아래로 옮겨지어 국사당의 명맥을 잇J L

있다.

(2) 장충동 관성묘(奬忠洞 關聖廟)

장충동27b 186-40에 있는 이 묘는 대지 loo평에 건물은 가로 250cm,

세로 3oom이며, 입구의 문은 격자문(格子門)으로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

으며, 담 안쪽으로 묘가 정동향에 위치해있고 옆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l96o년대까지도 이 묘를 부군당(府君堂)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동

네에서 별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묘라고 부른다 .

이 묘는 임진 .정유왜란때 명장(明將) 진인(陳寅) 등에 의해 건립되

었다고 하며, 일설에는 고종때 엄비(嚴妃)가 지었다고도 한다.

제일(祭日 )은 음력 정월 초하루, 5월 l3일(관운장탄신일), 6월 24일 )

lo월 l9일 4번 지내며 또 대월 초하루에 간단하게 제사를 올린다. 제사

목적은 가정의 부유를 원하는 즉 개인치성이 짙다 .

(문화재와 사적편 상술)

(3) 남산 와룡묘(南山 臥龍廟)

예장동 5-6에 있는 이 묘는 3간의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된 건물로

왼쪽 처마에 연이어서 정4각형 지붕의 종각이 만들어져 있다 .

이 묘는 철종때인 l862년에 촉한의 정숭 제갈공명의 행적올 추모하

는 유지들이 창건하였으나 l924년에 소실되자 다시 중건하고 와룡묘라

명명하였다 .

제사 일자는 옴력 6월 24일 와룡선생 .관성제군 두분을 위해 치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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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천상시에도 신자들이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문화재와 사적편 상술)

2. 민속놀이

(l) 씨름

r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J 5월 단오(端午)조에 보면

젊은이들이 남산의 왜장(要場 .藝場洞)이나 북악산 신무문(神武門)뒤에 모여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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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을 하여 승부를 겨룬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여 무릎을 구부

리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자의 오른다리를

잡은 후 동시에 일어나며 상대자를 번적들어 메어친다. 그리하여 밑에 깔리는

자가 지는 것이다. 내구(內局. 안걸이) .외구(外局. 밭걸이) .윤기(輪起. 둘러메

치기) 등 여러 자세가 있다. 그 중에 힘이 세고 손이 민첩한 자가 내기를 하기

도 하는데 이기는 사람을 도결국(理結局)이라 한다. 중국사람이 이를 본받아 ; l

것을 고려기 (高麗技)라 하기도 하고 또 요교(擦蹟)라고도 한다
.

또, r경도잡지 (京都雜志)J 5월 단오조에도

서울의 소년들이 남산기출에 모여 서로 씨름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서

로 대하고 구부려 각각 오른손으로 상대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상대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은 다음 일시에 일어나면서 서로 번적 들어 메어친다. 여기에

는 내구(內局. 안걸이) .외구(外局. 밭걸이) .윤기(輪起. 둘러메치기)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인이 이를 본받아 고려기(高麗技) 또는 요교(掠讀)라 한다 .

이상의 기록들을 보아도 남산 아래 예장의 푸른 잔디에서 5월의 태양

아래 청소년들의 씨름 경기가 성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사람들도

이를 본받아 고려희(高麗戱)라고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씨름의 여

러 법식(法式)이 중국으로 전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

(2) 답청(踏靑)

음력 3월 삼짇날(上巳日. 3월3일)이 되면 남산 언덕에 올라 화류(花

柳)놀이(꽃놀이)를 하는데 이것을 답청이라 하였다 .

활짝 핀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쟁반처럼 둥근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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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 한가족걷 기대회

을 만든 다음 참기름에 지지는데 이것을 화전(花燕. 꽃전)이라고 한다 .

이날은 화전을 붙여먹으며 주위의 꽃들을 감상하고 하루를 즐긴다 .

특히 서울에서 화류를 즐긴 곳은 필운대의 살구꽃, 성북동의 복사꽃
.

동대문 밖의 버들구경이 가장 좋은 곳이었다. 화창한 봄날 벗들과의 야

유놀이를 잊지 않기 위해 화전가라는 가사를 짓기도 하였다. 교은 정이

오(鄭以吾)의 남산8영내에 답청이 들어있다 .

(3) 연등구경 (觀燈)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이 되면 집집마다 연둥을 단다. 수십일 전부

터 아이들은 종이를 잘라 둥대에 매달아 깃발을 만들고 성안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하여 비용을 쓰는데 이것을 호기(呼讓)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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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일 연등 관경

하며 등은 여러종류가 있다. 즉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 . 칠성등 .오행

등 . 일월등 . 공등(種燈) . 배둥(船燈) . 종등(鍾燈) . 북등 . 누각등 .난간

둥 . 화분등 . 가마등 . 머루둥 . 병등 . 항아리등 . 방울둥 . 알둥 .봉둥 출

학등 .잉어등 .거북등 .자라둥 .수복둥(壽福燈) .태평둥(太平經) . 만세

둥(萬歲燈) .남산둥(南山燈)이 있는데 모두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으며

둥올 종이로 바르기도 하고 를고 푸른 비단으로 바르기도 한다 .

이날 저벽이 되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온 장안의 남녀들은 초

저녁부터 남북의 산기글에 올라가 둥 달아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또 악

기를 들고 거리를 坐다니면서 노는 사람도 있다. 이날은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불의 성을 만드는데 밤을 새우며 진행한다 .

특히 장안 밖 시골 노파들은 서로 붙들고 다투어 와서 반드시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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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두봉(要頭峰)에 올라가 이 장관(壯觀)을 구경한다는 r동국세시

기J 의 기록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에는 온 장안이 축제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

(4) 탁족(濯足)

r동국세시기J 에 의하면 6월 삼복(三流)이 되면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끊인 개장이나 또 밝이나 죽순을 넣기도 하고, 밀로 국수를 만들어

청채(靑菜)와 밝고기를 섞고 백마자탕(白廊子湯. 어저귀국)에 말아먹기

도 하고 미역국에다 밝고기를 섞고 국수를 넣고 물을 약간쳐 익혀먹기

도 하고, 호박과 돼지고기에다 횐 덕을 셀어넣어 를기도 하고 또 굴비

대가리를 섞어 崙아먹기도 하며, 밀가루에다 호박을 셀어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부치기도 하는 등 이런 음식은 여름철 시절응식으로 참되고 조

출한 별식으로 참외와 수박 등을 곁들이면서 남산과 북악산 계곡 등

청간(淸潤) 옥수(玉水)를 찾아 같은 또래들이 모여 밝은 개울물에 발도

담그고 갓끈도 발고 하루를 즐겁게 놀았는데 이것을 탁족회(濯足會)라

고 했다하는데 요즈음 피서에 해당한다 .

(5) 중양절 (重陽節)의 등고(登高)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되면 국화를 따다가 찹쌀백을 만들기도 하고

국화주를 담그고 또 배와 유자와 석류와 잣을 잘게 샐어 꿀물에 탄 화

채(花菜)를 만든 다음 이날이 되면 남산과 북악산 경치 좋은 곳에 모여

앉아 마시고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것은 등고(登高)의 및 풍속을

답습한 것이라고 r동국세시기J 에 기술되어 있다. 등고란 중국 후한

(後漢) 때 여남(汝南)사람 환경(極景)이 은사(隱士) 비장방(費長房)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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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니는데 비장방이 '9월 9일 여남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주머니를 만들어 수유(茶黃)를 넣어 팔에다 메고 산

에 올라가 국화주를 먹으면 큰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환경이

그렇게 한 다음 집에 돌아와 보니 밝 .개 . 양 등이 모두 한꺼번에 죽

어 있었다. 비장방이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이 너 대신 죽은 것이다'하였

다. 그 뒤 사람들이 이 날만 되면 산에 올라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

은 수유를 넣은 주머니를 차고 다띤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등고(登高)라 하였는데, 가을 단풍놀이이다 .

(6) 활坐기

남산에 활쓰는 석호정(石虎亭)이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곳에서

활을 坐았으나 갑오경장에 따라 옛 사풍(射風)이 위축되었다가 l899년

에 사직동 황학정(黃鶴를)이 설립되면서 다시 왕성하여졌으나 일제의

. _D .!

석호정에서 활 및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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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하에 활坐기가 다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l922년 조선궁도연

구회(朝鮮弓道硏究會)가 발족됨에 따라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l945년까

지 서울에서는 4o여곳의 활터가 있었는데 그 중 석호정도 유명하였다 .

활터에는 활을 쓰았을 때 화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과녁 뒤에 토

성을 설치하였다 .

화살을 주우러 다니는 길을 연전(漆請)길이라 하고 화살의 맞음과 떨

어지는 방향을 알리는 기를 고전기 (告傳漆)라고 부른다. 활을 쓸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자세는 다음과 같다 .

@ 쓰는 사람의 기(技)가 출고 사용하는 공구가 적합하면 반드시 관중

하게 되어 있으며 부중(不中)일 때에는 반구제기 (反求諸己)하여야

한다.

@ 궁도에 연마된 사람이면 활을 사심없이 당겨서 심기(心氣)를 집중

하며 활을 존다는 의식을 버리고 발사한다 .

@ 궁술은 넓은 의미로 궁도에 속하지만 궁술 그 자체는 궁도의 대도

(犬道)에 입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수덕(修德)에 철저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정진(正眞)함으로씨 비로소 궁도를 터득할 수 있

다. 활을 坐는 동작은 일관된 연속동작으로서 동작과 동작 사이에

는 일정한 절차가 있으나 휴지(休止)는 없으며 이것들이 정(靜)과

동(動)의 균형에 따라 유연하게 종횡십자(縱橫十字)의 운동으로 누

적되어 자연스럽게 발사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활은 시대에 따라 형태의 변화와 제작기술에 있어 꾸준

한 진보가 있었다. 그 종류를 보면, 용도에 따라 전시용(戰時用) .수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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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연악용(宴樂用) . 습사용(習射用)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정

량궁(正兩弓. 큰활) . 예궁(禮弓. 본명은 大弓) .목궁(木弓) . 철궁(鐵

弓) . 철태궁(鐵胎弓) .고(論동개활) .각궁(角弓 또는料弓 .長弓) 등 일

곱 종류가 있으나 현재 각궁(角弓. 長弓)만이 전하고 있는데 그 정교하

고 미려함이 다른 나라의 활에 비할 수 없이 뛰어나고 유래 또한 요원

하다.

3. 설화(說話)

설화란 보통 옛날 이야기로 통칭된다. 이 설화는 민속학개설(民俗學

槪說. T h e H a n d Bo o k of Fol린ore)을 처음 쓴 영국의 번(c.s.Bun)여사

의 삼분법 (三分法)에서 신화(神話) . 전설(傳說) . 민담(民譯)으로 분류하

였다. 신화(myth)는 전숭자(傳承者)가 진실되고 신성(神聖)하다고 인식

하는 이야기로, 즉 신(神)에 관한 이야기든가 또는 자연현상이나 사회

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든가 또는 신성시(神聖視)되는

이야기롤 말하는데 석기서 진실성이 손상되지 않는다해도 신성성(神聖

性)을 상실하면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따라서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

(神)중심으로 신적(神的)눙력이 발휘되어야 하며 숭고하고 종교적이어

야 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남산에는 신화는 없

다,

전설(legend)은 진실성 (眞實性)이 있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

하는 이야기로서 그 중거물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전설일 따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설의 진실성은 끊임없이 의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는 사람(話者)이나 듣는 사람(廳者) 또는 전

승자(傳承者, transmitters)가 그 이야기의 사실(event)를 믿는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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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안 믿는 측도 있다. 이것을 분석하띤 틀림없다는 확신자, 긴가민가

반신반의 (半信半疑)하는 자, 의심하는 자, 불신자(구信者),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는 자 등 5단계가 있으며, 이 5단계에 속하는 이야기하

는 자(話者)와 듣는 자(廳者)가 대(代)물림을 계속하는데 그래도 전설은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다 .

민담은(Folktale)은 간단히 말해서 신성(神聖)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

며 진실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옛날 옛적에 호

랑이 담배피울 때...'부터 민담은 사실이 아니고 화자(話者)가 꾸며낸

이야기임을 선언한다. 다시 말해서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

니고 오직 흥미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민담이다. 조선시대에

나온 r고금소총(古今笑叢)J . r대동야승(大東野乘)J . r동야휘집 (東

野鐘集)J . r계서야담(溪書野談)J 등에서 수많은 민담자료가 포함되

어 있다. 그 밖에 역사와 설화의 중간적 서술체인 사화(史話)도 있다 .

남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설화를 기존문헌에서 발췌, 서술해 보

고자 한다 .

(l) 남산은 서울의 안산(案山)

조선을 건국하고 처음 도읍터를 정할 때 태조 이성계는 과천 관악산

(冠崙山)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그에게 선생이 있었다. '저 과천 관악

산을 안산으로 대궐을 지으면 천년 도읍을 할 수 있으나 여러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남산을 안산으로 삼으면 오백년간을 편히 지낼 수

있다.' 해서 지배받기 보다는 편히 지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남산을

바라보고 궁절을 지었으며 본래는 목멱산인데 도읍을 정할 때 남산이

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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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사당(國師堂)의 유래

함경도 영흥땅 어느 마을에 노파 한 사람이 살았는데 슬하에 딸 하

나가 있었다. 이태조가 아이때 그 집앞을 지나가자 노파는 태조에게 몰

래 말하기 를

릿장차 임금이 될 것이니 몸을 조심하시고 시장하거나 무슨 의심나는

일 있거든 꼭 찾아오시오."

하였다. 하루는 태조가 그 집 앞을 지나 가는데 비가 몹시 와서 그 집

에서 자게 되었다. 노파가 웃으면서

"오늘은 조응히 할 말이 있으니 잘 오셨소."

하였다. 저벽이 되어 태조는 아랫묵에 눕고 딸은 웃목에 누웠다 .

밤이 깊자 할머니는 태조에게 앞으로 어찌어찌 할 것이며 임금이 되

거든 도읍을 한양에 정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그 딸

이 말참견을 한다. 노파가

"방정맞은 년 왜 자지않고 이러는 것이여."

하고 태조에게

"도련님 고년 딸을 때리시오."

한다. 말하던 것이 누설되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여 찰을 한 대 몹시 쳤

더니 그 딸이 사지를 바르르 떨고 죽는다. 태조는 어이가 없어
I

"내가 당신 딸을 죽였으니 나를 관에 고발하여 죄를 받게 하시오."

하였다. 노파는 태연히

"이 일은 제가 잘못하여 죽은 것이고 저의 운명이요. 그러니 이 밤으

로 나가 저 아이를 묻읍시다."

한다. 태조는 그 아이의 시체를 지고 노파는 땅 팔 것을 메고 나가 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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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묻은 뒤에 태조의 소매를 잡고 울면서

"내가 도련님이 한 번 치면 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때리라고 한 것

은 영특한 임금님의 큰 사업에 누가 끼칠까 한 것이오. 이 길로 가시어

대업을 이루시고 잊지나 마십시오. 나도 새벽이 되면 다른 데로 가겠

소."

하였다. 그 뒤 태조가 세상에 나와 현관(顯官)이 된 뒤에 그 할머니를

찾아 함경도 전역으로 수소문했으나 영영 찾을 수 없었다
.

그 뒤 태조는 조선을 세우고 한양에 도읍을 정한 뒤에 남산 중력에

집을 짓고 그 모녀의 초상을 그려달고 '국사당'이라 칭호하고 봄 .가을

로 무당을 시켜 글을 하며 그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

(3) 남산은 잠두산(?)

탑골공원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남산이 있는데 그 산을 잠두산(蠶頭

山)이라고 한다. 그것은 누에가 뽕먹는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어떻게 보면 부인이 어린애 낳는 형상같다고도 한다. 한가운데가 툭

불거져내려 있어 여자가 애 낳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석자

가 애 낳는 형태의 문이 남소문(南小門)이기 때문에 그 문올 열면 서울

여자가 풍기가 문란해진다고하여 옛날에는 문올 닫아 놓았으며, 왜놈이

와서 문올 열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문이 없어져서 이 문자리가 있

던 고개로 다닌다고 한다 .

(4) 남대문이 숭례문이 된 유래

남대문이 숭례문이 된 것은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길 때 무학

대사란 지리학자를 데리고 경복궁을 지었는데 자주 불이 났다.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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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까하고 생각해 보랐다. 오행상 이 지구

를 36o도에 대해 24방위로 나뉘어 놓은 것을 나침판, 쇠철, 나전으로

분석해 봤을 때, 북방은 수(水)로서 물을 상징하고 중앙은 목(木)으로

나무를 상징하고 남방(南方)은 화(火)로서 불을 상징하는데 남쪽 불을

막아야 경복궁이 불이 나지 않는다
.

그래서 숭례문이라 하였다. 숭(崇)자는 오행상 목(木)이며 예(禮)자는

오행상 화(火)에 속하니까 나무(崇)위에 불(禮)이 떨어지면 나무가 타버

리게 된다. 또 현판도 글씨를 옆으로 쓰지많고 세워서 쓴 것도 나무에

불이 떨어져 화기(火氣)가 경복궁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불이 남대문에서

다 타버린다는 뜻으로 숭례문(崇禮門)이라 했고, 세워서 썼다고 한다 .

(5) 필동(筆洞)의 유래

옛날에 필동에 한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 선비는 성실하고

행실도 착하고 어렸을 때에는 신동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도 잘해서 마

을 사람들 입에 칭찬이 오고갔고 그 선비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 마을

에 큰 인물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

그런데 이 선비집은 너무 가난해서 를을 살 돈마저 없어 나무를 깎

거나 짐승의 털을 가지고 를을 만들어 글씨를 됐다 .

과거 시험 날짜가 되자, 그 선비는 정성껏 나무를 깎고 짐승의 털로

를을 만들어 시험보러 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선비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위해 큰 잔치를 마련하여 그 선비를 대접하면서

"모두 너한테 기대를 건다. 너 뿐이다. 우리 마을을 살리려면 네가

장원급제 를 해야한다."

하고 마을 어른들은 그 선비에게 제각기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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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만든 를이 부러져 시

험을 보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버렸다 .

이 선비는 동네 어른들의 부탁 등 실망이 너무 크고 또 고개를 들

수 없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다. 선비의 자살소식을 들

은 마을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마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고 재주있는 사람이 공부하는데 를 때문에 이런 끊적한 일이 있어서

는 안된다고 하고 마을사람 몇몇이 를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소

문이 나서 인근마을 선비들이 이 마을에 를을 사려고 모여들기 시작하

자, 이때부터 마을 이름이 필동이 되었다고 한다.

(6) 약수동 부어티 고개

왕십리에서 약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한다. 붙을부자(附) 늘어자

(於) 고개치(崎)자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옛날에 이 고

개에 강도가 심해서 흔자는 넘어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말고 여릿이 함께 가라는 뜻에서 고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

(7) 버티고개 유래

버티고개는 약수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아가는 고개이름이다. 도성(都

城)의 주산(主山)인 부아악(負兒岳)이 어린애를 업고 나가는 형국이 므

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서쪽에 모악(母岳)과 떡고개를 두어서 어머니가

떡을 가지고 그 애를 달래서 머무르게 하고, 또 남쪽에는 벌아령(伐兒

嶺)을 두어서 아이가 나가면 벌을 가하겠다고 하여 그 아이를 못나가도

록 막았다는 것인데, 그 벌아령이 변하여 버티고개라는 이름이 붙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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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

또 일설에는 예전 이 고개는 좁고 험한데다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도적이 들글었다. 순라운들이 야경을 돌면서 '번도'라고 외치며 도둑을

를았는데, 이 말이 차출 변하여 번티(番崎)라 하다가 버터, 버티라 하고

한자명으로 부어치(扶於崎)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고개에 도둑이 많았

으므로 생김새가 험상궂고 마음씨가 곱지 않은 사람을 보면 릿밤중에

버티고개에 가서 禁을 놈"이라는 농담이 생겨났다
.

실제 버티고개에는 조선초기부터 도둑이 들글었다. r조선왕조실록J

에 적혀있는 몇 가지 예를 보면 세종l3\I(1431) 4월에 버티고개에 있는

초막에 도적떼가 침입하여 승려 3명을 살상하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할

다. 조정에서는 병조 . 형조 . 의금부 . 한성부로 하여금 도성 4대문을 막

고 수사케 하였다. lo여일만에 도적떼 6명을 체포하여 참형에 처하였지

만 수사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애꿎은 봉변을 당하였다. 예종

원년(1469)에는 버티고개 남소문에서 도적떼가 군사들을 죽이고 수문

선전관을 를아내어 도성 내외를 소란케 함으로서 그 뒤 남소문을 폐쇄

하는 일까지 생기게 하였다. 또 성종 l0'd(1497)에는 버티고개 일대에

도적떼가 많은 것은 그 곳 일대에 소나무출이 무성하여 도적들이 숨기

때문이라하여 한성부로 하여금 소나무숲을 베게한 일도 있었다 .

(8) 부엉바위

예장동 산5번지 남산 공명골(孔明찰)에는 부엉바위 (휴암. 情를)가 있

다. 바위모습이 마치 부엉이처럼 생졌다 하여 부엉바위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간흑 범바위라고도 부른다. 이 바위 밑에는 물맛이 좋은 약수가

나오는데 예로부터 이 약수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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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영조(英祖) 때 한은석 (韓恩錫)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관직에 있다가 사도세자(恩惟世子)의 죽음을 보고 환별을 느껴 벼슬을

그만 두고 초야에 묻혔다. 그러나 거느리는 식구는 많고 살림은 몹시

가난하여 생각하다 못해 죽기로 작정하고 어느날 밤 부엉바위 위에 올

라갔다. 마침 이 바위 아랫쪽에 목을 매기에 알맞은 나뭇가지가 있어

목을 매기로 결심하고 나무로 오르는 순간 사람 살리라는 여인의 비명

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 왔다. 어둠을 헤치고 그 여인을 찾던 중

삼십이 채 안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타나서 밤중에 길을 잃었으니 를

도와 달라고 하였다. 한은석이 그 여인에게 어터 사시는 누구냐고 물었

다. 여인은 문안에 복숭아를 가지고 갔다가 날이 어두워 길을 잃고 말

았는데 금방 귀신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서 급하게 소리를 외쳤는데 이

제 살펴보니 알 것도 같다고 하고 혹 바쁘시지 않으면 저의 집이 요너

머 과일밭이니 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

여인을 따라 밤길을 더듬어 나갔을 때 여인의 집은 남산 너머 후암

동 복숭아밭에 있었다. 그 집에는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한은석은

차려온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날 밤 여인과 함께 잠을 찰다. 아침

이 되어 한은석이 돌아가려 하자 여인은 수십냥의 돈까지 주었다. 몇

번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여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부터 한

은석은 밤마다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달콤한 밤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미날 밤도 한은석은 후암동의 여인의 집을 찾아 가려J L

남산 부엉바위 앞을 지나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당신은 오늘밤 그 계집 한데로 가면 죽고 마오."

하면서 그 계집은 수천년 특은 지네로서 사람의 진을 빼먹는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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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 계집한테 진을 때앗겨 왔는데 오늘밤 담배를 피운다음 담

뱃진이 있는 침을 그 계집의 얼굴에 뱉으라고 하고 담뱃대 한개를 주

었다. 한은석은 괴이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노인이 시키는 데로 하기

위해 담뱃대를 입에 물고 여인의 집으로 갔다. 여인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한은석은 노인이 시키는 데로 여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고 하

였으나 도저히 그러지 못하고 땅에 뱉어 버렸다. 여인은 고맙다고 몇번

이나 말하면서 저는 노인의 말대로 지네라고 하고 그 노인은 천년묵은

지렁이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을 질투해서 서방님을 시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인데 서방님은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여기 돈 만냥이 있사오니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돈을 내어 놓았다. 한은석은 꿈만 같았다. 그날 밤 또 여인과 단

꿈을 꾸었다. 이튿날 그 여인의 집을 찾아 갔다가 깜짝 놀랐다. 어제까

지도 분명히 이 자리에 집이 있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

'지네의 변신인 그 여인이 사람이 되어 어디론가 가버렸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

그 뒤 한은석은 여인이 준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그의 자손

도 번창했다고 한다 .

(9) 회현동 은행나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서울로 쳐들어 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일본

군의 소서행장(小西行長) 부대는 동대문으로해서 문 안으로 쳐들어 오

고 가등청정 (加麗淸正)의 부대는 그 이튿날 남대문에 도착하였다 .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우리나라 군사의 척후는 일본군의 동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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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회현동 2가 36번지 집 됫뜰에 있는 크나큰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정찰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입성하자, 그들은 이 은행나무를 베어 버

리기 위해 도끼로 나무밑둥을 적었다. 이상하게도 그 찍힌 곳에서 싯퍼

런 및물이 솟아 오르자 일본군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 나무베는 것을

중지하였다고 한다 .

(lo) 숭례문의 현판

숭례문(崇禮門)이라고 를 편액글자는 시골사람이 "거 참 잘도 했더

라."라 감탄을 했다는 글씨는 과연 누가 쓴 것일까 .

위창(蒙滄) 오세창(吳世昌)에 따르면 류진동(柳辰同)의 글씨라 하지만

참 주인공은 태종의 받아들 풍류왕자인 양념대군이라는 근거가 유력하

다. 이 종액(從額)에 읽힌 설화를 소개해 본다 .

임진왜란때 양녕대군이 쓴 액자가 없어지자 누군가 새로 현판을 써

서 달았다. 그러나 다는 족족 떨어져서 사라졌다. 사람들이 괴이한 변

고라고 의아해 하던 어느날 밤 남대문을 향해 서광이 번적거렸다. 불빛

을 찾아가 보니 청파 배다리께 웅명이 속에서 비치는 것이었다. 수상히

여겨 웅덩이를 뒤집어 보자 임란전에 달았던 원래의 현판이 잠겨 있었

다. 그래서 다시 남대문 제 위치에 달게 되었다고 한다 .

(ll) 양녕대군(讓寧大君)과 숭례문 현판

양녕대군은 조선3대 왕인 태종대왕의 첫째 왕자로 글 잘하고, 글씨

잘 쓰는 왕자였다. 일적이 세자에 책봉되었는데 태종대왕이 셋째왕자인

충녕대군(忠寧大君)한테 왕위를 전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을 눈

치채고 부왕(父王)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체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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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괴이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양녕대군은 세자책봉이 폐립(廢

立)될 것 같이 되었다 .

그 동생인 효령대군(孝寧大君)은 양념대군이 그렇게 되니까 세자책봉

이 자기한테 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부왕(父王)한테 잘뵈려고 몸가짐이

며 말씨와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근신하고 글도 열심히 공부하였다 .

하루는 양녕대군이 효령을 발로 슬적 차면서
T

릿충념을 모르느냐?"

하였다. 효령대군은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아 차리고 절에 들어 늘 북을

쳤는데도 북은 要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 절어지지 않고

질긴 것을 효령대군 북가죽이란 말이 생겼다
.

양넘대군은 왕위에 뜻이 없어서 해괴한 행동을 거듭했기 때문에 종

내는 세자책봉(冊封)도 폐립되고 말았다. 자유로운 몸이 되자 경향(京

鄕) 각지를 두루 돌아 다니며 시홍(誇興)이 일어나면 시를 지었다. 어

떤 절에 가서 지은 시에 이런 시가 있다 .

신에 낀 간치는 아침밥을 것고

령글에 절린 달은 밤에 등간블이 편라

외로이 치 있는 바위 릴에시 른자 자니

오직 람은 한 층단 남아 있네

山霧朝作飯 蘿月夜爲燈

獨宿孤를下 唯 存 塔 - 層

남대문에 걸려있는 숭례문이라는 현판은 양넘대군이 쓴 것이라고 한

다. 임진왜란 때 이 현판이 떨어져 없어져서 다른 사람 글씨로 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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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달았다. 그러나 다른 현판을 달았으나 계속 떨어졌다 .

광해군때 청파(靑漆) 배다리에 있는 웅덩이에 서기(瑞氣)가 비쳐서

그 웅덩이를 파는데 양넘대군이 친히 쓴 숭례문의 현판이 나왔다. 이

현판을 달았더니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숭례문의

현판은 그 현판이라고 한다 .

(l2) 윤회굉의 조경

지금의 중구 쌍림동에 윤회굉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타고나기를

수석이 연출해 내는 정경을 즐기는 성품이었다. 집안의 바위를 깍기도

하고 이리저리 쌓아서 산모양으로 하고 이끼를 자연스럽게 입힌다. 바

위 사이사이에 진귀한 화초를 심고 도랑물을 끌어 들여서 못을 꾸민

다음 부용(菜蔘) 꽃을 심는다. 이렇게 애써 꾸며 놓았으니 그 숲과 연

못 운치가 세속을 떠난 듯 보기 드문 근사한 조경이었다. 이 모양으로

그럴싸하게 꾸민 정원이어서 서울 장안의 사대부들이 찾아 오면 술을

대접하고 시도 을으며 이곳 풍수에 젖어들곤 했다 .

어느 날 성택선(成澤善)이란 친구가 놀러와서 대접을 받으며 한담을

나누던 중

"우리집에 괴상한 돌이 있는데 매우 크고 잘 생겨서 볼만 하이. 눈곱

만치도 조아 꾸미거나 간 것이 아니라서 천연 그대로인데 자네가 원한

다면 서슴치 않고 줄터이니 언제고 달구지를 보내게나."

이렇게 시원스럽게 말하고 돌아갔다. 윤선비는 매우 좋아하며 당장 이

튿날 공용발구지를 빌리고 하인을 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명동에 있

는 성선비 집으로 그 돌을 실어 오도록 하였다. 하인 달구지가 당도하

자 성선비는 남산 잠두봉(要頭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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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내집의 괴석일세. 재주껏 실어 가게나."

한다. 하인은 어이없이 잠두봉을 치켜보다 돌아 갔다는 이야기이다 .

자연 있는 그대로 남산을 아침 저녁 바라다 보며 살았던 문안사람들

은 잠두봉이야말로 제집 뜰 안의 수석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이다. 윤희

굉처럼 인위적으로 애써서 조경을 해서 뽐내고 살던 것과는 생판 다른

자연관이 아니던가 .

(l3) 청학동 선인 이행

이행의 호는 용재(容齋) 또는 청학도인(靑鶴道人)이라 하였다. 연산군

lo년 갑자사화 때 성종의 폐비 윤씨의 복귀를 반대하다가 충주로 유배

되었다. 중종이 들어서고 기묘사화로 조정암(趙靜應)일파가 제거되자

재등용되어 부재학이 되고 이어서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라 대

제학을 겸하였다 .

그는 찰산 기글에 서옥(書屋)을 짓고 청학도인이라 하였다. 어느 날

해가 저물었는데 의정부의 녹사(錄事,아전)가 보고할 일로 청학동을 찾

랐다. 한 헙수룩한 늘은이가 諒은 옷에 나막신을 신고 아이를 안고서

동구 밖에 나서기에 녹사가 말을 탄 체

"정승께서 집에 계신가?"

라고 묻자

야무슨 급한 일이기에, 내 여기 있네."

라고 하자 그는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한다. 한 나라의

뜨르륵 하는 정승이기 이전에 수수한 청학도인으로 자처하며 운치를

따라 사는 글선비로 고고했던 그였다. 이런 수탈함은 보기 드문 일이어

서 명나라 사신뿐 아니라 사도(史道)에 이르기까지 그를 대신으로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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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도 선인(仙人)으로 추앙하며 마냥 부러워한다 .lo척 키에 수염이

텁수룩한 모난 용모하며 눈매가 해밝고 그 위에 그어진 눈팀은 그림

같아서 신선의 풍모를 지닌 문학취향이 그윽하던 분이었다
.

청학동은 목벽산 기출에 자리한 동네로 골이 깊고 물이 맑아 승경지

로 꼽혔던 곳이다. 명나라 사신 당고(唐寧)가 청학동을 시에서 찬양하

고 있다.

조선 성할 청학동에 청학설인의 글찰이 있다네

고 신선 피자거리에 나오기도 한다지 출

때로는 학을 라고 피 하눌가에 토면다네

이렇게 을은 것으로 보아도 청학도인를 학을 타고 여유자적하게 신선

놀이를 한 모양이다 .

(l4) 회현동에서 잘 된 동래정씨

회현동 l가 l4번지에 있는 정씨터는 동래정씨(東諒鄭氏)터이다 .

중종때 영의정 정광필(鄭光濯)의 집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꿈에 신

인(神人)이 나타나 이르기를

'이 나무에 서각대(臘角帶) 열 둘을 걸게 되리라
.

하더니 드디어 그 집안에서 정승 l2명이 배출되었다. 동래정씨를 서울

에서 '회동정씨(會洞鄭氏)'라 별칭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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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상가승무노인곡(喪歌僧舞老人哭)

옛날에 성종대왕(成宗大王)이 미복(微服)을 하고 서울 장안을 야간

순행(夜巡)하며 민정을 살졌다. 이날 남산골에 갔는데 어떤 오두막집에

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술상을 앞에 놓고 울고 있어 그 앞에 상제(喪

制) 한 사람이 노래를 하고 여자 중(女僧)이 춤을 추고 있었다. 성종대

왕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고 물었

다. 노인은 대답하기를

"저 상제는 내 아들이요. 작년에 어미가 죽어서 상복을 입고 있소 .

그리고 저 머리를 깎은 여자는 내 며느리요. 오늘은 내 환갑 날인데 집

이 가난해서 환갑 잔치상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는 자기 머리를

깎아 팔아서 약간의 음식을 차려서 잔치상을 마련하였소. 아들은 이 애

비를 즐겁게 하느라고 저렇게 노래를 하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소 .

아들 며느리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

는 자연히 눈물이 나서 울고 있소."

이렇게 노인이 말하는 말을 들은 성종대왕은 크게 감동하였다 .

이런 사람을 구해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환궁(還宮)한 뒤에 갑자기 별

과(別科)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거(科擧)의 글제를 r喪歌情舞老

人哭J 으로 냈다. 즉 상주(喪主)는 노래하고 중(僧)은 춤추고 노인은 운

다(哭)는 글제이다. 이런 글제목은 들어본 적도 없고 글에도 없는 제목

이라서 과거보러 온 사람은 아무도 글을 써 바치지 못하였다. 오직 이

노인의 아들만은 글을 써서 바쳐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그 뒤로도 노

부(老父)를 잘 봉양하게 됐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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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 t남자는 노래하고 여자는 춤추고 노인은 탄식하고T라

는 문제를 낸 숙종대왕

옛날에 숙종대왕이 미복(微服)을 하고 야행(夜行)을 하는데 남산골에

갔다.

남산골에는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과거시험을 몇 번 찰는데 번번이

떨어졌다. 조반석즉(朝飯夕瑞)도 불가능할 만큼 가난하였다. 마침 오늘

이 그 선비 아버지의 회갑날인지 고희(古稀)인지 뜻있는 날이었다린 r L

러나 너무 가난하여 음식을 해 드릴래도 아무런 계책이 없었다. 생각다

못해 그 선비부인은 자기 머리를 깎아 팔고 그 머리채 괄은 돈으로 곡

식을 한 되박 사고 찬거리를 조금 준비해서 조출한 음식을 장만하였다 .

그러나 남을 청할 수 없는 처지여서 밤늦게 음식을 차려드리고 두 내

외가 옆에 찰아 아버님께 음식 드시기를 권하고 공손히 절을 했으나

노인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때 며느리는 꼬깔을 접어서 머리에 쓰고

남편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아버님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서이다. 이때 노인은 속으로 울고 있었다. 자기도 무능해서 재산이 없

고 아들마저 무능해서 재산을 못가지고해서 며느리의 머리를 깎게 해

서 그것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먹자니 목이 메어 못 먹는 처지였다출 r L

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드시게 하느라고 아들은 만수(萬壽)를 비는 노래

를 부르고 며느리는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었던 것이다 .

이 광경을 밖에서 남몰래 지켜본 숙종대왕은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밤이 늦었으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찰 쉬었다 갑시다."

하였다. 이때 주인이

릿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맞이하였다. 숙종대왕은 그 방에 들어와서 앉으면서

l關



兆내가 본의는 아닙니다만, 지나가다 보니까 출추고 노래하고 노친내

는 울고있는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 노인은 자초지종으로 숙종대왕에게 지금까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때 숙종대왕은

"참으로 갸륵하고 효심이 지극하구려. 그 효심을 받아들이셔야지요 .

노인이 거절하시면 아들과 며느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 나그네

도 배가 고프니 박주 한 잔 주시오."

하고 같이 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이제 이 나그네도 갈 길이 바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문을 나서면서 그 선비에게 하는 말이

暇과거에 몇 번 떨어졌다 하니 다시 한 번 응시해 보시오. 곧 과거시

험이 있다고 합디다."

하였다. 그 일이 있은지 며칠 뒤에 과거시험이 있었다. 그 젊은 선비가

과거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문제는 "한 여인은 춤을 추고 한 남자는 노

래부르고 노인은 찰아서 울고"라는 시험제목을 내걸었다. 오직 며칠전

자기네 집에 있었던 일과 비슷해서 자기 심정에 관한 것을 글로 지어

서 제출하였다. 얼마 뒤 숙종대왕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무릎을 치면서 장원을 시켰다. 뒤에 효행(孝行)에 모범이 되는 관

리가 되었으며 훌릉하게 되었다고 한다 .

(l7) 회현동의 흥가와 서울에 와서 제일 잘 된 동래정씨

서울 6백년동안 남산 밑 회현동에 와서 제일 잘 된 사람이 동래정씨

라고 한다. 그래서 동래정씨를 회동정씨 (會洞鄭氏)라 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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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책을 많이 읽은 정유길이란 사람이 서울에 왔으나 살만한

마땅한 집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남산 밑에 빈집이 한채 있긴 하나 밤

이면 귀신이 나타나 야단법석을 떠는 흠가(lzl家)라고 한다. 정유길 내

외는 하는 수 없이 흡가도 아랑곳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

부인은 바느질 송씨가 좋아서 부잣집의 할바느질을 하고 정유길도

밤새 근무하는 즉 번을 서는 벼슬을 하나 얻어서 착실히 근무하였다
.

어느 날 밤에 이불을 깔아 놓고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

는데 누군가 들어 오길래 남편인 줄 알았다. 곧 들어오자 자기의 무릎

을 베고 드러 누었다. 얼굴을 보니 남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화로에 꽃

아 놓았던 인두로 드러누웠던 사람의 이마를 지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넌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

새벽 너다섯시쯤 되어서야 남편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자

부인은 지난 밤에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

남편은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 이상하구나. 건년방으로 가봐야지 ." .

하고 건넌방으로 가서 이구석 저구석 살졌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데 이상하게도 천정 반자 한 곳이 쳐져 있었다. 정유길은 쳐져있는 반

자를 뜯었다. 놀랄게도 그 안에는 검은 칠을 한 관(橋)하나가 있었다 .

관을 조심스럽게 방으로 내려 놓고 관 뚜껑을 뜯었다. 두 내외는 깜짝

놀랐다. 그 안에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금과 은이 가득하였다. 정유길

은 마음을 가다듬고 난 다음

"이것이 조화를 부렸구나!"

하고 그 많은 금과 은을 나라에 바쳤다. 물론 나라에서는 정유길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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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어느날 정유길이 무슨 일이 있어 남대문에 갔다가 오다가 갑자

기 소나기가 쏟아져 추녀끝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어떤 옷 잘 입은

한 선비가 옆에 와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는 갓 위에

쓰는 갈모가 없었다. 그래서 정유길이

"선비는 갈모가 없소?"

"네 없습니 다."

"아 그래요. 내게 갈모가 하나 더 있으니 이것을 쓰고 가시오."

하고 정유길은 갈모 하나를 그 선비에게 주고

"내 집은 저기 열 몇번째 집 다응 초가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집

이요. 뒤에 보내 주시오."

그 뒤에 아무리 기다렸으나 갈모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정유길이 이조판서 (吏蓄判書)가 됐다. 그때 이조정랑(吏蓄正

郎)이란 벼슬에 오른 사람이 인사하러 왔다. 정유길이 자세히 바라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 젊은 사람 역시 이조판서를 어디

서 많이 본 사람 같았다. 한참 만에야 갈모를 빌려간 사람임을 알게 되

었다. 정유길은

"나 모르겠소?"

그 사람은 갈모를 빌려준 어른으로 안다고 하였다. 그제서야 정유길은

"절은이처럼 신용없는 사람이 인사권을 담당하는 귀한 요직에 있어

서는 안될 것이야."

하고 나가보라고 하였다. 그 절은 선비는 신용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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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남산골 샌님의 나막신? 역적바라기

남산골 하면 가난한 샌님이 떠오른다. 남산골 샌님은 그냥 얼어 죽어

도 곁불은 안적고 또 짚신을 삼을 수 없으니까 굽이 달아 없어진 나막

신을 신고 다닌다고 한다
.

남산골 샌님 역적바라듯 한다는 말은 조선시대 서로 세력다툼을 하

다가 한 패가 역적으로 몰리면 그 다음에 조정에서 데려다 쓸 사람은

남산골 샌님 밖에 없기 때문에 남산골 역적 바라듯 한다는 말이 생겨

났다고 한다
.

이 남산골 샌님이라는 시천말은 가난에 오기만 남은 선비를 비양댈

때에 쓰였다고 하나 "남산골 샌님이 원 하나 내지는 못해도, 뗄 권리는

있다."라는 말이 전해온다. 이것은 남산 기출에 청렴과 결백으로 살았

던 선비들에게 했던 홀대가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선시대에는 남산골 샌님의 별명을 "남산골 딸각발이計라고도 했다 한

다. 그 때에 남산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벼슬자리가 없고 가난하

여 나막신을 신고 다됐다고 해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청렴과 결백 그리고 절조(節燥)를 생명으로 한 선비들의 모습을 가리키

기도 한다. 일석(-石) 이희승(李熙昇)선생의 r딸각발이J 라는 수필이

유명하다 .

(l9) 동악 이안눌의 가연

어느 해 대보름날 밤 다리밟기에 나섰던 새 신랑이 초례를 치른지

며칠 안돼서 엉뚱한 새색시와 뜻하지 않게 기연을 맺게된 야담이 있다 .

며칠 전 장가들은 소년 이안눌(李安論)은 새신랑으로서 새옷을 입고

대보름날 밤에 수표교를 밟은 뒤 술이 곤드레가 되어 길가에 정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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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오늘 초례를 치른 신부집에서의 새신랑도 다리

밟기에 나갔다가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하인들을 시켜

신랑을 찾아 돌아 다띤는데 소년 이안눌이 길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

고 새신랑이라고 생각한 하인들은 고이 업어다가 신방에 눕혔다. 며칠

전 장가든 이안눌은 혼미한채 엉뚱한 새신부와 그날 밤 한 이부자리에

서 갔다.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깨어난 이안눌은 미안하기 그지 없었다. 이때 신

부는

릿저의 집안은 대대로 역관(譯官)을 지내온 중인(中人) 집안이온데 무

남독녀라서 차마 죽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더럽혀진 몸이나마 장차

섬길수만 있게하여 주신다면 소실이 되어 5 은 부모를 봉양하다가 명

대로 살았으면 하온데 ..."

하면서 애처롭게 하소연하였다. 이안눌은

인집안의 범절이 엄한 데다가 미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초립동인

몸으로 어찌 축첩할 수 있겠소."

하자, 신부는

인이모님이나 고모님이 계시면 거기에 저를 의탁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원했다. 이안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양가에는 물론 비밀

로 했으며 또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

그 뒤 이안눌이 급제하자 신부를 집안으로 들이고 신부의 노부에게

그때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신부의 노부는 기가 막혀하면서

사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군!"

하면서 흐뭇해 하였다. 드디어 이안눌은 벼슬이 예조판서 (禮蓄判書)에

이르고 홍문관 . 예문관 양관의 대제학(大握學)을 지내면서 계관시인(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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冠詩人)으로 명망이 높았다 .

(2o) 남소문을 열면 서울여자가 바람난다

서울에 사대문이 있는데 그 중 북문은 사용하지 않고 세 문만을 사

용하였는데 불편해서 동소문, 서소문, 남소문 등을 만들었다. 남소문 자

리는 지금 타위호텔과 남산 사이 조금 폭 꺼져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하

면 한남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 고개가 남소문 자리로서 그 남소문

을 사웅하면 서울여자가 바람이 나기 때문에 그 문을 못쓰게 하였다 .

서울 장안 여자들이 품기가 문란해지기 때문이다. 요즈음 여자들이 풍

기가 문란하?면 남소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것으로 생각한

다고 하였다 .

(2l) 강감찬(姜撚贊) 장군과 남산 호랑이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이 한양판관(漢陽判官)이 되어 한양에 부임하였

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집마다 큰 그물을 처마 끝에서부터 땅에 당도

록 늘어 놓았다 .

강판관이 보기에 너무 이상해서 아전을 불러 그 곡절을 물었다 .

아전이 대답하기 를

릿한양에는 호랑이가 매우 많아서 저녁때만 되면 출입을 못하는 것

은 물론이며 특히 밤이 되면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인가를 엄습함으

로 그것을 막기 위해 친 그물입니다."

하였다. 또 한양 백성들은 호환으로 말미암아 활동도 마음놓고 할 수

없다는 등 실정을 자세하게 아뢰었다 .

강판관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즉시 걸음 잘 걷는 사령(使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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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시켜 남산잠두(南山要頭)로 보내서 거기에 禁아 있는 출은

중 한사람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얼마 뒤 중이 당도하자 강판관은 대

뜸 그 늘은 중을 보고

인너도 이 나라 산중에 살면서 이나라의 백성을 해친다는 것은 대단

히 잘못된 일이니 사흘 이내로 이곳을 떠나 멀리 가거라. 만약 내 명을

거역할 때에는 멸족을 시키리라."

하고 큰 소리로 꾸젖었다. 늘은 중은 고개를 숙이고 명령에 잘 복종

할 것을 대답하고 물러 나왔다. 그런데 그날 밥부터 천지가 진동하는

듯 요란한 소리가 연 사흘밤 동안 계속 들렸으나 사람들은 그것이 무

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였다 .

그 늘은 중은 호신(虎神)이며 요란한 소리는 호신이 부하 호랑이때

를 거느리고 산속에서 데나가는 소리였다 .

강감찬의 호령이 있은 뒤부터는 한양에 호환이 없었다고 한다 .

(22) 왜국사신이 들던 광희문

서울의 성곽에는 사대문 사소문등 도성 팔문이 나 있다. 남대문과 동

대문 사이 그 중간지점이 아니라 동대문 쪽으로 훨씬 치우쳐서 속칭

남소문(南小門)인 광희문(光熙門)이 자리하고 있다 .

남소문 즉 광희문이 있었고 시구문(水口門)도 있어 문이 두 개나 있

었는가 명칭도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지금의 중구 광희동에 남아있는

광희문을 남소문이라 부르지 않고 구태여 시구문(水口門)이라 불러 내

려온 까밝은 무엇 때문일까?

서울을 왕래하는 외국 사신들은 사대문,사소문 중 마음 내키는 대로

들락거리지 못하게 제한을 받았다. 그들은 왕조에서 지정해 준 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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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출입토록 되어 있었다. 조선의 정문인 남대문 즉 숭례문을 이웅할

수 있는 사신은 중국 뿐이고 왜국사신은 어김없이 두무개(臺毛浦. 옥수

동) 나루로 한강을 건너고 나서 시구문 곧 광희문을 통해서만 도성안으

로 들 수 있었다. 또한 여진(女眞)사신은 동소문 즉 혜화문(惠化門)만을

이용하여 성곽을 통해 들어 올 수 있게 통제하였던 것이다 .

서울 토박이들이 '수'를 '시'로 항시 발음을 해서 수구문을 '시구문'이

라 불러서 이렇게 굳어진 이름인가 한다. 그러나 이 문 밖에는 늘 지저

분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시궁창 같다해서 '시구문'이라 부르게 되었다

는 속언도 전하여 지고 있다. 어찌 되었건 왜국사신은 왜 팔문중에 유

독 시구문으로만 출입이 허용되었을까 .

(23) 남산골 샌님과 허생전

남산골 샌님에 읽힌 일화(逸話)는 연암(燕를) 박지원(朴班源)의 r허

생전(許生傳)J 을 통하여 한층 흥미롭게 전해지고 있다 .

남산 기출 먹절골(墨寺洞) 은행나무 고목아래, 겨우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싸리문 안 두어칸 초가집에 사는 허생원은 아내가 남의 찰바

느질품을 팔아 겨우 먹고 살면서도 글 읽기만 좋아 하였다 .

어느 날 가난에 지친 아내가 훌적이면서 당신은 한 평생 과거볼 생

각은 않고 글만 읽어 무엇하느냐고 다그치자 허생은 아직 글 뜻에 철

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대답하자 아내는 물건만드는 장인(匠人)노릇도

못하느냐고 되묻자 애초에 배우지 못하여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대

답하자 다시 아내는 그러면 장사치 노릇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 하

고 되받아 묻자 밑천 삼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고 대꾸하자 아내는 그만 짜증이 북받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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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방낮으로 글 읽었다는 꼴이 겨우 어찌할 수 없다는 것만 깨

우쳤구려. 장인 노릇도 장사치 노룻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해 보

시구려."

하고 앙탈을 부리자 허생은

"아! 애석하구나. 십년공부를 채우려 마음 먹었는데 이제 겨우 7년째

인데... "

라고 한탄하면서 책상을 뒤엎고 집을 뛰쳐나와 한양 장안에 제일가는

부자인 변(卞)가를 찾아가서 다짜고짜로 가난한 내가 좀 시험해 볼 일

이 있으니 만금(萬金)만 빌려 달라고 청하자 변부자는 대뜸 그렇게 하

라고 하고 그 많은 돈을 건네 주자 허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때 옆에 있던 변부자의 자제와 손님들이 하나같

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허리에 두른 실띠는 술이 몽땅 뽑협고 가죽신

을 보니 됫굽이 제껴졌고 망가진 갓에, 때가 번지르한 도포하며 콧물을

훌적이는 그 같은 사람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선뜻 만금이나 건네주느

냐'며 어리둥절해 하였다 .

그러자 변부자는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식견이 있었다 .

"남에게 무엇을 바랄 때에는 흔히 일을 결행할 마음을 과장해 가며

믿음성과 의기를 나타내려 하는 법인데 그 사람은 부끄럽게 여기거나

비겁하거나 말을 주워 섬기거나 하지 않았다 비롯 옷과 신이 해어지 고

떨어졌어도 하는 말이 간결하고 눈매가 똑바르며 얼굴에 부끄러운 및

이 없으니 그는 물질을 기대하기 앞서 벌써 스스로 만족을 간직한 사

람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그가 시험해 보려는 방법도 그럴듯한 것일

것 같아서 나도 또한 그를 시험해 보고싶은 마음에 돈을 내어 준 것이

다. 주지 않는다면 모르되 만금을 주기로 한 바에야 이름 따위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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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엇하겠는가?"

하였다.

허생은 만금을 가지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안성(安城)장터에 눌러

살면서 제사에 쓰이는 대추 .밤 .감 . 배 .감자 . 석류 .귤 . 유자 등을

모두 시세보다 곱절씩 주고 사서 저장해 두었다. 그러나 온 나라 안이

잔치나 제사를 차리지 못하게 되어 과일 장수들이 허생에게 애걸복걸

하며 판 값의 lo배를 주고 다시 사다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한 허생은 겨우 만금으로 온 나라의 경제를 기울여 보았으

니 이 나라의 얕고 깊은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다음 시험으로 칼 찰

호미 . 때 . 명주 .출 따위를 사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그 물건으로

갓, 망건을 만드는 원료인 말총을 깡그리 사들이고는 망건 값이 lo배로

오른 후에 되팔아서 다시 큰 돈을 모았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그 돈

으로 도처에 있는 도적 천명을 모아 여자와 짝을 짓게 하고는 4천명이

일년 동안 먹을 식량을 배에 가득 싣고 무인도로 가서 농사를 짓게 하

여 3년 동안 먹을 식량만 남겨 두고 나머지를 일본 구주(九州)지방에

내다파니 때마침 그 곳에 큰 홍년이 들어 식량난에 허덕이던 터라 순

식간에 백만냥을 거둬 들일 수 있었다. 그는 도적떼들이 섬에서 자급자

족할 수 있게 해주고는 남은 돈을 십만냥만 챙겼다. 그리고는 나머지

거금을 몽땅 바다에 던져 버렸다. 그는 빌린 돈을 갚으려 변부자를 찾

아갔다. 허생이

"나를 알아 보겠소?"

라고 하자 변부자는 그를 보고

"얼굴빛이 전보다 좋지 못하니 돈을 몽땅 잃은게로구려
' '

라고 하였다. 허생은 껄걸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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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財物) 때문에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당신네들이나 하는

일이지. 만냥이 아무리 큰 돈이라 한들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한단 말

이오. 내가 한 때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글 없기를 매듭짓지 못했으

니 그대의 만냥을 부끄러워 할 뿐이오."

하고 변부자 앞에 lo만냥을 내놓았다. 변부자가 깜짝 놀라 만냥에다 십

분의 일의 이자만 받겠다고 하자 허생은

"나를 장사치로 대접하려는가?"

하고 벌떡 일어나 박차고 나갔다. 변부자가 뒤를 밟아 따라가 보니 먹

절골 오막살이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변부자는 근처 샘가에서 어느 U

파를 만났다. 노파는

사저 오막살이가 허생원의 집인데 몹시 가난하여도 글 읽기를 좋아하

더니 어느날 아침에 훌적 집을 나간 후 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그 집 아내가 홀로 남아서 허생원이 집 떠나던 날을 제삿날로 삼아 제

사를 지낸다."

는 말을 듣고 비로서 그가 허생인 것을 알았다. 변부자는 이튿날 적지

않은 은화를 털어가지고 가서 내놓자 허생은

사내가 일찍이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백만냥을 버리고 lo만방을 챙겼

겠는가. 이 돈은 받지 않을 것이나 앞으로는 그대를 믿고 밥술이나 덕

겠으니 자주와서 나를 돌보아 주시오."

라고 하며 끝내 사양하였다 .

그 뒤로 의식(衣食)이 떨어졌으리라 짐작 되는 대로 변부자가 손수

날라다 주었으며 그때마다 허생원은 기배하며 받다가도 혹시 물량이

많다싶으면

"그대가 어째서 나에게 재앙을 끼쳐 주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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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언찰아 하였다 .

몇해가 지나는 동안 변부자와 허생은 서로 정이 두터워져 나라일에

관한 것까지 말을 나누게 되었다. 어느날 변부자에게 허생의 인물됨을

들은 어영대장(御營大將) 이완(李流)이 어명(御命)으로 북벌(.北伐)계획

을 계획하며 고심하다가 변부자를 데리고 허생을 찾아 나라 다스릴 좋 . ...

은 묘책을 물었다. 허생은

릿지금 조정에서 당론(漆論)에 따라 사람을 쓰니 모든 일이 당파심으

로 엇갈리고 따라서 나라의 정책도 일체 펴 나가기 어려운 지경인데

그대가 임금께 아뢰어 당론을 깨고 인재를 등용하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이 완이 묵묵히 있다가 어려운 일이니 다음가는 좋은 정

책을 말해 달라고 청하였다. 허생은

릿지금 군포(軍布)를 마구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백성들의 가난이 극

심하니 앞으로 공정한 호포팀(戶布法)을 실행케하여 비록 정승판서 자

제일지라도 그 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완이 그것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허생은

"굳이 그렇다면 지금 나라안이 온통 예법이라는 것에 및매어 있는데

이제부터 과감히 상투를 자르고 되놈의 옷을 입고서 고관의 자제들을

청나라 과거시험에 응하게 하고 장사치들은 멀리 강남까지 나아가서

장사를 하게하여 나라의 실력과 부를 쌓아 나라의 부끄러움을 셋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완이 이것도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허생은 버

럭 화를 내면서

"내가 처음으로 세가지를 말 했는데도 단 한가지도 할 수 없다하니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서 자처하면서 겨우 이 꼴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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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꾸절고 칼을 들어 찌르려 하는 것이었다. 이완이 크게 놀라 뛰어

나왔다. 이완이 이튿날 다시 찾아 갔을 때 허생은 어디론가 데나 버리

고 없었다
.

소설 r허생전J 이 실제 인물의 전기(傳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독서

를 즐기고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이루어 내는 뛰어난 재주와 또 의협

심과 달관까지 겸하고 있어 조선시대 남산골 샌님의 전형적인 모습이

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4) 진고개 (泥帳)

충무로 2가 중국 대사관 됫편에서 세종호텔 됫길에 이르는 고개를

진고개, 한자로 이현(泥綠)이라 하였다. 남산의 산줄기가 별어 내려오면

서 형성된 이 고개는 그리 높지 않는 고개였지만 흙이 몹시 질어서 비

만 왔다 하면 사람의 왕래가 끊어질 정도로 통행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진고개 라 불리었다 .

일찍이 진고개 일대를 남산골이라 불렀으터 이 지역에는 가난한 양

반들이 많이 살았다. 이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면

서 글공부를 하며 지냈다. 暇남산골 딸각발이計라는 말이 있었다. 남산골

에 살았던 샌님들이 가난하여 나막신을 신고 다됐다고 해서 생긴말이

다. 또 '남산골 샌님"이라는 말도, 가난하지만 오기만 남은 선비를 비아

냥 댈 때 쓰였다고 한다. 샌님이란 생원님의 준말로 , 남산골에는 불

우한 양반이나 과거에 낙방한 생원님, 즉 샌님들이 많이 살았다는 데서

생긴말이 다."

광무 l0\I(1906)에 진고개를 깊이 8U (2.4m)가량 파내어 낮추고 길을

밖았으며 이 때 높이 5U (1.5m)의 방수형태의 하수관을 묻어 일대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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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통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서울시내 하수구 도랑의 시초가 되었다

고 한다.

(25) 진고개의 기인(奇人) 정수동(鄭壽銅)

말술에 해학과 풍자에 능했고 시문에 뛰어났던 기인 정수동(1808-

l誕8)은 진고개에서 5o평생을 살았다. 본관은 동래정씨로 본명은 지윤

(芝潤)이고 호는 하원(夏園)이었으나 그 스스로 지어 부른 수동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

수동이 어려서는 말이 없어 어리석은 듯 했으나 그의 타고난 재주를

아끼던 추사(秋史) 김정희(金正喜)의 권유로 온갖 서적을 두루 섭렵한

뒤로 뜻을 철히 깨쳤다고 한다. 시종 겸손한 몸가짐으로 당시 세도명문

가의 지체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청지기, 장사치, 종들과도 친

구처럼 상종하면서 남긴 일화가 수도 없이 많다 .

어느 날 영의정 김흥근(金興根)의 집을 들어 서는데 계집종이 호들갑

을 떨며

"아이고 제 애놈이 엽전을 삼켰으니 어찌하면 좋겠으요...?"

하고 당황해 하자 수동은

"남의 돈 7만냥을 먹고도 끄덕 없는데 제 돈 한 널 삼킨 것이 탈은

무슨 탈이겠느냐."

하고 말했는데 사랑방에서 이 말을 들은 김대감은 뇌물로 받았던 7만

냥을 대뜸 돌려 주었다고 한다 .

정수동이 술을 좋아해서 남산골 술을 으레 외상으로 마시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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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단골 주모가 외상값이 밀렸다며 술을 주지 않았다. 이때 돼지가

우리에서 나와 바깥 마당 멍석에 널어 놓은 술밥을 먹어대자 주모가

뛰어나와 툇마루에 시름없이 많아 있는 정수동을 보고 어이가 없어

"아 그래 술합을 다 먹도록 보고만 있단 말이오?"

하고 볼 멘 소리로 나무라자

인난 또 돼지는 맞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부인이 산고(産苦)에 몹시 시달리는 것을 보고 불수산(佛手散)을 지

으려고 약방을 찾아 나섰다가 도중에 금강산 구경 간다는 친구를 만나

그 길로 따라 가서 3년만에 돌아와 보니 그때 난 아이가 온갖 말을 다

지껄일 만큼 자랐더란다 .

어느날 북촌(北村) 모대감집에서 주인과 한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

나서 의젓이 앉아 있는데 뒤늦게 주인 양반이 일어나더니 망건(網巾)이

없어졌다며 조바심을 하며 하인배를 불러
.

인망건이 없어졌으니 어이된 일이냐?"

며 불호령올 내렸다. 하인은 서둘러 여기저기 뒤져도 좀체로 눈에 띄지

않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더욱 화가 치민 주인이

릿그러면 밤중에 도둑놈이라도 왔다갔단 말이냐?"

하고 다그치는데 하인이 당황하여 죄송해하면서

"대감 잠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고는 아랫목에 쳐놓은 병풍을 들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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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여기 망건이 있습니다."

하며 다해진 망건을 들어올려 주인대감께 드리니

"아 이놈아 내망건이 이런 망건이었더란 말이냐?"

하고는 다시 한 번 하인을 꾸릿는 것이었다. 이때 정수동이 앞으로 나

서며

"대감 이 망건은 제 것이 올시다."

하고 이제까지 제가 쓰고 있던 망건을 풀어서 내밀었다 .

사이 사람 보게. 진작 그렇다고 할 일이지. 조참(朝參)에 늦을까봐 조

바심하는 것을 빈히 보고서도 그토록 시치미를 떼었단 말인가
' '

노기어린 대감의 나무람에 정수동은 천연덕스럽게

"제 망건이 없어졌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법석을 별며 찾아

주겠습니 까요?"

하루는 북촌 어느 대갓집에서 밤 늦도록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 한

병을 얻어 들고 눈 내리는 한밤중에 진고개 집으로 돌아 가다가 막 광

교다리를 건너려는데 맞은 편에서

인게 섰거라, 통금시간에 나 다니는게 누구냐?"

하며, 순라운이 달려 오는 것이었다. 정수동이 잽싼 동작으로 다리 한

가운데 눈 위에 둥그렇게 원을 그려 놓고는 그 안에 들어가 서서

"이 금 안으로 들어오면 내 아들놈이다."

하고 버티니 순라운이 선뜻 내키지 않아

릿냉큼 이리로 나오지 못할까
' '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정수동은

兆자네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아들놈이 되게 그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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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능청을 떨었다. 이렇게 나오라느니 들어오라느니 실랑이를 벌이다

가 정수동이

"여보게 자네나 나나 고달픈 인생이긴 마찬가진데, 서로 실랑이하며

기운을 빼서 무엇하겠는가? 굳이 금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거든 금

밖으로 다가 찰게나, 눈 내리는 이 밤에 술이나 한 잔 나눠 마시세 r L

려"

하고 병째 먼저 한 모금 마시고 건네 주니 순라운도 병을 받아 한 모

금 들이키고는, 그 술이 감칠맛 나는 명주인지라 그제야 마음을 터 놓

고 권커니 자커니 하는 사이에 어느및 통금 해제를 알리는 파루(罷漏)

소리가 들렸다 .

"이제 나는 가도 되겠구먼 그려
' '

하고 정수동이 빙긋이 웃으며 발을 떼어놓자 순라운도 꾸택꾸벅 머리

를 조아리며 그를 배웅했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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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남산 기출에 살았던 역대 선현(先諒)

조선시대 이래로 남산은 서울의 심장부였으며, 서울을 상징하는 듯

시민생활의 중심지였다. 궁궐이 있는 북악산 아래 고관대작(高官大爵)

의 권문세가들이 주로 살았는데 비해 남산 아래에는 양반자손이기는

하나 벼슬하지 못한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살았다. 남산 골짜기에서 흐

르는 밝은 개울물, 청학동 골짜기 같은 그윽한 경관은 이들 청빈(淸貧)

한 선비들의 처사적(處士的) 생활을 하는 데는 즐거운 곳이었다. 물론

권문세족는 거주하기도 하였지만 벼슬에 물러난 선비들이 만년에 이곳

에 정자를 짓고 풍류(風流)를 즐기기도 하였다 .

특히 동래정씨 .청주한씨 .풍양조씨 등의 고관(高官) . 학자 등이 세

거(世層)하기 도 하였다 .

남산 기奇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하였던 인물을 간략하게 서술해 본다
.

l. 남재(南在)

l35l(충정 왕3)~1419(세종l)

남재는 정승이기에 앞서 조선E기의 현인(賢人)으로 알려져 있다聲 조

선 개국에 공을 세운다음 포상을 피하여 숨어살다가 태조에게 처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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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재(在)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개국공신 i등으로 중추원(中振院)

학사(學士)겸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며 의성군(宜城君)에 봉해진 인물

이다.

남재는 초명은 겸(謙), 자는 경

지(敬之), 본관은 의령(宜寧)으로

U ?小피燎 검교시중(檢校侍中) 을번(乙著)의

I.gl
料 \f 아들이며 목은(牧隱) 이색(李禮)

출 92 의 문인이다. 일찍이 진사시(進士

6?T7 試)에 합격한 뒤 좌부대언(左副代

U 料를 言)을 지내고 아우 은(閭)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에

漆 53 출
공을 세웠다. 그 뒤 판중추원사

츠組79 w " (判中標院事) .참찬문하부사(參贊

.4;L % 門下府事)를 거쳐 l396년 (태조5)

lf l漆 U

T U 에는 도병마사(都兵馬使)로서 쓰

-U (1 시마섬(對馬島)을 정벌하였으며

i,
출

l398년 (태조7) 제l차 왕자의 난에

r i
아우 은이 살해됨과 함께 잠시

r U
유배되었다가 혐의가 없어 다시

xt i
플려나와 l4關년(태종 즉위년)에

U 淸撚 는 세자사부(世子師博)가 되었다 .

뒤에 경상도 도관찰사(都觀黨

使) . 의정부 찬성사(議政府 贊成

귀재 남재의 글씨 事)를 거쳐 우의정(右議政)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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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부원군(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으며 l4l6년(태종l6)에는 영의정

에 올랐다 今

만년(晩年)에는 남산 북쪽 기를에 귀정(龜亭)을 짓고 살았으며 집 근

처에 바위가 있어 그 모양이 거북을 글았으므로 귀암(龜巖, 일명 權巖)

이라 하였는데 이를 따서 아호(雅號)를 귀정이라 하였다 .

경제에 밝고 문장이 뛰어 났으며 산수(算數)에도 능하여 당시 남산

(南算)이라 불렀다.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했으며 시호는 충경

(忠景)이며 저서로 r 귀정유고(龜亭遣焉)J 가 있다.

2. 조말생 (趙末生)

l37o(공민왕19)~1447( 세종29)

조선전기의 문신인 조말생의 집은 회현동 2가에 있었는데 무학대사

(無學大師)가 터를 본 명당으로 소문나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 터가 낙

양명원(洛陽名園)이라 하였다. 남산(南山)의 정간(正幹)이 직저낙동(直

抵駱洞)한 형국이어서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伏龜形) 길지(吉地)라고

하였는데 이 거북이의 동쪽 눈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바 있는 윤기동(尹를東)의 집이 있고 서쪽 눈에 해당하는 자리에

는 조말생의 집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 거북이 꼬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는 공북헌(誰北軒)이 있는데 뒤에 박제헌(朴齋憲)이 살게 된 집이 되었

다.

조말생은 자는 근초(謹初), 호는 화산(華山 ), 사곡(社谷), 본관은 양주

(楊州), 서운관정 (書雲觀正) 의(證)의 아들이며 조용(趙庸)의 문인이다 .

요물고부사(料物庫副使)로 l4ol년 (태종l)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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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어 감찰(監黨) . 정언(正言) . 헌납(獻納)을 역임한 다음 l4o3년

(태종3)에는 등극사(登極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다

음 l4o7년 (태종7)에는 문과중시 (文科重試)에 급제하고 전농시부정 (典農

寺副正)이 되었다. 이듬해 장령(掌令)을 거쳐, 예문관 직제학(藝文館 直

提學) .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승정원 동부대언(承政院 同副代言) .

지신사(知申事) 등을 역임한 다음 l4l8년(태종l8)에는 이조참판(吏曺參

判)이 되었다가 이해에 형조판서 (刑蓄判書)에 승진되고 이어 병조판서

(兵蓄判書)가 되었다. 태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항상 측근에서 보좌

하였고 이 해 세종이 즉위하자 주문사(妻聞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

으며 l433년 (세종l5)에는 함길도 도관찰사 겸 함흥부윤(咸吉道 都觀寮

使 兼 咸興府尹)으로 부임하여 우디거(託理哈)가 침입하자 이를 막아

싸웠다. l435년 (세종l7)에 판중추부사(判中權府事)가 되고 l437년(세종

l9)에는 예문관 대제학(藝文館 大提學)을 겸임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경

상 .전라 .충청 등 3도의 도순문사(都巡問使)로서 축성(築城)을 감독하

였으며 l439년 (세종2l)에는 궤장(린枝)을 하사받고 기로소(를老所)에 들

어 갔으며 l446년 (세종28)에는 영중추원사(領中權院事)가 되었다. 글씨

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

3. 한명회(韓明滄)

l4l5( 태종15)~1487(성 종l8)

조선 전기의 문신(文臣)이며 정치가로서 널리 알려진 상당부원군(上

黨府院君) 한명회의 집은 남산기출 예장동 2번지에 있었다. 이곳 비서

감(秘書監) 동쪽은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정한 암석(를石)의 집터로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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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의 집이기도 하였다. 이집 서쪽 언덕에는 석간천(石間泉)이 있었

으며 물맛이 좋고 또 세조(世祖)가 마셨기 때문에 어정(御井)이라 하였

으며, 그 위에는 소조당(素爛堂)의 유지(遺逃)가 있었는데 뒤에 후조당

(後摘堂)으로 변하고 고종(高宗)때에는 녹천정 (鹿川亭)으로 바뀌었다 .

이 후조당을 중심으로한 일대는 한명회의 후손 및 종인(宗人)들이 살

면서 이곳 남산기글 경치 좋은 곳에 자주 모여 난정수계회(蘭亭修程會)

를 하였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난정이문동(蘭亭里門洞) 또는 난정동(蘭

亭洞)으로 부르다가 난동(蘭洞 )으로 약칭되었다
.

한명회의 자는 자준(子潛)이며 호는 압구정(鴨鷗亭) 또는 사우당(四

友堂)이라 하였으며 본관은 청주(淸州)로 상질(尙質)의 손자이며 증영

의정(贈領議政) 기(起)의 아들이며 예종(書宗)의 비(妃)인 장순왕후(章

順王崙)와 성종(成宗)의 비인 공혜왕후(恭惠王房)의 아버지이다 .

l452년(문종2) 음보(讓補)로 경덕궁직 (敬德富直)이 되고 친구인 교리

(校理) 권람(權寧)의 주선으로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가담하여 무사

(武士) 홍달손(洪達孫) 둥 3o여명을 추천, 그의 심복을 삼게 하였다 .

l453년 (단종l) 계유정난(癸酉淸亂)에 수양대군을 도와 군기녹사(軍諸錄

事)가 되고 정난공신(淸亂功臣) l등으로 사복시 소윤(司健寺 少尹)이

되었으며 이듬해 동부승지 (同副承旨)가 되고 l455년 세조(世祖)가 즉위

하자 좌부승지 (左副承旨)에 승진했으며 이해 가을 좌익공신(佐翼功臣)

l등으로 우승지 (右承旨)가 되었다. 이듬해(1456) 성삼문(成三問) 등 사

육신(死六臣)의 단종(端宗)복위운동을 좌절 시키는데 중요역할을 담당

하고 그들의 주살(論殺)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도승지 (都承旨)에 승진되었다. l457년(세조3)에는 이조판서 (吏曺判書)에

올라 상당군(上黨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병조판서가 되었다. l459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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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5) 황해 . 평안 .함길 . 강원 4도의 체찰사(體寮使)를 지낸 후에 l46l

년에는 상당부원군에 진봉(進封)되었고, 이듬해 우의정에 이어 l463년

에 좌의정을 거쳐 l466년(세조l2) 영의정(領議政)이 되어 병으로 한 때

사임했다가 다음해 신숙주(申叔舟) 등과 앞서 편찬에 착수했던 r신제

대전J (新制大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

l467년(세조l3)에 이시애(李施愛)가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신

숙주와 함께 반역을 도모했다는 소문이 돌아 피체, 신문을 당했으나 혐

의가 없어 석방되고 l468년에 세조가 죽자 세조의 유교(遺敎)에 따라

원상(院相)으로서 서정(庶政)을 결재하였다. 이 해 남이(甫情)의 옥사

(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端識功臣) l등에 올랐고 l469년(예종

l)에 영의정에 복직 되었으며 이 해 예종이 죽고 성종(成宗)이 즉위하

자 병조판서를 겸임하였다. l47l년(성종2)에는 좌리공신(佐理功臣) l 등

에 책록되고 이 해 영춘추관사(領春秋館事)로서 최항(崔恒) .신숙주 등

과 함께 r세조실록(世祖實錄)J 을 완성하고 i484년(성종i5) 7o세로 궤

장(孔枝)을 하사 받았다 .

세조의 총신으로 왕을 보필하여 조선초기 문화의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 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했으며 l5o4년(연산군lo) 갑자

사화(甲子士福) 때 윤비(尹妃) 폐사(廢死)에 관련했다하여 부관참시 (割

橋新麗)되었다가 뒤에 신원(伸黨)되었다. 시호는 충성(忠成)이다 .

4. 권남(權擊)

l4l6(태종16)~1465(세조ll)

조선전기 문신으로 예장동 2번지에 살았다. 이 곳은 무학대사가 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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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곳이라 하며 그 서쪽 아래에는 석천(石泉)이 있는데 세조(世祖)가

권람의 집에 행차하였다가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어정(御井)이라 하였

다하며 그 위에는 소조당(素調堂) 및 터가 있는데 뒤에 후조당(後潤堂)

이라 하였다. 철종(哲宗)때 명신(名臣)인 오서(梧聖) 박영원(朴永元)이

개울물 흐르는 언덕 위에 정자를 짓고 4계절의 풍경을 관상하기도 하

였으나 고종(高宗) 때 을사조약(z,巳條約. 1905)이 체결되어 통감부(統

監府)가 설치되고 이토오(件讓博文)가 통감으로 와 있으면서 새로 정자

를 짓고 r녹천정J (綠泉亭)이라 하였다. 그 뒤 이곳은 국군연합참모본

부(國軍聯合參謀本部)가 자리잡기도 하였다
.

권람의 자는 정경(正卿)이며 호는 소한당(所閑堂), 본관은 안동으로

찬성사(贊成事) 근(近)의 손자이며 찬성(贊成) 제(提)의 아들이다. l45o

년(문종즉위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하고 감찰(監寮)을 거쳐 이듬

해 교리(敎理)로서 r역대병요(歷代兵要)J 를 함께 편찬하던 수양대군

과 뜻이 통하여 그의 참모가 된 뒤 양정(楊r) 등 무장을 포섭하였다 .

l453년(단종l)에 김종서 (金宗瑞) 등을 제거한, 즉 계유정란때 앞장서서

정란공신 (漆亂功臣) l등으로 우부승지 (右副承旨 )에 특진되었으며 l455

년에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조참판(吏蓄參判)에 발탁되고 이어 좌익

공신(佐翼功臣) l등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이 되고 길창군

(吉昌君)에 봉해졌다 .

l458년 (세조4)에는 수찬관(修濯官)으로 r국조보감(國朝寶鑑)J 을 편

찬하고 우찬성(右贊成)에 승진, l459년 좌찬성 .우의정을 거쳐 l462년

(세조8)에는 좌의정 (左議政)에 올라 이듬해 부원군(府院君)으로 진봉(進

封)되었다. 활을 잘 쓰고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횡포가 심하고 많은 축

재를 하여 여러번 탄핵을 받았다. 세조묘(世祖廟)에 배향(配享)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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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호는 익평(翼平)이며 저서로 r소한당집(所閑堂集)J 이 있다 .

5. 정여창(鄭汝昌)

l45o( 세종32)~1504( 연산군lo)

조선시대 학자이며 문신으로 회현동에서 살았다 .

자는 백욱(伯震)이며 호는 일두(一議),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함길도

병마우후(咸吉道 兵馬處候) 육을(六乙)의 아들이며 함양(咸陽) 출신이

다. 김굉펼(金表彈)과 함께 김종직(金宗直)의 문인이 되고, 한동안 지리

산에 들어가 3년 동안 5경(五經)과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였다 .

l483년(성종l4)에 진사시 (進士試)에 합격하고 성균관 유생(成均館 儒

生)이 되었으며 l49o년(성종2l)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소격서 참

봉(昭格署 參奉)이 되었다. 이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

제하고 검열(檢鬪)을 거쳐 세자시강원 설서(世子侍講院說書), 안음 현감

(安陰脚監 )을 지및다. l498년 (연산군4) 무오사화(戊午士福)로 종성(鍾城)

에 유배, 죽은 뒤 l5o4년(연산군lo) 갑자사화(甲子士諦)가 일어나자 부

관참시 (割糖新麗)되 었다 .

당시 성리학의 대가로서 경사(經史)에 통달하고 역행실천(力行實賤)을

위한 독서를 주로 하였다. r웅학주소(庸學註疏)J . r주객문답설J (主客

問答說)J . r진수잡저 (進修雜著)J 등의 저서가 있었으나 무오사화때

부인이 모두 불에 태워버려 지금은 정구(鄭速)가 위은 r문헌공실기 J

(文獄公實記) 속에 그 유집(遺集)이 전할 뿐이다. 중종(中宗) 때 우의정

(右議政)에 추증(追贈)되었으며 광해군 때에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

었으며 시호는 문헌(文獄)이고 저서로 r일두유집(一臺遺集)J 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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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광필(鄭光獨)

l462M1 S8)~1538(중종33)

조선시대 문신으로 회현동 즉 세칭 회동정씨(會洞鄭氏)를 이루었는데

현재 회현동 l가 l4번지는 속칭 정씨(鄭氏)터라고도 부르며, 회현동이

란 이름도 이들에게서 유래하였으며 유교를 상징하는 은행나무(鴨脚樹)

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l2개의 서대(辱帶.l품 벼슬의 관리가 허리에

두르는 띠)를 신인(神人)이 와서 이 나무에 걸어두고 간 뒤로 정씨들이

이 터에서 발복하여 정광필 . 정태화(鄧太和) 등 정승이 배출되었다고

하며 그 뒤에도 세세손손(世世孫孫)이 이 회현동에 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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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필은 자는 사훈(士動)이며 호는 수천(守天), 본관은 동래(東菜)로

좌참찬(左參贊) 난종(蘭宗)의 아들이다. l492년 (성종23) 식년문과(式年

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흥문관(弘文館)에 등용되고 이어 부제학(副

提學) . 이조참판(吏蓄參判)을 역임하였다. l5o4년(연산군lo) 갑자사화

(甲子士耐)때 왕에게 극간(極諒)하다가 아산(牙山 )으로 귀양갔으며 l5o6

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부제학(副提學)에 복직된 뒤 이조참판 . 예

조판서 (禮蓄判書) . 대사헌 (大司憲)을 거쳐 l5lo년 (중종5)에는 우참찬(右

參贊)으로 전라도 도순찰사(全羅道都巡票使)가 되어 삼포왜란(三浦要

亂)을 수습한 뒤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l5l6년(중종ll)에는 영의정(領

議政)에 올랐다. l5l9년 (중종l4)에 기묘사화(己卯士祠)가 일어나자 조광

조(趙光祖)를 구하려다가 파직되었다. l527년(중종22)에는 다시 좌의정

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으나 실권은 좌의정 심정(沈貞)에게 있었고 세자

를 저주한 사건이 일어나자 면직되었다. l537년(중종32)에는 총호사(總

護使)로서 장경왕후(章敬王房)의 능(陵.潛陵)을 불길한 땅에 들게했다

는 김안로(金安老)의 무고로 김해(金海)에 귀양 갔다가 이 해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곧 풀려 나왔다. 이 때 영의정 윤은보(尹殷輪), 좌의정

홍언필(洪彦脚)에 의해 영의정으로 추천되었으나, 과거 영의정으로서

조광조를 구하지 못하고, 심정의 죄를 바로잡지 못한 위에 희릉(禪陵)

의 땅이 나쁜 줄 알면서 그대로 묵인했다는 이유로 중종이 거절하였다 .

영중추부사(領中標府事)로 세상을 떠났다. 중종의 묘정(廟産)에 배향(配

享)되었고 시호는 문익(文翼)이며 저서로 r정문익공유고J (鄭文翼公遣

槁)가 있다 .

2 l 7



7. 이행(李帶)

l478( 성종9)~1534(중종29)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으로 남산기출 예장동의 한 마을이었던 청학

동(靑鶴洞)에 서당을 칫고 때로는 남산을 산책하면서 남산의 아름다운

풍광(風光)을 시문(誇文)으로 표현하면서 여생을 여기서 마쳤다 .

청학동 풍류도인(風流道人)이던 이행의 자는 택지(譯之)이며, 호는 용

재(容齋) .청학도인(靑鶴道人) .어택어수(漁澤漁登)이며, 본관은 덕수

(德水), 사간(司諒) 의무(宜茂)의 아들이다 .

l495년 (연산군l)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다음 권지승

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등용되었으며 이어 검열(漆閱) .전적(典籍)을

역임하고 l5o4년 (연산군lo) 갑자사화(甲子士誦) 때 응교(應敎)로서 폐비(廢妃)

윤씨(尹氏) 복위를 반대하다가 충주(忠州)에 유배되었으며 그해 또 박은

(朴鬪)의 일에 연좌되어 다시 매맞고 귀양처로 돌아갔다. 이해 9월에

다시 응교 때의 일로 소급해서 잡혀와 혹독한 고문을 받고 l2월에 사

형에서 감형되어 함안(咸安)으로 귀양가서 종이 되었다. 다음해(1505) 8

월에 또 익명서 (匿名書) 까밝으로 옥에 갇혀 고문 당했고 다음해(1506)

l월에 거제도에 위리안치(圍漆安置)되었다 .

l5o6년 (중종l) 중종반정 (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와 교리(校理)로 둥용되

어, 이해에 사가독서 (賜暇讀書)하였으며 이듬해에 주청사(妻請使)의 서

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l料4년 (중종9)에 사성(司成)이 되

어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했으며 이듬해에는 대사간(大司諒)이 되어 신

진사류(新進士類)인 박상(料祥) . 김정(金淨) 등이 연산군의 비(妃) 신씨

(愼氏)의 복위를 상소하자 이를 반대하였다. l5l7년(중종l2)에 대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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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詞憲)에 올랐으나 왕의 신임을 받은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사류의

중용(重用 )으로 첨지중추부사(翁知中標府事)로 좌천되었다가 곧 사임하

였다. 이 때 모든 신진사류들과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 물러나서 면천

(滴川), 창택(滄澤)에 가서 살면서 스스로 어수(漁綠)라 호를 지었다 .

l5l9년(중종l4) 기묘사화(己卯士祿)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자 부제

학(副提學)에 승진되고 이어 공조참판(工蓄參判) . 이조판서 (吏蓄判書)를

거쳐 l527년(중종22)에는 우의정에 올라 대제학(大提學)을 겸임하였다 .

이 때에 남산기를 청학동에 서당을 짓고 명나라 사신 당고(唐를) 등이

시를 지어 보냈는데 스스로 호를 청학도인(靑鶴道人)이라 하였다. 공은

키가 lo척이요 얼굴이 모나고 수염이 많았으며 길 좌우에 소나무와 전

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를 심고 공무(公務)에서 퇴근하면 지팡이를

짚고 한가하게 거닐기를 즐겨 마치 야인과 같았다 .

l529년 (중종24)에 여지승람(輿地勝覽) 수찬당상(修濯堂上)이 되어

r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J 을 찬진(濯進)하였다. 이듬해

좌의정 (左議政)에 올라 권신(權臣) 김안로(金安老)의 전횡(專橫)을 논박

하다가 판중추부사(判中權淸使)로 전직되었다가 이어 함종(咸從)에 유

배되어 배소(熙所)에서 죽으니 향년이 57세였다. 일찍이 신진사류들과

틈이 생겼을 때 공은 심언광(沈彦光)과 함께 힘써 김안로를 불러 들였

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귀양처에서 죽은 것이다 .

공은 문장뿐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으며 명나라 사신 당고는 시단(誇

壇)의 노장(老將)이라 찬양하였다 .

뒤에 신원(伸黨)되어 중종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고 시호는 처음

에 문정(文貞)이었다가 문헌(文獻)으로 개시(改謠)되었으며 저서로 r용

재집(容齋集)J 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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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은(朴聞)

l479(성 종10)~1504(연산군lo)

조선중기의 학자이며 시인이다. 회현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았으

며 청학동의 이행(李淸)과 더불어 시와 풍류를 즐겼다 .

박은은 자는 중열(仲悅)이고 호는 읍취헌(指輦軒)이며, 본관은 고령

(高靈)으로 한성부 판관(漢城府 判官) 담손(聘孫)의 아들이다 .

l5세의 어린 나이로 문장에 능하여 대제학(大提學) 신용개(申用漑)의

눈에 들어 그의 사위가 되었다. l495년(연산군l)에 진사(進士)가 되고
f

이듬해 l8세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호당(湖堂)

에 뽑혀 사가독서 (賜暇讀書)를 하였다. 그 뒤 승문원(承文院)에 발탁되

었다가 홍문관의 정자(正字) .수찬(修麗)을 역임하고 5년 동안 경연관

(經鐘官)으로 있었다. 일을 당하면 반드시 말을 서승치 않자 왕이 그를

꺼리고 재상(宰相)들도 또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일찍이 홍문관의

관원들이 서쪽 변방에 성을 쌓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고 논하여 권신

(權臣)의 뜻을 거슬린 끝에 신문(課間)을 당하였다. 이 때에 박은은 부

모를 뵈려고 지방에 갔다가 조정에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 곧 그날로

신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진술하여 소(疏)와 차자(節子)를 날마다 서

너번씩 올렸다. 이때의 글발은 모두 격렬하였다. 指일이 지나도 그의

소가 그치지 않자 같은 반열에 있는 동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에

박은은 분연히 말하기를

사재화(災祿)와 복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있으

리오, 신하로서 할 일은 충성이니 나의 도리를 다하다가 재화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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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두렵지 않다."

하며 더욱 힘씨 간하였

다. 연산군도 마침내 : l

U t . 의 소를 들어 주었으므

l 를
로 곧은 명성이 조정에

고는
l . 떨치었으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

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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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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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 사람임을 글

로써 왕에게 아뢰 J7.

U 崙
또 성준(成俊)과 이

극균(李克均)이 류자

광에게 아첨하는 사실

도 글로 올리자 성준

등이 크게 노하여 조정

에 나아가 그를 신문하

기를 청하고 다른 일로

써 모함하여 옥에 갇히

漆 고 관직도 파면되었다 .

-M 이로부터 세속사람들에

게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고 산수(山水)사이를

읍취헌 박은 글씨 방랑하며 글과 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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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자락(自樂)하였다. 술이 취하면 문득 출대를 잡아 글을 됐는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자 사람들이

"참으로 천재이다. 우리나라에 이만한 작품이 오래도록 없었다."

하며 칭송하여 마지 않았다
.

l5o4년(연산군lo)에 지제교(知製敎)에 임명되었으나 갑자사화(甲子士

祿)로 동래(東菜)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의금부(義禁府)에 투옥되어 심

한 고문을 받고 사형 당하였다. 이때 나이 겨우 27세였다. 죽음에 이르

러 하늘을 쳐다보고 세 번 크게 웃었다. l5o6년(중종원년)에 신원되어

도승지 (都承旨 )에 추증(追贈)되 었다 .

읍취헌은 정신과 골격이 밝고 눈과 눈법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고

하며 조선5백년의 으뜸가는 한시인(漢誇人)으로 일컫기도 한다. 저서로

r읍취헌유고(推輦軒遣槁)J 가 있다 .

9. 상진(尙震)

l493(성 종24)~1564( 명종l9)

공은 남산기출 남창동(南倉洞)에 살았다. 얼마 전까지도 상동(尙洞 )이

란 지명이 전하고 있었는데 한성부 판윤을 지낸 상진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이 다 .

상진의 자는 기부(起夫)이며 호는 송현(松帳) 또는 범허재(濯虛齋)이며

당호는 향일당(響日堂)이요, 본관은 목천(木川)으로 찰방(票訪) 보(甫)의

아들이 다 .

공은 어려서부터 의기가 강하고 작은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으며 활

을 즐겨 쓰았다. 같은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고는 글 읽기에 분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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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만에 글 뜻을

깨닫고 lo개월 후에는

글 이치에 막힘이 없었

綠출 f 를 다.

U %
l5l9년 (중종l4)에 별시

긴출 .l5tt :i,;9 문과(別試文科)에 병과

(丙科)로 급제하여 사관

토
(史官)으로 뽑혔으며 교

열(核閱) 벼슬에 있을 때

U 고향에 내려 갔다가 아버

U 지가 소 두 마리로 밭에

/ > Ntk 쟁기질하는 것을 보고

"어느 쪽 소가 더 낫습니

까?計고 물었던 일이 있었

다.

이때 아버지는 아무 대답

U
을 않더니 비밀히

초L
인짐승의 마음도 사람의

支 ?9.!l 마음과 같은 것이라 실인

즉 나이 어린놈이 낫더

라.計하고 말하자 공은

暇진정 아버님께서는 명예

같은 것을 탐내지 않으시

송현 상진의 글씨 는 은군자(隱君子)십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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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고 사과드리고 그 뒤로는 가르치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항시 남에게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 .

l526년 (중종2l)에 예조좌랑(禮蓄佐郎)으로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

(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 왔으며 l5認년(중종23)에는 시강원(侍

講院) 필선(讓善)이 된 뒤에 장령(掌令) . 문학(文學) . 승문원교리 (承文

院校理)를 거쳐 집'의 (執義) .응교(應敎)를 지내고 l533년 (중종28)에는

사간(司諒)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대사간(大司諒)에 올랐다. l535년

(중종3o)에 동부승지 (同副承旨 )가 되고 l537년 (중증32)에는 형조참판을

거쳐 이듬해에는 경기도 관찰사 .대사헌에 이어 l54l년(중종36)에는 한

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이 되었다 .

그 뒤 호조(戶雷)와 병조(兵蓄)의 판서를 지내고 l543년(중종38)에는

공조판서 .우찬성 (右贊成) .지돈령부사(知敦寧府事)를 역임하였다. 이듬

해 중종이 돌아가시고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로 r중종실록(中宗實錄)J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판의금부사(判義

禁府事)로서 지경연사(知經鐘事)를 겸했고 l545년 (인종l)에는 지중추부

사(知中標府事)를 지냈다 .

이듬해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다시 우찬성(右贊成)에 보직되었다가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고 l55l년(명종6)에는 좌의정이 되었으며

l558년(명종l3)에는 영의정 (領議政)에 올랐으며 l563년(명종l8)에는 치

사(致仕)를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고 영중추부사(領中權府事)에 전임된

뒤 기로소(를老所)에 들어가 궤장(를柱)을 하사 받았다 .

인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l5년간 대신으로 왕을 보좌하는 동안 S .

야(朝野)의 신망이 두터웠고 명정승으로서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시호

는 성안(成安)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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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대문로 3가와 태평로 2가 북창동 .남창동에 걸쳐있던 마을로

영조(英祖)께서 거동하실 때 하배들이 "상정승골이요."하고 외자 영조

는 덩 안에서 몸을 굽혀 경의를 표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

상정승동이 언제부터 상동(尙洞)으로 약칭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새로나백화점 자리에 '상동교회'(尙洞敎會)라는 이름이 보인다 .

lo. 이준경(李漆慶)

l499( 연산군5)~1572(선조5)

동고(東裏) 이준경은 남산기를 묵사동(墨寺洞 )의 찬샘골(緩新井洞 )에

서 살았다 .

이준경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 .남당(南

堂) . 양와(養讓) .홍련거사(紅蓮居士)라 하였으며 본관은 광주(廣州 )로

부수찬(副修濯) 수정(守貞)의 아들이다. l5o4년(연산군lo) 갑자사화(甲

子士福)에 화를 입은 조부와 부친에 연좌(緣坐)하여 형 윤경(潤慶)과

함께 괴산(枕山)에 유배되었다가 l5o6년에 중종반정 (中宗反正)으로 풀

려나온 뒤 신승연(申承演) . 황효헌(黃孝獻)에게 수학하였다 .

l522년 (중종l7)에 생원(生員)이 되고 l53l년 (중종26) 식년문과(式年文

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다음 승문원 (承文院)에 들어갔다가 사관(史

官)을 거쳐 이듬해에는 홍문관의 정자(正字)가 되었다. l533년(중종28)

에는 저작(著作) . 박사(博士)를 지내고 부수찬(副修麗)에 승진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祠. 1519) 때 조광조 등 피죄인의 무죄를 논하다가 김

안로(金安老) 등의 미움을 사서 파직되어 독서에 열중하였다. 그 뒤

l537년(중종32)에 김안로가 사사(賜死)된 뒤 다시 기용되었다. 이어 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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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敎) .보덕(輪德) .승지(承旨) 등

을 거쳐 직제학(直提學) .부제학

(副提學)이 되었으며 l543년 (중종

린 38)에는 문신정시 (文臣産試)에 장원

하여 한성부 우윤(漢城府 右尹)에

오르고 대사성 (大司成)을 지냈다
.

이듬해 중종이 돌아가시자 고부부

사(告訃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참판이 되었으며 l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乙巳士福) 때에는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 있어서 화를

면하였다. l548년(명종3)에는 병조

판서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을

거쳐 l55o년(명종5)에는 대사헌이

되었다. 앞서 병조판서때 이기(李

産 讓)가 뇌물을 받고 구관자(求官者)

의 이름을 적어 보내어 등용을 청

l . 했으나 이를 거절했던 일로 그 일

). 당인 이무강(李無讀)의 탁핵으로

윤임(尹任)일파로 몰려 보은(報恩)

y 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기가 파

직되자 지중추부사(知中種府事)가

되었고 l553년(명종8)에 함경도에

동고 이준경의 글씨 야인(野人. 여진족)들이 침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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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 순변사(咸鏡道 巡邊使)가 되어 그들을 불러서 타일렀다출 또

l555년에는 호남지방에 왜구가 침입하자 전라도 도순찰사(道巡寮使)로

출정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돌아와 우찬성(右贊成) 겸 병조판서가 되었

으며 l5弱년(명종l3)에는 우의정이 되고 l56o년에는 좌의정이 되었으며

l565년(명종2o)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

l567년에 명종이 돌아가시자 선조(宣祖)를 맞아 왕으로 세우고 원상

(院相)이 되어 국정을 보좌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조광조의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노수신 (盧守愼)을 비롯한 을사사화때

의 피해자들을 유배에서 방환시키고 그 벼슬을 회복시켰다. 이해 7o세가

되어 치사(致仕. 사퇴)를 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궤장(凡枝)을 하사 받

았다. l57l년 (선조4)에 영의정을 사임하고 영중추부사(領中標府事)가 되

었다가 이듬해 타계하였다. 죽음에 앞서 차자(漆子. 신하가 왕에게 올

리는 간단한 글)를 올려
V

o학문에 게을리하지 말 것

@ 위 의 (威儀)를 가지고 신하를 접견할 것

@ 군 자 와 소인을 분별하여 쓸 것

@붕당(顧堂)이 있을 것이니 이를 타파할 것

등을 진언하였다 .

형 윤경(潤慶)과 더불어 강직하고 청렴하여 당시 사람들이 이봉(二

鳳)이라 불렸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사화(士福)로 화를

입은 많은 사림들을 구원하여 선비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신진사

류와 기성사림 사이의 알력을 조정하려다가 신진사류의 정적(政敵)이

되어 기대승(奇大升) 등의 공격을 받았다. 선조 35'd(1602)에 청백리 (淸

白吏)에 녹선(錄選)되었으며 선조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고 시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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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忠正)이며 저서로 r동고유고(東출遺諒)J 와 r조선풍속(朝鮮風

俗J 이 있다 .

ll. 심강(沈鋼)

l5l4( 중종9)~1567( 명종22)

남산기출 회현동에 살았다. 및날 회현방(會賢漆) 분호조(分戶蓄) 앞이

라 하였다. 임진왜란때 선조가 의주(義州)의 피난처에서 돌아와 보니

궁절과 종묘가 모두 불타버리고 없었으므로 부득이 심강의 집에 신주

(神主)를 임시로 봉안(奉安)하였다고 한다 .

심강은 자는 백유(伯柔)며 본관은 청송(靑綠)으로 영의정 연원(連源)

의 아들이며 명종(明宗)의 장인이며 의겸(義謙)의 아버지이다 .

l543년 (중종38)에 진사시 (進및試)에 합격한 다를 음보(産補 )로 활인서

(活人署) 별좌(別坐)가 되었으며 l546년 (명종l)에는 청릉부원군(靑陵府

院君)에 영돈령부사(領敦寧府事)가 되었다. l548년(명종3)에는 오위도총

부(五衛都認府) 도총관(都德管)이 되고 l558년(명종l3)에는 부친상을 당

하여 사직하였으며 상(喪)이 끝난 뒤 영돈령부사와 도총관을 겸하였다 .

l563년 (명종l8)에는 신진사류(新進士類)로서 화를 당하려던 박순(朴淳)

등을 아들 의겸과 함께 구하고 권신(權臣) 이양(李標)을 제거하게하여

칭송을 받았다. 시호는 익효(翼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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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이항복(李恒福)

l556(명 종11)~1618(광해군lo)

백사(白沙) 이항복은 남산 동쪽 기를인 현재 남창동 2o2번지에 살면

서 수목과 화초를 심고 집위 조그만 언덕에 손수 두그루의 전나무를

심고 부근의 그윽하고 아름다운 품광(風光)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뒤에

종로구 필운동 9번지 필운대(强雲臺)로 옮겨 살게되고 이곳은 다른 사

람이 들어와 전나무 사이에 정자를 짓고 찰회정(雙槍亭)이라 하였는데

시인 .묵객(墨客)들이 즐겨 찾았다 .

그 뒤 순조(純祖)때에는 석범(石流) 서염순(徐念淳)이 정자를 다시 J l

쳐짓고 부근에 단풍나무를 심고 정자 이름도 홍엽정(紅葉亭)으로 고쳤

다.

그 뒤 철종(哲宗)말년에 백사의 후손인 귤산(橋山) 이유원(李裕元)이

다시 이 집을 사서 수리하고 선조(先祖)의 고사(故事)를 추모하여 편액

(肩額)을 전과 같이 '쌍회정'으로 바꾸어 달고 없어진 전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고 많은 꽃나무를 재배하고 그곳 높은 바위에 '橋山:귤산'이라

새겼는데 귤산은 곧 남산을 뜻한다하며 또한 이유원의 호이기도 하다 .

일설에는 이 쌍회정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지은 이름이라고 전

해지고 있는데 사연은 다음과 같다 .

이유원이 이 땅을 매입하여 집을 아담하게 꾸민 다음 하루는 대원군

을 비롯한 조정 백관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 때 이유원이 새로 지

은 정자의 이름과 휘호(揮裏)를 대원군에게 부탁하자 대원군은 쾌히 승

낙하고 정자옆을 보니 두 그루의 전나무가 우뚝 서 있기에 쌍회정이라

하고 '雙擔亭' 세자를 써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대원군이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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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원을 비워하던 때이라 이때를 타서 잠판 희롱하는 뜻으로 '송(宋)

나라의 미회(美權)는 l회(一槍)인데도 나라를 그르쳤는데 이유원은 2회

(二槍)나 된다'는 말임을 뒤에 타인에게서 전해 듣고 두 그루의 전나무

를 베어버리고 액자(額子)를 떼어 없애 버렸다는 것이다. 이유원이 죽

은 뒤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다 .

이항복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상(子常)이며 호는 백사(白

沙) . 필운(濯雲) . 청화진인(淸化眞人) . 동강(東閣) .소운(素雲)이 며 본

관은 경주로 참찬(參贊) 몽량(夢亮)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태어

나자 이틀동안 젖을 빨지 않았고 3일간 울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몹시 염려하여 판수 박견(朴堅)에게 점을 치게 하니 이르기를 "이 아기

는 크게 귀한 인물이 되리라인하였다고 한다 .

선조 8U(1575)에 진사시 (進士試)에 합격하고 선조 l3\1(1580)에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초文院 副正字)

가 되고 이듬해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이때 선조의 r강목

綱目)J 강연(讓蓮)이 있었는데 을곡 이이(李鷺)에 의해 한음(漢陰) 이

덕형(李德藝) 등과 함께 한림(輸林)이 되고 옥당(玉堂)에 들어갔다 .

l583년 (선조l6)에 사가독서 (賜假讀書)를 했으며 그 뒤 정자(正字) .박

사(博士) 등 여러 벼슬을 역임한 뒤 l589년(선조22)에 예조정랑(禮蓄正

郎)으로서 정여립 (鄭汝立)의 모반사건을 다스렸으며 이어 응교(應敎)

우승지 (右承旨) 등을 거쳐 l59o년(선조23)에는 호조참의 (戶蓄參議)가 되

었으며 정여립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

이 되었다. 이듬해 좌승지(左承旨)로 재직중 정철(鄭撤)의 죄를 처리하

는데 태만했다는 죄로 파직되었다가 곧 도승지(都承旨)로 발탁되자 대

간(臺諒)의 공격이 심했으며 당시 대사헌(大司憲) 이원익 (李元翼)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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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 이항복의 글씨

움으로 진정되었다 .

l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비를 개성으로 호위하였으며 이어 두

왕자를 평양으로 호위하고 선조를 의주(義州)로 호종(雇從)하였다. 그동

안 이조참판으로 오성군(讓城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형조판서로 도총관

을 겸직하고 l594년에 병조판서에 제수되자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기

를 주장하고 전국에 근왕병 (勤王兵)을 모집하였다. l595년 (선조28)에는

이조판서 (吏蓄判書) .우참찬(右參贊) 등을 역임하였으며 l597년에는 병

2 3 l



조판서로서 신병 때문에 사임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5차례나 병조판서

에 있으면서 안으로는 국난타개, 밖으로는 명사응대 (明使應對) 등 병권

(兵權)을 잡고 크게 활약하였다. l599년(선조32)에는 좌의정이 되고 이

듬해에는 영의정에 승진되었으며 l6o2년(선조35)에는 오성부원군(讓城

府院君)에 진봉(進封)되고 이해 성혼(成澤)을 구하려다가 정철(鄭潑)의

일당이라는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으며 선조 37\I(1604)에는 호성공신

(雇聖功臣) l등에 봉해졌다 .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좌의정에 제수되고 도체찰사(都體黨使)

를 겸하였으며 l6ll년(광해군3)에는 우의정이 되자 사직소를 올리고 은

거하였다. l6l7년(광해군9)에 폐모론(廢母論)이 일어나자 이를 극력 반

대하다가 관직이 삭탈되고 이듬해 북청(北靑)으로 유배되어 배소(配所)

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해에 복관(復官)되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錄

選)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저서에 r백사집 (白沙集)J 이 있다.

l3. 한준겸 (韓漆謙)

l557(명 종12)~1627(인조5)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회현동 2가에 거주하면서 난정수계회 (蘭亭修契

會)를 개최한 공은 자는 익지(益之)이며, 호는 유천(抑川), 본관은 청주

(淸州)로 판관(判官) 효윤(孝 Q)의 아들이며 인조의 장인이다 .

l586년(선조l9)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으며 선

조가 출제한 유신(儒臣)들의 글짓기에서 장원하여 상을 받았다. 금천현

감(料川漂監)으로 있을 때 정여립(鄭汝立)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진길

(李震吉)을 천거한 일로 여러 달 동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 원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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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였다. l592년(선조25)에 다시 복직되어 예조정랑 .원주목사를 지

내고 l595년에는 지평(持平)으로서 도체찰사(都體寮使) 류성룡(柳成龍)

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중 명나라 마귀(廟貴)를 도와

식량 .마초(馬草) 수집, 저장을 담당하였다. l598년(선조3l) 왜란이 끝

난 뒤 우승지(右承旨)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로 재직 중 문

홍도(文弘道)의 무고로 파직되었다가 l6關년(선조33)에 복직되어 체찰

부사(體黨副使)로서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살졌으며 l6o2년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l6o3년(선조36)에는 4도 체찰부사를 역임했으며

이어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l6o5년에는 호조판서가 되었다. l6o9년 선

조가 돌아가실 때 특별히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 받았다 .

l6l3년 (광해군5) 박응서의 모반사건인 계축옥사(癸丑獄事)에 연루되어

사판(仕版. 관료의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유배형을 받아 충주에서

지내던 중 l62l년(광해군l3)에 여주(驪州)로 를겼으며 이 해에 오랑캐

의 침입에 대비할 적임자로 꼽혀 유배지에서 지중추부사(知中權府事)에

임명되고 5도 도원수를 겸임, 국경수비에 힘됐다. l623년 인조반정(仁祖

反正)으로 딸이 인렬왕후(仁烈王淸)로 책봉되자 영돈영부사(領敦寧府

事)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지고 l624년(인조2) 이괄(李遙)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우의정으로 왕을 공주까지 모셨으며 l627년(인조5)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동궁을 모시고 전주까지 내려가 호남지방의

인심을 진정시킨 일도 있다 .

기국(器局)이 큰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인물로 평해지며

선조의 유교7신(遺敎七臣)의 한 사람이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며 저서

로 r유천답기 (柳川答記)J 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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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김상용(金尙容)

l56l(명 종16)~1637(인조l5)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회현동l가 l4번지에 있던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종로구 청운동 52번지일대의 백운동(白雲洞) 즉 청풍계(淸風溪)에서 살

았다.

공의 자는 경택(景擇)이며 호는 선원(仙源) 혹은 풍계(楓溪) 본관은

안동으로 돈념부도정 극효(克孝)의 아들이고 좌의정 상헌(尙憲)의 형이

며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의 외손이다 .

l582년 (선조l5)에 진사가 되었고 l59o년 (선조23)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 . 예문관검열이 되었으며 l592년 임진왜란이 일

어나자 강화 선원촌(仙源村)으로 피난하던 중 양호체찰사 정철(鄭撤)과

판서 김찬(金養)의 종사관으로 있었다. 그 뒤 병조좌랑 .정언 .수찬 를

응교 등을 역임하고 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으로 호남지방을 드나들

었다. l598년(선조3l)에는 그간의 공으로 승지가 되어 왕의 측근에서

전란 중의 여러 사무를 보필하였으며 그해 겨울에는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에 귀국하였다. 그 뒤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정주(定州) .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역임하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는

잠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도승지를 지낸 뒤 계속 한직에 있었다 .

l6l7년(광해군9)에 폐모론(廢母論)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여 관직을

버리고 원주로 거처를 옮겨 화를 피했다. l623년 인조반정 후 집권당인

서인(西人)의 한 사람으로 판돈넘부사를 거쳐 예조 . 이조판서를 역임하

고 l627년(인조2)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留都大燎)이 되었다. l63o년

(인조8)에 기로소(를老所)에 들어가 노령으로 관직을 사퇴하려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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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락되지 않고 l632년(인조lo)에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자 거듭

사임을 청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

l636년 병자호란때 임금의 명에 따라 원임대신(原任大臣)의 몸으로

종묘(宗廟)와 사직단(社程壇)의 신주(神主)와 세자비 (世子妃) 원손(元孫)

등을 모시고 강화로 피난하여 그곳을 굳게 지키다가 다음 해 정월에

강화섬이 함락되자 남문루(商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

였다.

순절하기 직전 다락에 올라 몸종에게 옷을 벗어 주면서
.

사이 옷을 집으로 보내서 장사지내게 하여라."

하고 다른 모든 종들도 달래어 옆을 떠나게 하였다. 그러나 서촌자(庶

孫子)인 수전(壽全)과 종 한사람이 옆을 떠나지 않자 평생 담배를 피우

지 않던 공이 담뱃대에 불을 붙여오게 하여 미리 문 앞에 묻어둔 화약

에 불을 맹기었다. 그 순간 뇌성벽력 같은 벼락소리가 터지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가 싶더니 문루(門樓)가 산산조각나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77세의 노인인 공의 몸도 산화되었다 .

성혼(成澤)과 이이(李要)의 문인으로 글씨에 뛰어났으며 시호는 문충

(文忠)이다. 저서에 r선원유고(仙源遺槁)J , r독례수초(讀禮隨抄)J 가

있고 글씨 작품으로는 평양의 '숭인전비'(崇仁殷碑) 및 풍덕군수 장린정

비(張麟福碑) 전액(蒙額)이 있다 .

l5. 박승종(朴承宗)

l562(명 종17)~1623(인조l)

공의 제택(第宅)은 예장동 2번지 후조당(後潤堂) 동쪽 기글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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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자는 효백(孝伯)이고 호는 퇴우당(退憂堂)이며 본관은 밀양(密

陽)으로 병조판서 계현(啓賢)의 손자이고 안세(安世)의 아들이다 .

l585년(선조l8)에 진사가 되고 이듬해에 별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

제하였으며 l589년(선조22)에는 봉교(奉敎)에 이어 지제교(知製敎) . 병

조정랑을 역임하고 l6oo년(선조33)에는 동지사(?至使)로 명나라에 다

녀 왔으며 l6o4년에는 부제학이 되고 l6o7년(선조4o)에는 병조판서를

역임했으며 l6lo년(광해군2)에는 형조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判義禁府

事)가 되고 l6l8년(광해군lo)에는 우의정으로 도체찰사(都體寮使)를 겸

하였다. 이어 좌의정이 되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라 밀양부원군(密陽府

院君)에 봉해졌다 .

정승의 자리에 오르자 항상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오리알 만큼 큰

비상을 넣어두고 말하기를

라불행한 시대를 만나 조석으로 죽기를 기다리는데 어찌 물건이 없어

서 되겠느냐."

하고 번번히 진정하지 못하고 고요한 방안에 한가히 있으면서 흐느껴

울고는 하였다한다 .

일찍이 광해군 4'd(1612)에 폐비른을 주장하던 이이첨 (李雨膽)의 사주

로 그의 심복인 윤인(尹調) . 이인경 (李寅卿)일파가 경운궁에 난입하여

인목대비를 죽이려 할 때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인목대비를 지켰으며 전교(傳敎)를 기다리던 날(庭請)에도 끝까지 참석

하지 않았다. l6l7년(광해군9)에 폐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극력반대하였

다. 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폭음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술을 즐겨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속히 죽기를 원하여 그리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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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

l623년에 인조반정 (仁祖反正)이 일어나자 아들 자흥(子興)과 함께 조

상이 묻힌 선산(先山)으로 달려가 선조(先祖) 묘 앞에서 목매어 함께

죽었다. 이 세상을 이별하는 글을 옷자락에 쓰기를

"임금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지

하에 계신 선왕(先王)을 뵈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

으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귀신에게 죄를 팀니다."

하였다.

공은 죽은 직후에 가산을 몰수당하였고 또 관직도 추탈(追奪)되었으

나 뒤에 신원(伸黨)되었으며 시호는 숙민(肅慾)이다 .

r여지비고(輿地備考)J 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광해군 때 인목대비께서 서궁(西富)에 유폐되어 계실 때, 서궁이 성

서쪽 백악산(白岳山) 아래 있었으므로 서궁을 향해 집을 짓고 그 당호

(堂號)를 '읍백'(指白)이란 편액(肩額)을 달았는데 읍백이란 서궁을 바라

보며 손모아 절한다는 뜻이라고하였다 .

l6. 김상헌(金尙憲)

l57o(선조3)~1652(효종3)

조선중기 문신으로 회현동 l가 l4번지에 있던 외가에서 태어났다 .

공의 자는 숙도(叔度)며 호는 청음(淸陰) .석실산인(石室山人)으로 돈

넘부도정 (敦寧府都正) 극효(克孝)의 아들이며 선원(仙源) 상용(尙容)의

동생이며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

l596년 (선조29)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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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등 여러 벼슬을 지낸 다음 l6o8년(광해군l)에

문과중시 (文料重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사가독서 (賜暇讀書)한 뒤

교리(校理) . 직제학(直提學)을 거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이때

퇴계 이황(李混) 배척에 앞장선 정인홍(鄭仁弘)을 탄핵하다 광주부사

(廣州府使)로 밀려났으며 l6l3년(광해군5)에는 국구(國襲) 김제남(金價

男)의 역모(逆謀)사건이 일어났는데 김제남의 딸이 자부(子婦)였기 때

문에 파직 되었으며 이에 북인(北人)의 박해를 피해 안동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

l623년 인조반정 (仁祖反正) 이후 청서파(淸西派)의 영수가 되어 대사

간 . 이조참의 . 도승지 .부제학 등 요직을 지냈으며 l626년(인조4)에는

성절겸사은진주사(聖節兼謝恩陳養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6조의 판서

(判書)를 두루 거쳤다 .

l636년(인조l4) 병자호란(誇子胡亂)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척화른

(斥和論)을 주장한 탓으로 파직되고 l639년(인조l7) 청(淸)에서 명(明)

을 공격하기 위한 출병(出兵)요구가 있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혐의로 심양(漆陽)에 잡혀 갔으며, 이때 남긴 시조 '가노라 삼각산아 다

시보자 한강수야'가 그의 애국충절을 말해 준다. l642년 (인조2o)에 돌아

왔으나 선천부사(宣川府使) 이계(李漆)의 국비(國秘) 밀고사건으로 이듬

해에 다시 청에 압송되어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북관(北館)

에 억류, 6년만에 풀려왔다. l645년(인조23)에 귀국하여 이듬해 우의정

에 제수되고 이어 좌의정으로 승진되었다 .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추진된 북벌계획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으며

대로(大老)로 추앙되었다. 성혼(成澤)의 도학(道學)에 학문적 연원을 두

었으며 청서파의 영수로 비교적 초당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그의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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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中華的) 절의(節義)와 춘추대의 (春秋大義)는 송시열(宋時烈) 등 산림

파(山林派)에 계승되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IE)이

며 저서는 r청음집 (淸陰集)J , r남한기략(南漢經略)J , r풍악문답(風岳問答)J ,

r야인담록(野人談錄)J , r독례수초(讀禮隨抄)J 등이 있다.

l7. 이안눌(李安論)

l 5 7 1 ( U 4 ) ~ 1 6 3 7 ( 인조l5)

묵정동(墨井洞. 먹적골)에서 살았다.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

岳)이며 본관은 덕수로 이행(李淸)의 증손이며 진사 형(洞)의 아들로

재종숙부인 사헌부감찰 이비(李泌)에게 입양되었으며 택당(澤堂) 이식

(李植)의 종숙(從叔) 이다 .

l8세에 진사시에 수석합격하였으나 동료들의 모함을 받자 과거를 포

기하고 권필(權經) .윤근수(尹根壽) . 이호민(李好閨) 등과 더불어 동악

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시작(詩作)에 열중하였다 .

그의 문집으로 r동악집 (東岳集)J 26권이 전하는데 여기에 4,379수의

방대한 양의 시문을 남기고 있다. 그는 특히 당시(唐誇)에 능해 이태백

(李太白)에 비유되고 글씨도 잘 됐다. 그의 작품은 자신이 부임하는 고

장을 중심으로 백성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방의

민중생활사 및 사회사적 자료를 담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

(명소편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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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 윤황(尹濯)

l572(선조5)~1639( 인조l7)

남산기출 필동 2가에 살았으며 옛날 금위영(禁衛營) 서문 밖에 r팔

송정J (八松井)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팔송 윤황의 집에 딸

린 우물이 었다
.

윤황은 자는 덕요(德躍)이며 호는 팔송(八綠) 또는 노곡(魯谷), 본관

은 파평으로 창세(昌世)의 아들이며 장인 성혼(成澤)의 문인이다 .

l597년 (선조3o)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자(正字)에 보직되 고

l6ol년(선조34)에는 전적(典籍)에 올랐으며 감찰 .정언(正言)에 이어 병

조와 예조의 좌랑(佐郎) . 예조정랑(禮雷正郎) . 북청판관(北靑判官) . 영

광군수(靈光郡守)를 역임하고 봉상시정(奉常寺正)에 이어 군기감정(軍

器監正)에 전임되었다 .

l6l6년(광해군8)에는 대북(大北)의 탄핵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이산

(雇山)에 은거하였다. l623년 인조반정 후 등용되어 장령(掌令) .집의

(執義) . 대사간 .검상(檢詳) .사인(舍人) . 동부승지 (同副承旨) . 이조참

의 .전주부윤(全州府尹) 등을 역임했으며 , l627년 정묘호란(丁卯胡亂)과

l636년 병자호란 때는 사간(司諒)으로서 척화(斥和. 主戰)를 강력히 주

장했으며 l637년(인조l5)에는 김상헌(金尙憲) .정온(鄭蘿)이 척화신으로

청나라에 잡혀가게 되자 대신 잡혀 갈 것을 자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

다. 환도 후 상소문 중에 불손한 구절이 있다하여 영동(永同)으로 유배

되었다가 병으로 풀려나와 세상을 였다. 글씨에 능했으며 영의정에 추

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저서로 r찰송봉사(八松封事)J 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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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 김육(金塘)

l弱o(선조13)~1658(효종9)

남산기글인 회현동 2가에 살았는데 이때부터 이 가문에서 대대로 이

곳에서 살았다 .

김육은 자는 백후(伯厚)이며 호는 잠곡(潛谷),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참봉 흥우(興宇)의 아들이다 .

l6o5년 (선조38)에 사마시 (司馬試)를 거쳐 l624년(인조2)에는 증광문과

(增廣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정언(正言)에 임명되고 l633년(인조ll)에는

안변도호부사로 부임했으며 l636년 (인조l4)에는 동지사(冬至使)로 청나

라에 다녀왔다 .

l638년 (인조l6)에는 충청도관찰사로 나가 대동법 (大同法)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이듬해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 . 대사성 .부제학 등을 거쳐

l643년(인조2l)에는 한성부 우윤(漢城府 參尹) .도승지가 되고 소현세

자(昭顯世子)가 심양(漆陽)에 볼모로 잡혀가자 보양관(輪養官)으로 수

행, 귀국하여 우부빈객 (右副賓客)이 되었다. l645년 (인조23)에 관상감

제조(提調)가 되고 이듬해에는 사은사(謝惡使)가 되어 청의 북경에 다

녀온 후 l649년(효종즉위년)에 대사헌을 거쳐 우의정이 되었으며 이어

사은(謝恩) 겸 동지사(@至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온 뒤 l65o년 대동

법 실시문제로 김집(金集)과 논쟁하고 퇴직하였으나 영중추부사(領中標

府使)로 전직되어 진향사(進香使)로 또 청나라에 다녀왔다. 고령(高齡)

을 이유로 사직했다가 이듬해 실록청 총재관(實錄廳德裁官)이 되어

r인조실록(仁祖實錄)J 편찬을 맡아 보았고 다시 이 해에 우의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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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l652년(효종3)에는 좌의정 , l654년(효종5)에는 영돈녕부사(領敦寧府

使)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

영의정이 된 뒤에 당시 백성 수탈의 방법이었던 공물법(貢物法)을 폐지

하고 쌀과 삼베(米布)로 대남하는 제도인 대동법을 다시 주장하여 충청도

지방에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에 이를 반대하던

관리들도 선정(善政)이라고 하였고 그의 사후에는 맏아들 김좌명 (金佐明)

에 의하여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에 차례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또 관상감 제조로 재직중에는 한흥일(韓興一)이 구해온 서양의 역법

인 r신력효식(新曆疇式)J 을 보고 당시 4백년 동안 사응되어 오던 우

리나라의 구식 역범을 재정하고자 건의하여 l653년(효종4)부터 시헌력

(時憲曆)이라는 새 역법을 적용하게 했으며, 교통수단으로서 수레를 제

작하였고 관개(灌漑)에 수차(水車)의 사용을 주청하여 l644년 (인조22)에

황해도 . 평안도에 실시케 하였다. 한편 l65l년(효종2)에는 상평통보(常

平通寶)의 주조를 건의하여 서울과 서북지방에 유통케 하였으며, 또 병

자호란(1636)으로 소실된 활자를 새로이 제작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

게 하였다 .

그의 경제학은 실학(賞學)의 원조(元祖)인 류형원(御藝遠)에게 큰 영향

을 끼쳐 실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 .지리 출

병략(兵略) .복서( h豊) .을역(律曆)에도 정통하였다. 시호는 문정(文貞)이

며 저서로는 r잠곡필담(潛谷筆談)J , r송도지 (松都誌)J , r찰현전(八賢傳)J ,

r해동명신록(海東名臣錄)J , r기묘록(己卯錄)J , r잠곡유고(潛谷遺淸)J , r

종덕신편 (種德新編)J , r유원총보(類流叢寶)J , r당적내외세보(堂籍內外世譜

)J 등과 편서(編書)로 r국조명신록(國朝名臣錄)J 등 여러 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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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 이경여(李敬與)

l585(선조18)~ 1657(효종8)

남산동 3가 영화진흥공사 부근에 살았다.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직부(直夫), 호는 백강(白江) .봉암(鳳巖), 본관은 전주(全州), 목사(牧

使) 수록(緩祿)의 아들이다. l6ol년 (선조34) 사마시 (司馬試)를 거쳐

l6o9년(광해군l)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l6ll년 검열

(檢閱)이 되었으나 광해군의 실정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

l623년 인조반정 (仁組反正)으로 부수찬(副修錢) .부교리 (副校理)를 거쳐

이듬해 이괄(李遙)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公州)에 호종(雇從)하였

으며 이어 체찰사(體黨使) 이원익 (李元翼)의 종사관(從事官)이 되고
.

l63o년(인조8)에는 부제학(副提學) . 청주목사(淸州牧師) .좌승지 (左承旨

) .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l636년 병자호란(丙子胡亂)이 일어나자

왕을 남한산성 (南漢山城)으로 호송했고, 이듬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

으며, 그 후 이조참판(吏蓄參判)으로 대사성을 겸임하여 선비 양성의

방책을 상주(上妻)했고, 이조참판(吏蓄參判) .형조판서를 역임했다 .

l642년 배청친명파(排淸親明派)로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계(李漆)가 청나라에 밀고함으로써 심양(漆陽)에 억류되었다가 이듬

해 세자와 함께 귀국, 우의정이 되었다. l644년 사은사(謝恩使)로 청나

라에 갔다가 다시 억류되었으나 그동안 본국에서 영중추부사(領中權府

事)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귀국, l646년 민회빈(慾價績) 강씨(姜氏:昭顯

世子擴)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진도(珍島)에 유배, 다시 l648년 삼

수(三水)에 위리안치 (圍離安置)되었으나 이듬해 효종이 즉위하자 풀려

나와 다시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이어 영의정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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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청나라의 압력으로 영중추부사로 전임했다. 시

문(誇文)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저서로 r백강집(白江集)J 이 있다 .

2l 정태화(鄭太和)

l6o2(선조35)~1673(현종l4)

회현동 i가 i7번지에 거주하였다. r한경지략(漢京識略)J 제택조(第

출條) 와 각동조(各洞條)에 보면 '정광필의 집이 회현방(會賢漆)에 있는

데 은행나무가 있다. 귀신이 이르기를 열두 서대(震帶)가 이 나무에 걸

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고보면 정씨 문중에서 정승이 된 이가 많은 중

에 아직도 남은 띠(帶)가 있는 셈이라고들 말한다. 이 마을에 정씨 후

손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세칭 회동정씨 (會洞鄭氏)라 하는데 양파(陽漆)

정승의 옛집도 이 동리에 있다. 그 옛날 사랑채가 한칸 두옥(斗屋)이있

지만 형제(泰和, 致和)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도 같이 살면서 좁은 줄을

몰랐다. 또 그 안채는 선원(仙源) 김상용(金尙容), 청음(淸陰) 김상헌(金

尙憲)이 태어난 방으로 사람들이 열두 서대(辰帶)란 말이 들어맞는다.'

고 전하고 있다. 어떻든 수천(守天) 정광필이 영의정을 지냈고 그 손자

임당(林塘) 유길(惟吉)과 그의 아들 수죽(水竹) 창연(昌術)이 좌의정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광성(廣成)은 형조판서가 되었고 또 그의 큰 아들

양파와 작은 아들 기주(KUIO 치화(致和)도 영의정에 올랐으니 영광스

러운 집안이 아닐 수 없다 .

정태화는 자는 유춘(圖春)이고 호는 양파(陽被), 본관은 동래로 형조판

서로 지돈녕부사(知敦寧府事)를 지낸 제곡(濟谷) 광성(廣成)의 아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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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28년(인조6)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l63l년(인조9) 정면(IE

言)을 거쳐 이듬해 이조좌랑이 되고 이어 부교리 . 헌납 .사인 .부응교

를 역임한 다음 l635년(인조l3)에 사간(司諒)이 되었다. l636년에는 청

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원수부의 종사관에 임명되어 도원수

김자점 (金自點) 휘하에서 군무에 힘썼으며, 이해(인조l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도원수가 도망가자 황해도에서 패전병을 수습하여 시석(失石)으

로 항전한 무웅(武勇)을 펼친 유장(儒將)의 한 사람이다. l637년에는 볼

모로 간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모시고 심양(漆陽)에 갔다가 이듬해 귀

국하여 충청도 관찰사에 오르고, 승정원 동부승지를 거쳐 l639년에 우

부승지 (右副承旨)를 지낸 뒤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청나라 사관(査官)

을 맞았다. l64o년 (인조l8)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에 오른 다음 대사

간 . 평안도관찰사 .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도승지를 거쳐 l644년(인조

22) 이조참판으로 접반사(讓伴使)를 겸하고 이듬해에 호조판서를 거쳐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이 때 소현세자가 죽자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세제책봉을 반대하고 소현세자의 아들로서 적통(摘統)을 계승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

l646년(인조24)에 공조판서 (工雷判書)가 되고 l648년 형조판서로 전

임되었다가 이듬해에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에 올라 사은사(謝

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영의정에 올랐다. 그 뒤 어머니 상(喪)으

로 사직했다가 l65o년 (효종l)에 판중추부사(判中權府事)가 되었고 이어

서 좌의정에 재차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

이듬해에 다시 영의정이 되어 l657년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다음 해

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곧 영중추부사(領中權燎事)에 재등용되었다가

l659년(효종lo)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고 이 해에 효종 임금이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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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자 원상(院相)이 되어 국정(國政)을 처결하였다. 당시 제l차 예송(禮

訟)이 일어나자 우암(尤應) 송시열(宋時烈)의 기년설(審年說)을 지지하

여 이를 시행케 하였다 .

l67l년 (효종l2)에 7o세로 기로소(를老所)에 드는 영광을 입었고 죽은

뒤에는 현종(顯宗) 묘정(廟産)에 배향(配享)되었으며 x 호는 익헌(翼憲)

이었다가 충익(忠翼)으로 하였으며 , 저서에 r양파유고(陽核遺焉)J 가

있다.

22. 윤선거 (尹宣擧)

(1610(광해군2)~1669(현종lo))

충무로 4가에 거주하였다. 공의 자는 길보(吉甫)이며 호는 미촌(美

村) .노서(魯西) .산천재 (山泉齋), 본관은 파평으로서 대사간 황(濯)의

아들이며 증(握)의 아버지이다 .

l633년(인조ll) 생원 .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l636

년(인조l4) 청나라 사신이 입국하자 성균관 유생의 소두(疏頭)가 되어

사신의 목을 때어 명나라에 대한 의(蒙)를 지키기를 주장하였다. 그 해

l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이듬해 강화도가 함락

되자 처 이씨(李氏)는 자결하였고 공은 평민 복장으로 탈출하였다準 UZ.

뒤 사헌부지평 . 장령 .집의 등의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대의를 지켜 죽

지 못한 것을 자책하여 취임하지 않았다 .

김집(金集)의 문인으로 성리학과 예학(禮學)에 정통하였다. 평소 친교

가 있던 송시열(宋時烈)과 윤휴(尹議)가 경전주해 (經傳註解) 문제로 대

립하자 윤휴를 변호하는 태도를 취한 까밝에 송시열에게 배척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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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뒤에 노론(老論) .소론(少論) 분파의 한 계기가 되었다. 죽

은 뒤 그의 아들 증(握)으로부터 아버지의 묘갈을 청탁받은 송시열은

선거가 생전에 윤휴와 절교하지 않은 점에 불만, 자기 글이 아닌 박세

채(朴世栗)가 찬술한 행장(行狀) 그대로를 인용하여 써 주자 두 사람의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서인에서 노 .소로 갈라지게 되었다 .

l7l5년 (숙종4l) 유계(兪榮)와의 공편(共編)인 r가례원류(家禮源流)J

의 발문으로 노 .소론의 싸움이 일어나자 이듬해 아들과 함께 벼슬을

추탈(追奪)당했다가 l722년(경종2) 부자가 함께 벼슬에 복구되었다 .

문장과 글씨에 능했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저서로 r노서유고(魯西遺焉)J , r계갑록(癸甲錄)J , r우계연보후설(牛溪

年譜後說)J 등이 있고 작품으로 글씨 '김집묘갈'(金集墓謁)이 있다.

23. 김석주(金錫雷)

l634(인조12)~1684(숙종lo)

남산 북쪽 기글인 회동(會洞), 즉 회현동 2가 재산루(在山樓)에서 출

생하였다. 어릴 때 모습이 범과 비슷하였는데 범은 산이 있어야 좋다고

하여 택호(宅號)를 재산루(在山樓)라고 이름하였다하며 그가 손수 심었

다는 노송(老松)이 있었고 폭포가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찬 우물이 있

었고 우물 동쪽 석벽에는 '창벽(蒼壁)'이라고 새겼다한다. 뒤에 종로구

관훈동에 서 거주하였다 .

공은 자는 사백(斯百)이며, 호는 식암(息應),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영의정 육(塘)의 손자이며 병조판서 좌명(佐明)의 아들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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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57년(효종8)에 진사가 되고 l662년 (현종3)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하여 전적(典籍) . 이조좌랑 .정언 .지평 .부교리 .수찬 .헌납 . 교

리(校理) 등의 청요직 (淸要職)을 역임했으나 서인 중의 한당(漢黨)으로

지목되어 집권당인 서인 산당(山黨)에게 중응되지 못하였다
.

숙종 즉위년 (1674)에 자의대비 (慈認大妃) 조씨(趙氏)의 복상(服喪)문제

를 둘러싸고 2차 예송(禮訟)이 일어나자 남안(商人) 허적(許積) 등과 함

께 송시열(宋時烈) . 김수항(金壽恒) 등 산당(山流)을 숙청하고 수어사

(守禦使) .도승지 (都承旨) 등으로 특진되었다. 그러나 남인정핀이 점차

강화되자 이들의 기세를 춰고 거세하기 위하여 다시 서인들과 제휴하

여 송시열을 제거하려는 남인들의 책동을 겪어 이때부터 노론파(老論

派)로 지목되었다. l68o년(숙종6)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허적 등의 남

인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잔여 세력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허견(許堅)이

역모를 한다고 고변하게 하여 이들을 추방한 공로로 보사공신(保社功

臣) l등이 되고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해졌다 .

l682년(숙종8)에 병조판서로 있을 때 금위영 (禁衛營)을 설치케 하고

대장(大將)을 겸했으며, 그 해 5월에 우의정으로 승진되어 호위대장을

겸직하였다. 이어 김익훈(金益勳)과 함께 남인(南人)세력을 철저히 됐기

위해 전익대(全端識)를 사주하여 허새(許墮) 등 남인들이 역모한다고

고변케 하는 등 음모를 꾀하였다 .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인 타도에 적극

적이라 하여 서인 소장파의 한핵을 받아 서인의 노론과 소른으로 갈라

지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l689년(숙종l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

인이 축출되고 남인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신호(功臣號)를 추탈당했으나

뒤에 복작(復爵)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 r식암집 (息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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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J , r해동사부(海東辭賦)J 가 있다.

24. 나홍좌(羅弘佐)

l649( 인조27)~1709(숙종35)

남산동 l가 2번지에 살았는데 지금 남산초등학교가 있는 부근의 마

을로 흔히들 '나대장골'이라 불러왔는데 나흥좌 대장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약하여 '나동'(羅洞)으로 쓰기도 하였다 .

공은 자는 제백(濟伯)이며 본관은 안정(安定)으로 구포(鷗浦) 만갑(萬

甲)의 증손이며, 성원(星違)의 아들이다 수

송준길(宋漆吉)의 문인이었으나 무예를 할아 선전관을 비롯하여 총부

도사(德府都事) .훈련원정을 거쳐 l685년(숙종ll)에 내금위장(內禁衛將)

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풍기를 문란시켰다고 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

기도 하였다. 그 뒤 훈련도감 중군(訓鍊都監 中軍) .훈련대장 겸 총관

총융사(德管德戒使)를 거쳐 훈련도정 (訓鍊都正) 겸 주사당상(壽司堂上)

이 되었다. l699년(숙종25)에는 어영대장(御營大將)을 거쳐 한성부 좌윤

(左尹)에 임명되고 이듬해 포도대장이 되었다. 외직으로는 중화부사(中

和府使) . 서흥현감 .봉산군수 . 여산토포사(礪山討捕使) . 숙천부사 .춘

천방어사 .정주목사 .해미현감 .영흥부사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삼도통제사애 임명되었다. l699년에 노 .소론간의 대립으로 과옥

(科獄)이 일어나자 이듬해 포도대장으로 과옥을 안치하였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무고를 입고 웅천(龍川)에 유배되었다 .

l7o3년(숙종29)에 김창집 (金昌集) 등 대신들의 변론을 통하여 풀려나

와 춘천방어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이후 수원방어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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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였으나 곧 사직하였다 .

공은 충 . 효가 돈독하고 식견과 도량이 넓고 청략간엄(淸約簡嚴)하였

으며 특히 청송(誘訟)이 공평하고 지방의 황폐한 곳을 잘 다스렸다
.

25. 조현명 (趙顯命)

l69o(숙종16)~1753( 영조28)

남산 기를 필동 2가에 귀록정(歸鹿亭)을 짓고, 벼슬살이보다 향리(鄕

里)의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벼슬에 있는 중에도 집 근처에 사슴을 매어

놓아 언제든 그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향리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

를 하고 있었다한다 .

조현명의 자는 치회(稚疇)이며 호는 귀록(歸鹿) .녹옹(鹿翁), 본관은

풍양으로 도사(都事) 인수(仁壽)의 아들이다 .

l7l3년 (숙종39)에 진사시 (進士試)에 합격하고 l7l9년 (숙종45)에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거쳐 용강(龍阿)현령 .지평 등을

지냈다. l728년 (영조4) 이인좌(李隣佐)의 난때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

항(튜命恒)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공을 세워 분무공신 (奮武功臣) 3등이

되고 풍원군(豊原署)에 봉해졌다. 이 해 부제학에 숭진되고 이어 동지

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 도승지를 거쳐 l73l년(영조7)에는 경상도관찰

사로 부임하여 진휼(振煉)에 힘쓰고 양사규제 (養士規制)를 만들어 인재

를 추천하는 등 공을 세웠으며, 이듬해 대마도(對馬島)의 화재로 조정

에서 위문미(慰間米)를 보내려 하자 인왜인(要人)이란 해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또 사신도 오지 않는데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위문미부

터 보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적극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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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33년(영조9)에 전라감사로 다시 기용되어 총읍사(總戒使) . 공조참

판을 거쳐 l736년에는 이조판서에 오르고, 예조판서에 전임되고 이어

우참찬을 지낸 다음 판의금(判義禁)에 특진되었으나 형정(刑政)에 대한

불공정(不公正) 등을 상소하고 김성택(金聖澤) 사건에 바른 말을 하다

가 다시 파직당했다. l738년(영조l4)에 이조판서로 복직된 뒤 여러 벼

슬을 거친 다음 l74o년(영조l6) 우의정에 승진되고 l742년에는 숙종 말

년에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양역사정청(良役査正廳)을 복설케하고 이듬

해 문안사(問安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 l746년에 영돈녕부사(領敦

寧府事)로 전임했다가 다시 우의정이 되어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

며 l75o년(영조26)에 영의정에 오르고 이어 영돈넘부사가 되었으며, 이

듬해에는 좌의정에 전임, 이 해 호조판서 박문수(朴文秀)의 주장으로

호전법 (戶錢法)의 실시가 논의되자 균역청당상(均役廳堂上)으로서 Z L

구체적 절목(節目)을 결정하여 양역(良役)의 합리적 개혁을 보게 하였

다.

당파로는 노른(老論)에 속했으나 탕평책 (落平策)을 지지, 영조의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고 불의(不義)를 보면 참지 못하여 두 차례나 파

직 당하기도 했으나 영조의 신임을 잃지 않았다. 청렴한 생활을 일관했

으며 효행으로 정문(漆門)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시호는 충효(忠孝)이

며, 저서로 r귀록집 (歸鹿集)J 이 있고 편서로 r양역실총(良役實德)J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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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강세황(姜世長)

l7l2(숙종38) ~ 1791 (정조l5)

남부 명철방 남소동(南小洞), 현 장충동 l,2가에서 태어났으며, 만년

에는 남산 기를 회현동에 흥엽루(紅葉樓)를 짓고 살았다
.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 서화가인 강세황은 자는 광지(光之)이며

호는 표암(論應) . 첨재(添齋)이고 별칭 홍엽상서 (紅葉尙書)라고도 하였

으며 본관은 진주(晋州)로 대제학 현(銳)의 아들이다
.

어려서부터 문장과 글씨에 재능을 보였으나 2o대에 잇따른 부모상과

형의 귀양 등으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l744년 가난이 심해지자 처

가에 있는 안산(安山.수암.부곡리 )으로 이주하여 3o년간 학문과 서화에

몰두하여 지냈다. l773년(영조49) 영조의 배려로 6l세에 영룽참봉(英陵

參奉)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며 l775년 (영조5l)에 한성부판관(漢城府判

官)이 되었다. l776년에 기로과(者老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l778

년(정조2)에는 병조참지(兵蓄參知)가 되었으며 이때 또 문신(文臣) 정시

(延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남양부사(南陽府使)가 되었다가 호조 . 병

조참판을 거쳐 l7關년(정조7)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으며 l7襲년과

l789년에도 다시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고 7o세에 기로소(를老所)에 들

어갔다.

처남 류경종(柳慶種)을 비롯하여 허필(許泌) . 이수봉(李壽鳳)과 가까

웠고 이익(李濯) . 심사정(沈師正) . 강희언(姜熙彦) 등 여러 명사들과 S -

유했으며 김홍도(金弘道) .신위(申緯)에게 그림을 지도하였다. 창작과

이른을 겸비한 사대부 서화가로서 당시의 서화계를 계도했으며, 특히

남종문인화가 조선 후기 화단의 주도화풍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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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새로운 서양화풍(西洋畵風)의 수용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만년에는 진경산수와 묵죽(墨竹)을 즐겨 그렸다 .

공은 스스로 칭하기를 "왕희지 (王義之)의 글씨, 고개지 (顧襤之)의 ; l

림, 한퇴지(韓退之)의 글, 두목지(杜牧之)의 시를 나 광지(光之)는 겸했

다"하여 자신을 합쳐 오지(五之)라고 하였다. 글씨는 왕희지 .왕헌지(王

獻之) . 미불(米諦) 등의 글씨체를 본 받았고 전서 . 예서를 비롯한 각

체가 모두 신묘하였다. 시는 중국의 육유(陸遊)를 본 받았으나 독자적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

시호는 헌정(憲淸)이며 저서에 r표암집(論應集)J 이 있고 작품은 r난죽

도(蘭竹圖)J , r묵죽도(墨竹圖)J , f1산초청도(溪山初晴圖)J 외 여러 작품

이 있다.

27. 흥양호(洪良浩)

l724( 경종4)~1802(순조2)

남부 훈도방 진고개 즉 지금의 충무로 2가에서 태어났으며 말년에는

우이동에서 보냈다 .

홍양호는 초명은 양한(良漢)이며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梨溪),

본관은 풍산(豊山)으로 단양군수 중성(重聖)의 손자이며 진보(鎭輪)의

아들로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

공은 어려서부터 신동(神童)으로 알려졌고 처 백부인 심저촌(沈標村)

에게서 글을 배워 당시 사장(詞章)에 및매던 유학(儒學)의 폐단을 탈피

하여 의리성명설(義理性命說)에 몰두하였다 .

l747년(영조23)에 진사가 되고 l752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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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지평 .수찬 .교리를 지냈으며 l774년(영조5o)에 등준시(登俊試)에서

병과츠 급제하였다.

l777년(정조l)에 홍국영(洪國榮)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그 횡포가

심해지자 이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정조(正祖)임금은 경흥부사(慶興

府使)에 임명하였다. 홍국영이 실각되자 l78l년(정조5)에 곧 한성부 우

윤(右尹)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대사간(大司諒)을 지내고 이듬해에는 동

지부사가 되어 청(淸)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대사헌(大司憲)과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l794년 (정조l8)에는 동지겸사은사(?至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중국에 갔을 때 한림수선(輪林修選) 대구형 (鼓衝亨)

등 그곳 학자와 교유하여 고증학(考證學)에 대한 지식을 얻어 우리나라

고증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뒤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l799년(정조23)

에는 양관대제학(弘文館 .藝文館 大提學)을 겸임하였고 l8ol년(순조l)

에는 판중추부사(判中權府事)도 겸하였다 .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r영조실록J , r국조보감J , r동문휘고(同文業考)J

등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영조는 그의 박학(博學)함을 칭찬하였고 의심

이 나면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

지방관으로 나아가서는 치수(治水)와 식수(植樹)에 남다른 수완을 발

휘하였는데 곧 평안도 강동군(江東郡)에 만류제 (萬柳堤), 충청도 강진군

(康津郡)의 합덕지(合德池)를 준설하였으며 특히 통신사 일행에게 의뢰

하여 l764년(영조4o)에는 일본의 벚나무 묘목을 가져와 우이동(부耳洞)

에 심어 됫날 경승지를 이루게 하였으며 r우이동 구곡기J (牛耳洞 九

曲記)는 이곳의 경승(景勝)을 그린 명문이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진체(晋體)와 당체(唐體)에 뛰어났으며 작품으로는

곡산의 r신덕왕후 사제구기비J (神德王淸 私第舊基碑)와 수원의 r북문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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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문J (北門樓 上標門)이 있다.

저서는 r이계집 (耳點集)J 이 있고, 편서는 r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J , r만

물원시 (萬物原始)J , r목민대방(牧民大方)J , r육서경위 (六書經緯)J , r격물해(格

物解)J , r고려대사기(高麗大事記)J , r북새기략(北塞記略)J 외 여러 책이 있다.

28. 조만영 (趙萬永)
출

l776( 영조52)~1846(헌종l2)

종로구 재동 83번지에 살았으나 문우(文友)와 교유하기를 좋아해서

남산 북쪽 기를인 필동 27b 134-2번지에 노인정(老人亭)을 짓고 문우

와 어울렸으며 또 옥수동 한강변 동호(東湖)에 찰호정(雙虎亭)을 지어

한강의 풍경을 즐겼는데 그의 딸 조대비(趙大妃)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

노인정에는 많은 노인이 항상 모여서 놀았으므로 정자 이름도 '노인

정(老人亭)'이 되었으며 정자 뒤 바위에는 '조씨노기'(趙氏老基)란 글자

를 새졌다. 특히 당시 명문가이던 풍양조씨를 비롯해서 안동김씨 .동래

정씨의 문인(文人) 문관(文官)들이 이곳에 모여 여가를 즐겼다한다 .

이렇게 평화롭던 노인정은 l894년(고종3l)에 일제는 공사(公使) 다케

시마(大烏圭介)에게 훈령을 보냈으며 다케시마는 이 노인정에서 5개.조

항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하고 만일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대

병력을 출동시켜 왕궁을 포위, 강제로 그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엄포

를 놓았으며 그해 6월 8일 다케시마는 당시 한국 대신(大臣) 신정희(申

正熙), 김종한(金宗漢), 조정승(趙定承) 등과 이 정자에서 첫번째 회의

를 열고 개혁안을 강제로 가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일제

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므로 거센 저항을 받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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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왕후(聞王房)의 시해와 단발령 (資髮令) 등으로 울분에 쌓였던 민중들

은 친일내각 타도와 국권(國權)수호를 외치며 의병을 일으켰다 .

조만영의 자는 윤경(狀卿), 호는 석애(石産), 본관은 풍양으로 이조판

서 진관(鎭寬)의 아들이다 .

l8l3년(순조l3)에 증광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한 뒤 검열이 되었으

며 l8l5년에는 문필(文筆)이 뛰어나 홍문록(弘文錄)에 오르고 또 도당

록(都堂錄)에도 오른 수재(秀才)로 지평 .정언 등을 거처 l8l6년l는

전라도 암행어사로 나아가 게으른 수령을 다스리고 각종 폐단을 낱찰

이 지적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l8l9년(순조l9) 부사직 (副司直)으

로 있을 때 그의 딸이 세자빈(世子績. 익종비)으로 책봉되어 풍은부원

군(豊恩府院君)에 봉해지고 이후 풍양조씨가 정계에 등장, 그 중추적인

인물로서 안동김씨와 세도를 다투게 되었다. l82o년에 순조의 특지(特

旨)로 이조참의가 되고 이듬해에는 音위대장(禁衛大將), 이어 이조 .호

조 . 예조 . 형조의 판서와 l828년(순조28)에는 한성부판윤을 거쳐 선혜

청당상(宣惠廳堂上)을 지냈으며 l845년 (헌종ll)에는 궤장(凡枝)을 하사

받고 영돈녕부사(領敦寧府事)가 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영의정에 추

증(追贈)되었고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저서로 r동원인물고(東援人物

考)J 가 있다 수

29. 정원용(鄭元容)

l783( 정조7)~1873(고종lo)

남산 기奇인 회현동 2가에 화수루(花樹樓)를 짓고 살았다 .

정원용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선지(善之), 호는 경산(經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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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동래로 돈령부도정 (敦寧府都正) 동만(東晩)의 아들이다 .

l8o2년 (순조2)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가주서

(假注書)를 거쳐 예문관 검열(據閱)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 이조참

의 . 대사간 등을 지내고 l82l년(순조2l)에는 관서위유사(關西慰論使)로

서 평안도의 민폐실정을 조사, 보고하였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뒤

l關l년 (순조3l)에는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l837년 (헌종3)

에는 예조판서에 승진되었으며 또 이조판서를 거쳐 l84l년(헌종7)에는

우의정이 되고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으며 l843년(헌종9)에는 판중추부

사(判中權府事)가 되고 l849년에 헌종이 돌아가시자 영의정으로서 강화

(江華)에 사는 덕완군(德完君) 원범(元範. 철종)을 왕으로 영림할 것을

주장하여 , 즉위케 하였다. 그 뒤 영중추부사(領中權府事) .총호사(總護

使) 등을 지냈으며 관기(官紀)가 문란해지고 각 곳에서 민란(民亂)이

일어나자 암행어사(暗行御史) 제도를 부활시키도록 건의하였다. l862년

(철종l3)에 궤장(를枝)을 하사받은 뒤 이정청 (藍整廳)의 총재관(德裁官)

이 되어 전정(圖政) . 군정(軍政) . 환곡(還穀) 등 삼정(三政)의 문란을

시정하려 하였고 l863년 (철종l4)에 철종이 승하(昇遲)하자 원상(院相)이

되어 고종(高宗)이 즉위할 때까지 정사를 맡아 보았으며 이듬해에는 실

록청 총재관(實錄廳 德裁官)이 되어 r철종실록(哲宗實錄)J 편찬에 참

여하였다. 글씨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저서로 r경산집(經

山集)J , r북정록(北征錄)J , r문헌촬요(文獻攝要)J , r황각장주(黃閣章

素)J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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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 박형원(朴永元)

l79l(정 조15)~1854(철종5)

남산 기글 예장동 2번지 시냇물 흐르는 언덕 위에 정자를 짓고 계절

의 풍경을 즐겼다. (앞서 소한당(所聞堂) 권람(權擊)이 이곳에 녹천정

(廳川亭)을 지은 바 있다) 그러나 고종(高宗) 때 을사조약(zi巳條約 .

l9o5)에 의해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이토오히로부미 (F讓博文)가

통감으로 와 있으면서 새로 정자를 짓고 녹천정(綠泉亭)이라 하였으며

그 뒤'이곳은 국군연합참모본부가 자리잡기도 하였다 .

박영원의 자는 성기(聖氣)이며, 호는 오서(梧堅), 본관은 고령(高靈)으

로 예조참의 종순(鐘淳)의 아들로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

l8l3년 (순조l3)에 사바시 (司馬試)를 거쳐 l8l6년 (순조l6) 식년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다음 가주서 (假注書)로서 경연관(經蓮官)이 되었으

며 l837년 (헌종3)에는 실록교수당상(實錄校警堂上)을 맡았으며 l842년

(헌증8)에는 한성부판윤을 지낸 뒤 호조판서를 거쳐 l846년에는 진하

겸 사은사(進賀 兼 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국조보감

찬집청 교정당상(國朝寶鑑 壽輯廳 校正堂上) 등을 지냈다. l848년 (헌종

l4)에 양선(洋船)의 출몰로 동해안 지방의 민심이 소란해지자 함경도관

찰사로 특임되었고 l85l년(철종2) 우의정이 되어 실록청 총재관을 겸했

으며 이듬해에는 좌의정이 되었으나 사임하였으며 l854년(철종5)에는

판중추부사(判中權府事)가 E 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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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정지윤(鄭芝潤)

l8o8(순조8) ~ l濯適(철종9)

진고개에서 5o평생을 살았다. 자는 경안(景顔), 호는 하원(夏園), 본관

은 동래로 조선후기의 시인이다. 태어날 때 손바닥에 수(壽)자의 문신

이 있고 이름 지윤의 지(芝)가 한서(漢書)에 지생동지(芝生銅池)로 있다

하석 그 동(鋼)자를 따서 수동(壽銅)이란 별호를 사웅하여 수동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

규을적인 생활을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평생을 포의시객(布

衣詩客)으로 만족하였으며 두뇌가 명석하여 아무리 뜻이 깊고 어려운

문장도 한 번 출어보고 그 요지를 깨달았으나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였

다.

그의 시풍(詩風)은 권력이나 금력에 대한 저항 속에 날카로운 풍자와

야유로 일관하여 많은 일화(逸話)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번거로운 문

장이나 허황한 형식을 배격하고 간결한 가운데 격조 높은 시를 됐다 .

특히 술을 즐겨 마셨고 김홍근(金興根) . 김정희(金正름) .조두순(趙과

淳) 등 명사들과 교분이 두터웠다 .

저서로 r하원시초(夏園詩鈴)J 가 있으며 작품으로 r관동상매 (關東賞

梅)J , r전춘시 (錢春詩)J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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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유원(李裕元)

l料4(순조l4) ~ l理通(고종25)

남산 기글 2o2번지에 거주하였는데 선조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

福)의 옛 집터를 사서 수리하고 선조(先祖)의 고사(故事)를 추모하여

정자 이름도 전과 같이 '쌍회정'(雙槍亭)으로 바꾸어 달고 그곳 높은 바

위에 남산을 뜻한다는 '귤산'(橋山)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

이유원은 자는 경춘(京春)이며 호는 귤산(橋山) .묵농(默農), 본관은

경주로 이조판서 계조(啓朝)의 아들이며 조선 말기의 문신이다 .

l84l년(헌종7)에 정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 규장

각대교를 거쳐 l845년(헌종ll)에는 동지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

라에 다녀온 뒤 의주부윤과 함경도관찰사를 지냈으며 l86o년(철종ll)에

는 한성부판윤에 취임하였다. 안동김씨의 세도를 배경으로 고종 초에는

좌의정에 올랐으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그와 반목(反目 )하였으며

l865년(고종2) 판부사로서 경복궁 중건에 대해 재정궁핍을 문제로 난색

을 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좌천되었다가 이해 말

영중추부사(領中權府事)로 전임되어 r대전회통(大典會通)J 편찬의 총재관

(總裁官)이 되었다. l873년에 대원군이 실각하자 곧 영의정에 올라 대

원군 공격의 선봉이 되었으며, l875년(고종l2) 세자책봉의 주청사로 청

나라에 다녀와 인천의 개항을 주장하다가 수구파(守舊派)의 공격을 받

고 다시 영중추부사로 물러났다. .

l879년(고종l6)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李添

章)으로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과 통상수호하여 일본을 견제하

고 러시아를 방지하라는 요지의 서한을 받았다. l88o년에는 치사(致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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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고 안동별궁(安洞別宮) 경연당(慶術堂) 상량

문(上標文) 제술관이 되었으나 이듬해에 그의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유

생 신섭(申核)의 강력한 상소로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왔다 .

l882년(고종l9)에는 전권대신 (全權大臣)으로서 일본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와 제물포조약에 조인하였다
수

예서(議書)에 뛰어났으며,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

저서로 r임하필기 (林下筆記)J , r가오고략(壽梧葉略)J , r명일사(明逸

史)J , r귤산문고(橋山文諒)J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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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 남산(南山)의 축제(祝祭) 및 공연(公演)

l. 축 제(祝祭)

축제란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제전(祭典)의 준비를 위해

몸을 근신하면서 긴장속에서 지내다가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제전을

끝내고 해방된 상태에서 신명나게 마음껏 노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우리나라 축제의 유래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천신(天神)과 지신(地神)

등 자연신과 그리고 조상신에게 계절마다의 풍요로움과 축재초복(逐災

招福)의 기원을 위한 간절한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신에게

바쳐졌던 술과 고기 등 각종 음식과 춤과 노래로서 신을 즐겁게 한 다

음, 그 믿음과 확신 아래에서 그 집단의 잔치는 시작되는 것이다. 신에

게 바쳐졌던 가무(歌舞)와 제수(祭需)는 신성(神聖)하기 때문에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성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관

념은 그 집단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고 협동과 단결을 가능케 한다 .

'축제 (祝祭)'의 빌 축(祝)자는 경축(慶祝)의 뜻만이 아니며 기원(祈願)

의 뜻도 담겨있다. 제사의 축문(祝文)이라든가 축복(祝福), 축수(祝壽),

축하(祝賀), 축도(祝禮)와 같은 말의 축(祝)자는 경하(慶賀)와 경축의 뜻

보다는 신(神)에게 빌고 원한다는 의식의 뜻이 더 강하다. 이러한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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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축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었던 것

임을 알 수 있다 .

축(視)을 경하(慶賀)의 뜻으로 를 것은 일본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서구(西歐) 페스티발(festival. 축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제의

(祭儀)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전통의 경건하

고 엄숙해야할 제(祭)가 무슨 제, 무슨 제라는 용어로 함부로 쓰이J L

있는 것은 여홍위주의 축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제에는 종교

적(feast)인 특성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그런데도 축제 행사가 있으면 놀자판, 먹자판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가끊 질서를 잃고 윗사람에게의 경(敬)과 서로간의 신의(信義)를 잃어

개판, 깽판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근거없

는 소란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신성관

념의 성스러운 대전제 아래에서의 난장판(orgy)이 되어야 한다. 이 난

장판에서 연출된 놀이에서 황홀과 도취, 그것은 신성한 것이다. 일상생

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놀 때 그 축제는 고달졌던 삶을 새로운 활력의

診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

남산에서의 몇몇 축제행사를 보기로 하자 .

(l) 장충단제 (奬忠壇祭)

장충단제는 l895년 lo월 9일(음력 8. 2o) 경복궁에서 일본인이 주동

이 된 자객과 난군들에 의해 명성황후(明星皇淸) 민비(開妃)가 시해당

할 때 당시 궁내부 대신 이경직, 시위대장 홍계훈, 시종 임최수 등이

일본인을 물리치다 장렬하게 전사한(을미사변) 영령(英靈)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제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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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단 제향의식

이 제전(祭典)이 처음 시작된 것은 l9oo년 9월 l9일인데 고종황제의

칙명에 의하여 지금의 신라호텔 서쪽 도로변에 사당을 짓고 '장충단(奬

忠壞)'이라 새긴 비를 세우고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리게 하였는

데 올해(1998)로 lo3주기가 된다 .

본래의 사당은 한국전쟁(1950-53)때 파손되고 비는 도로확장과 신라

호텔 전신인 영빈관을 지으면서 l969년에 현재의 자리인 장충동 l97번

지로 옮겨졌다. '奬忠壇'이란 3자는 고종의 친필이며 (순종의 글씨라고

도 함) 비문은 충정공(忠正公) 민영환이 고종의 칙명을 받들어 쓴 것이

다.

봉향(奉享) 인물은 궁내부 대신 이경직을 비롯해서 군부대신(시위대

장) 홍계훈, 시종 임최수, 진남영 영관 염도희, 무남영 영관 이경호, 통

위영 대관 김홍제, 장위영 대관 이학승, 대관 이종구 등이다 .

식순은 개회에 이어 국민의례, 제례(祭禮) 위원 및 내빈소개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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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위원장의 추모사가 있은 다응 제향의식 (祭享儀式)이 진행된다 .

제향 진행절차를 보면
1

초헌관(初獻官)이 신위(神位)앞에 향(香)을 사르고 폐백(幣流)을 드리

는 의식인 전폐례(奚弊禮)를 행한 다음, 초헌관이 신위앞에 첫 술잔을

올리고 대축(大祝)이 축문(祝文)을 읽는 의식인 초헌례(初獻禮)가 행해

지고 아헌관(亞獻官)이 신위 앞에 나아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

례가 진행되며 그 다음 종헌관(終獻官)이 신위 앞에 나아가 세 번례 술

잔을 올리는 종헌례가 행해진 다음 헌관이 음복위 (飮福位)에서 음복잔

을 마시는 음복례(飮福禮)가 있고 대축이 신위 앞의 제기 .제수(祭需)

를 거두는 철변두(徹邊臺)에 이어 초헌관이 망예위 (望産位)에서 축문과

폐백을 태워 땅에 묻는 의식인 망예례가 끝으로 행해진다 .

장충단제는 애국충절지사의 추모제례로서 장충단제례위원회와 서울

특별시 중구청에서 주최했으며 중문문화원과 성균관전례연구위원회에

서 후원하였다
.

(2) 통일기원 남산 봉화식

고려시대부터 고종32'd(1895)까지 지속된 전국 각지의 봉수가 수합보

고하는 남산봉수대(南山漆燈臺)에서 수행된 점을 착안하여 봉수대가 복

원된 남산정상에서 통일을 향한 온겨례의 염원을 담은 통일기원 봉화

식을 개최하여 구민의 통일의지와 화합을 다짐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올해(1998) 7회째 행사를 거행하였다 .

행사는 l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l부는 식전행사로 북춤

이 공연되었으며 2부는 본행사로 개회에 이어 창작무용과 토막극이 공

연된 다음 중구청장의 인사말과 축사가 있고 귀순자에 의해 통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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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원 봉화식

문을 낭독한 다음 창작무용인 (통일)기원무가 공연되고 이어 참가자전

원이 봉화점화(축포, 광파레, 풍선, 비둘기, 불꽃점화)를 하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으로 행사가 끝난다 .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주관하였다 .

참고로 통일기원문 전문을 소개한다 .

l997년 정축년 l월l일 새해 벽두에 이곳 목멱산 봉수대에서 중구 구

민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통일을 기원하나이다 .

한 형제 한 핀줄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44년

그러나 우리는 아직 냉전의 사슬을 끊어 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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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증오의 벽도 허물어 내지 못하고

민족 화해를 통한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

이제 분단의 골로 얼룩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냉전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둘이 만나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하여

대립의 구도를 벗어나 화합하고 하나되는 형제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한반도가 되기 위해 이나라 이겨레의 오래된 소망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나이다

여기 봉화대에서 피어 올리는 불빛과 연기에 멀고도 가까운 땅

북및땅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실어 보팀시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가 함께 살아오지 못했던 이 땅을 이제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형제끼리의 대결과 불신의 옷을 벗어 버리게 하소서

7천만 겨레가 하나로 뭉쳐 분열의 담을 허물어 통일되게 하소서

남한과 북한 땅에 사랑과 자유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 민족과 7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인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중구가 그 통일을 주도하는 구(區)가 되게 하소서

알찬 문화의 구가 되게 하소서

2 7 8



l5만 중구민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3) 목먹산 천제(木寬山 天祭)

목멱산제는 조선시대 국사당(國師堂)이 이곳 남산 정상에 있었는데

l925년 인왕산 기출으로 옮기기 전까지 매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

로 치제(致祭)한 바 있다. 이 치제의 전통을 잇고 또 나라의 평안과 태

평을 바라는 목적에서 목벽사랑회와 도깨비문화원(원장 김재연)이 주관

이 되어 매년 lo월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

올해(1998) 6회째 맞는 행사는 l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7 認

목면산 천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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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을 보면

l부는 개식사에 이어 국민의례, 경과보고, 대회장 인사말씀, 기념사 t

축사 등이 진행되고 2부는 국악인의 창과 살플이 공연을 하고 3부는

유례식 (儒禮式)으로 목벽산제(木竟山祭)를 지내고 이어 무속인(巫俗人)

들의 도당(都堂)글이 있은 다음 제물하사(下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 .

飮福)로 끝을 맺는다 .

(4) 남산골 한마음 축제

남산기를 옛날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던 청학동, 지금의 필동 언저리

에 서울의 8대가로 부르던 사대부집과 평민의 집 다섯 채를 옮겨 놓은

곧 한옥마을 개관을 계기로 중구청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발전

하는 중구(中區)의 모습을 알리고 아울러 국제통화금응(I.M.F)시기로

지친 구민(區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l998년 lo월 22일 이곳 광

장에서 민속놀이와 민요 등 전통놀이가 다채롭게 공연되었다 .

l부는 제기차기, 투호놀이, 상모돌리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 경기를

각 동 대표선수들이 동마다의 열열한 응원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또 도

자기만들기, 떡메치기, 사물놀이 등은 배울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직접 .

배우며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

2부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무용단이 나와 판소리, 민요, 사

물놀이, 각설이타령 등을 공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Tv, 자전거 등 경

품 추첨을 하였다. 특히 부녀회에서는 막걸리 안주로 꽃전을 빛어 옛날

의 정취를 한층 더 느끼게 하였다 .

남산골 한마음 축제는 중구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주관한 것으로 연

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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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연(公演)

(l) 국립중앙극장

장충동 2가 산l4~67번지에 국립중앙극장이 있다. l973년에 명동에서

이곳 남산 기출에 신축 이전한 연건평 10.988평의 지하l층, 지상3층의

이 극장은 l95o년 민족예술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순수 무대예술만

을 사업대상으로 삼고 자체공연 . 대관사업 .시상제도의 실시 . 연극연

기자의 전통예술 계승자의 양성 .무대예술에 관한 조사 연구 .무대예

술의 보급선전과 국제문화교류사업 등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

창립 당시에는 부민관(府民館)을 극장으로 사용했으며 한국전쟁 (l95

o~ 53 ) 뒤에는 명동 시공관(市公館)을 사용하면서 신극협의회를 전속극

단으로 하였으나 l년만에 탈퇴하자 l959년에 민극(民劇)으로 바뀌었다 .

그 뒤 l962년 국립국극단 발족에 이어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이 발

족되면서 l967년부터 장충동 일대에 종합민족문화센터로서 국립극장

건립에 착공하여 l973년 7월에 완공한 것이 현재의 건물이다 .

대극장 총면적 9o4평을 비롯하여 무대면적 loo평, 객석 l,5l8석, 조명

실, 분장실 2개, 효과실을 갖추었으며 소극장은 총면적 l9l평에 무대면

적 97평, 객석 344평, 조명실, 분장실 2개, 효과실을 두고 있으며 l98o

년대부터는 연습실을 공연장으로 만들었고 마당놀이를 위한 야외무대

도 개장하였다. 산하에 국립극단 . 창극단 .무용단 .교향악단 .오페라

단 . 합창단 . 발레단 .가무단 등 8개 단체를 두고 있다 .

최근에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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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릴중앙 극 장 전경

여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야외무대에서 r토요문화광장J 을 마련

하여 판소리, 살풀이, 북춤, 남도민요, 서도소리, 마당극 등 우리 전통무

웅과 민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째즈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를 마련하여

시민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또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놀이마당에

서 r수요상설 가정문화극장J 을 열어 우리가락 우리소리 한마당을 펼

친다.

요즈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문화의 역할로서 가정에 활력

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

(2) 남산골 한옥마을 공동마당

남산 북쪽 기글인 옛날 청학동(필동)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순정효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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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윤씨친가, 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오위장

김춘영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 등 다섯 채의 한옥과 공동마당이 있

다.

이곳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전통공예를 비롯하여 우리

소리, 우리가락, 예절 등 다양한 프로를 마련하여 강습하고 있으며 특

히 공동마당에서는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시립관현악단의 정기공연

을 하며 일요일에는 정기민요강습 및 공연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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